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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장애학과 농인

(요약)

본 장은 장애학의 관점에서 수어라는 언어를 사용하는 농인에 초점을 

맞춰 농과 장애의 관계를 고찰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먼저, 

청인의 관점에서 바라본 농에 대한 인식과 농인의 관점에서 바라본 농에 

대한 인식의 차이, 그리고 청각장애라는 장애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청인의 관점에서는 청각장애에 주목하는 반면, 농인의 

관점에서는 청각장애보다 농인은 수어라는 언어를 매개로 엮인 커뮤니티

의 구성원이라는 점에 주목한다. 한국수어를 사용하는 농인의 관점에서 

볼 때 청각장애인이라는 범주는 청각장애인 내부의 다양한 언어적 차이

를 드러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한국수어를 사용하는 농

인의 관점에서 볼 때 청각장애는 들리지 않는다는 신체적 장애에서 비롯

되는 것이 아니라 수어를 모르는 청인과 관계할 때 그 사회적 관계 속에

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농인과 청인 사이에 존재하는 언어적·사회적 장벽

은 듣지 못한다는 특성을 손상으로 간주하게 만든다. 이런 점에서 장애

와 손상은 하나의 실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다. 수어라는 언어를 사용하는 농인은 언어적 소수자임과 동시에 장

애인이다. 농인이 경험하는 여러 사회적 불리를 개인의 문제라고 한다면, 

농인은 청인처럼 되기 위해 노력할 책임을 지게 된다. 그러나 농인이 경

험하는 장애는 사회제도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인식한다면, 수어를 

사용할 권리, 수어로 배울 권리도 보장될 것이다.



12  한국 농사회의 이해

1. 들어가며

최근 한국수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면서 ‘농인은 장애인이 아니

라 수어라는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이라는 주장을 종종 접하게 된다. 한편, 

대부분의 농인은 장애인 등록을 하며, 여러 장애인 복지 서비스를 이용한

다. 한쪽에서는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농문화와 수어를 강조하며, 또 일각에

서는 청각장애인의 복지 향상을 강조한다. 본 장에서는 언뜻 보기에 납득이 

되지 않는 이 상황과 주장을 장애학적 관점에서 재검토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장애학은 개인의 신체적·정신적 장애의 치료나 극복보다는 장애인을 

둘러싼 사회를 어떻게 바꾸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에 초점을 둔다. 아래에

서는 장애학적 관점에서 수어라는 언어를 사용하는 농인에 초점을 맞춰 ‘농

과 장애’의 관계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2. 청인의 관점에서 바라 본 농

지금까지 농 또는 농인은 의료, 특수교육·사회복지 분야에서 주로 다루어 

졌다. 이들 분야에서 농은 특히 청각장애라는 하나의 장애 카테고리(분류·

유형) 안에서 존재해 왔다. 청각장애는 다시 난청과 농으로 구별된다. 여기

서 난청은 청력의 일부가 남아 있는 조금은 들을 수 있는 상태를 말하며 

농은 전혀 들리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난청에 비해 농은 청각장애가 더 심

한 중증장애로 간주된다. 이 때 정상 청력은 하나의 기준이 되며, 청각장애

는 정상 청력을 잃은 결여의 상태를 말한다. 농은 난청에 비해 정상 청력에

서 더 많이 일탈된 상태로 인식된다. 청인(듣는 사람)이 농을 소리가 없는 

세계와 어떻게 연관 짓고 있는 지에 대해 할란 레인(Harlan Lane)은 다음

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농인은 어떤 상태인가 라는 것을 생각할 때, 사람들은 먼저 

음이 없는 세계에 자신을 놓는다. 그러면 완전 무서운 세계가 

전개된다. 이런 공포는 농인 커뮤니티에 대해 우리들이 투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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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고정 관념과 극히 잘 합치한다. 고독하며, 혼란스러우며, 누

구하고도 의사소통할 수 없으며, 의사소통 수용력도 없는 것이

다(Lane, 1993; 長尾 et al., 訳, 2007: 91에서 재인용). 

농인은 자동차의 경적 소리도, 소방차의 사이렌 소리도 들을 수 없는 상

태에 놓인 사람으로 인식된다. 농인은 아름다운 음악 소리도 들을 수 없는 

사람인 것이다. 나아가 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는 것이며, 의사소통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농은 불행의 산

물이며, 농인은 불쌍한 사람으로 동정의 대상이 된다. 

이러한 인식은 의료, 특수교육, 재활복지의 기저에 있는 장애 인식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장애학의 주요 이론인 사회모델을 주창한 마이클 올리

버는 장애 모델을 개인모델과 사회모델로 나누어 다음과 같은 표를 제시한 

바 있다(Oliver, 1996). 장애의 사회모델이란 장애의 원인을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장애에 있다고 보지 않고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지닌 사람들을 충분

히 배려하지 않는 사회에 있다고 보는 관점이다(김도현, 2009; 조한진 편

저, 2013) 

<표 1-1> 장애 모델

개인모델 사회모델

개인적 비극 이론 사회적 억압 이론

개인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개인에 대한 처치 사회 행동

의료화 자조

전문가의 지배 개별적 집합적 책임

숙련가 경험

적응 주장

개인적인 정체성 집단적 정체성

편견 차별

태도 행동

보호 권리

통제 선택

정책 정치

개인적인 적응 사회적 변화

           ※ 출처: oliver, M.(1996: 34)

최근 들어 의료, 특수교육, 재활복지 영역에서는 더 이상 장애를 개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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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적인 손상으로 보지 않으며 사회적인 관계를 중시한다는 주장이 제기

되기도 한다. 그러나 정상 청력이라는 기준에서 얼마큼 일탈되어 있는가를 

논한다는 점에서 이미 농은 ‘부(負)의 산물’이다. 예를 들어, 특수교육에서

는 청각장애에 대한 조기 발견·조기 진단이 강조된다. 신생아 청력 선별 검

사는 일종의 신생아 보호 프로그램의 하나로 다루어지며, 때로는 유전성 난

청 검사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청각장애에 대한 조기 발견·조기 진단은 청

각장애를 조기에 정확하게 진단하여 청각장애와 청각장애로 인한 음성언어 

습득의 문제를 최소화하는 데 그 초점을 맞추고 있다. 청각적 자극을 위해 

보청기 착용이 시도되며, 보청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는 인공와우 

수술이 이루어진다. 청각적 보상과 음성언어 습득이 강조되는 이 구화주의

는 청각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가능한 한 정상 청력을 지닌 사람에 가깝게 

하도록 하는 하나의 방편이다. 특수교육에서 사회적 환경을 어떠한 형태로 

논한다 하더라도 이미 ‘듣지 못하는 것보다는 듣는 것이 낫다’는 ‘신체의 

우열’이 작동한다. 듣기 어려운 것을 듣고 말해야 하는 부담은 개인이 지

며, 듣기 어려운 사람은 치료와 재활의 대상이 된다. 여기서는 전문가의 조

언과 통제가 강조된다. 듣지 못하는 것보다 듣는 것이 낫다는 이데올로기

(이념·인식)가 지배하는 한 농인은 끊임없이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

이다(곽정란, 2017：146). 

3. 농인의 관점에서 바라본 농

농을 부정적인 것으로 인식하지 않으며, 스스로를 ‘수어라는 언어를 사용

하는 언어적 소수자다’라는 주장을 제기하는 농인들이 있다. 예를 들어, 19

90년대 일본 사회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킨 기무라 하루미(木村晴美)와 이치

다 야스히로(市田泰弘)가 발표한 ‘농 문화 선언’은 다음과 같이 시작한다.

‘농인이란 일본어와 다른 일본수어를 말하는 언어적 소수자

다.’ 이것이 우리들의 ‘농인’에 대한 정의이다. 

이것은 ‘농인=귀가 들리지 않는 사람’ 즉, ‘장애인’이라는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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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적 관점에서부터, ‘농인=일본수어를 일상 언어로 사용하는 사

람’ 즉, ‘언어적 소수자’라고 하는 사회문화적 관점으로의 전환

이다(木村·市田, 1995=2000：8). 

여기서는 귀가 들리지 않는 사람은 장애인이라는 병리적 관점이 부정되

며, 자신들은 일상생활에서 일본어와는 다른 언어인 일본수어를 사용하는 

언어적 소수자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기존의 의료, 특수교육, 재활복지에서 

부의 산물로 논해진 들을 수 없는 상태인 농은 더 이상 부정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해 기무라 하루미와 이치다 야스히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중도실청자와 달리 선천성 농인에게 있어 ‘농’은 갑자기 닥친 

재난이 아니다. ‘농’은 태어날 때부터 계속 자기 자신의 일부이

고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증거’이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농’은 

치료해야만 하는 ‘장애’가 결코 아니다. 유전성 농인의 경우는 

더욱 더 그렇다. ‘유전성 농을 예방한다’는 사고방식의 근본에

는 우생사상이 있고 거기에는 윤리적인 문제가 크게 가로놓여 

있다(木村·市田, 1995=2000: 12). 

듣는 사람이 듣지 못하는 사람을 떠올릴 때 소리가 없는 세계에 대한 두

려움이 있을 것 같다는 예상과 달리 농아동을 낳기를 희망하는 농인 부부

가 농사회에는 존재한다. 가족 구성원이 모두 농인인 농인 가정(Deaf famil

y)의 경우 가족 내 언어는 수어이다. 수어로 의사소통을 하는 가족 안에서 

의사소통장애는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대부분의 농아동은 듣는 부모 밑에

서 태어나는데 이들 중 농학교를 다니게 된 농아동은 다른 농아동과 접촉

하면서 수어를 습득한다. 따라서 농아동 사이에 의사소통의 장벽은 존재하

지 않는다. 농학교를 졸업한 농인은 농사회의 농인을 만나 농 문화를 익히

고 그들의 가치관을 익힌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수어통역이나 자막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는 등의 사회적 억압이 없었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농인은 이러한 사회적 억압이나 불편이 있다고 하더라도 듣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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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압에 고생을 한다고 해서 흑인이 백인이 되고 싶다고 하지 

않으며(예외도 있지만), 유대인은 그리스도교인이, 여성은 남성

이 되고 싶다고 하지는 않는다. 각각 단지 억압이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바라고 있을 뿐이다. 농인도 마찬가지이다. 중요한 것

은 문화적 커뮤니티를 가지는 것이며, 질 높은 집합적 생활을 

영위하는 것이다(長尾 et al., 訳, 2007：92).

즉, 농인에게 들리지 않는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농인은 수어라

는 언어를 매개로 엮인 커뮤니티의 구성원이라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농

을 부정한다는 것은 자신을 부정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일례로 교육부

는 88올림픽을 앞두고 농학교라는 명칭이 부정적인 이미지를 연상시키므로 

일반적인 교명으로 바꾸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이때 서울농아학교는 서

울선희학교로 학교명을 바꾸었다. 그러자 서울농아학교를 졸업한 동문들은 

학교명 변경에 반대를 했다. 반대 이유에 대해 서울농학교 졸업생인 강주해 

목사(농인)는 “우리가 새 교명에 실망과 불만을 느끼는 가장 큰 이유는 그 

이름이 주는 평범함 때문이다. 서울선희학교. 얼핏 들으면 보통 건청인 아

이들이 다니는 일반학교로 밖에 연상되지 않는다”(강주해, 2002; 79-80)라

고 언급한 바 있다. 이후 서울선희학교는 동문들의 지속적인 교명 복원 노

력에 힘입어 2002년 ‘서울농학교’라는 교명으로 바뀌었다. 이와 같은 일례

는 농을 둘러싼 청인과 농인의 인식의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4. 청각장애라는 명칭의 한계

청각장애인이라는 보다 일반적이고 친숙한 범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

인은 왜 굳이 농과 난청을 구분하는가? 듣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점에서 

농 역시 청각장애의 일부이지 않은가? 청각장애인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라

면 오히려 농과 난청을 구별하지 않고 하나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낫지 

않은가? 이에 대해 기무라 하루미와 이치다 야스히로는 ‘농 문화 선언 이

후’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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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다양한 ‘장애’를 지닌 사람들이 ‘장애인’이라는 말에 

의해 안일하게 하나로 취급되어 버린다는 것이다. 우리가 ‘농인

은……언어적 소수자이다’라고 보려는 이유는 농인이 언어를 공

유하는 것에 의해 견고한 커뮤니티를 형성하기 때문이다. 이것

은 역으로 말하자면 언어를 공유하지 않는 다른 사람들과는 일

정의 거리감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청각에 ‘장애’가 있

다는 공통점에 초점을 맞춘 ‘청각장애인’이라는 말로 농인과 그 

외의 사람들을 한데 묶어 버리는 것은 농인을 둘러싼 여러 가

지 문제들의 본질을 보기 어렵게 만들어 버린다. 어떤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공통점에 초점을 맞춘 ‘장애인’이라는 말에도 마

찬가지로 사정이 다른 사람들을 동일시해버려 폭력적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는 것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木村·市

田, 2000: 397-398). 

청인이 청각장애인을 떠올릴 때 가지는 단일한 이미지와 달리 청각장애

인 내부에는 다양한 의사소통 방법들이 사용되고 있다. 청력의 정도, 실청

시기, 교육 환경, 가정환경, 주위의 언어 환경에 따라 개인차가 있다. 구화

(음성언어)를 할 수 있는 난청인, 한국어를 습득한 후에 청각장애인이 된 

중도 실청인 중에는 한국어를 말하면서 수어 단어를 함께 사용하는 사람이 

있다. 또 인공와우 수술을 받았거나 보청기를 착용한 청각장애인 중에는 구

화만을 사용하는 사람도 있으며, 상황에 따라 필담을 주로 사용하는 사람도 

있다. 농인 부모 밑에서 자라거나 농학교를 나와 일상생활에서 한국수어를 

주로 사용하는 농인이 있는가 하면 농사회에서 한국수어를 사용하더라도 

수어를 모르는 사람을 상대할 때는 구화를 같이 사용하는 사람도 있다. 이

러한 청각장애인 내부의 언어적 차이를 무시한 채 ‘청각장애인’이라고 통칭

해 버리면, 오히려 개개인의 언어적 요구가 보이지 않게 될 우려가 있다(곽

정란, 2017: 27). 다시 말해, 한국어가 아닌 한국수어를 자신의 제1언어로 

사용하는 농인의 입장에서 볼 때 ‘청각장애인’라는 명칭은 자신의 언어적 

요구를 무시하는 명칭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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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청각장애를 만드는 사회

그렇다면 농인은 청각장애인이 아니라는 말인가. 농인은 언어적 소수자라

는 주장은 혹여 장애인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은 아닌가. 일례로 농인을 

장애인이라는 병리적 관점으로부터 언어적 소수자라는 문화적 관점으로의 

전환을 꾀한 일본의 ‘농 문화 선언’은 장애를 부정적으로 인식한 것이 아니

냐는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이와 관련해 가나자와 다카유키(金澤貴之)는 

농인이 경험하는 장애의 특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이러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고 해도 분명 농인이 놓여진 사

회적 상황을 생각하면, 농인은 다른 장애인에 비해 그 ‘장애’가 

생기는 방식이 극히 이질적이며, 언어적·민족적 마이너리티가 

놓인 상태와 극히 유사한 특징을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이것

은 단적으로 말하면, 농인의 ‘장애’는 청인과 관계하는 것에 의

해 생긴다는 점이다. 역으로 말하면, 농인은 농인끼리 있을 때

에는 ‘장애’가 존재하지 않으며, 나아가 농인 집단 사이에 청인

이 소수로 끼여 있다면, 역으로 청인이 ‘장애’를 경험하게 되기

도 한다(金澤 2006=2012: 222-223).

다시 말해, 농인이 경험하는 장애는 들리지 않는다는 신체적 장애에서 비

롯되는 것이 아니라 수어를 모르는 청인과 관계할 때 그 사회적 관계 속에

서 만들어진다. 농인에 비해 청인은 사회적 다수파이며, 이들 다수파는 수

어를 배우지 않아도 아무런 불편을 겪지 않는다. 사회적 다수파에 속한 듣

는 사람들은 자신을 청인이라고 부를 필요조차 없는 것이다. 농인은 수어를 

모르는 사회적으로 우위에 놓인 청인과의 관계에서 일상적으로 차별을 경

험한다. 이런 의미에서 수어의 사회적 지위를 농인이 경험하는 장애 지수라

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는 청인 중심으로 만들어져 있다. 수많은 정보는 듣는 

사람에 맞춰서 제공된다. 이에 비해 수어로 제공되는 정보는 극히 제한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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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나아가 수어를 제1언어로 하는 사람이 음성언어에 기반한 읽기·쓰기

를 청인 수준으로 구사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한국 사회는 농인을 비롯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청인 수준의 읽기·쓰기

를 요구한다. 청인 수준의 읽기·쓰기 수준을 갖추고 있지 않은 경우 일상생

활뿐만 아니라 진학에서부터 취업에 이르기까지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된

다. 이것은 농인을 경제적으로도 열악하게 만든다. 결국, 농인이 장애인이 

아니라 언어적 소수자라고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우리 사회는 농인을 

장애인으로 만들고 있다.

6. 장애를 만드는 사회

사회적 불리에 의해 장애가 만들어진다는 점에서 사회적·문화적 관점을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듣지 못한다는 손상 그 자체는 여전히 병리적 관점 

속에서 존재하는 것은 아닌가. 이와 관련해 미국의 문화인류학자인 노라 엘

렌 그로스(Groce, 2003)는 17세기부터 20세기 초까지 유전적인 이유로 농

인 출현율이 높았던 마서즈 비니어드 섬에 대한 문화인류학적 연구에서 다

음과 같은 일화를 소개하고 있다. 

“그들 두 사람은 다 청각장애인이 아니었던가요?”라고 나는 

기억을 불러일으켰다.

“예, 가만 생각 좀 해봅시다. 그들이 그런 것 같네요”라고 그 

노인은 대답했다. “나는 그 사실을 잊고 있었군요.”

미국 본토에서는 심각하게 들을 수 없는 것(profound deafn

ess)은 정말로 하나의 장애(a true handicap)로 여긴다. 그러

나 나는 하나의 장애는 그것이 출현하는 지역사회에 의해서 정

의되는 것임을 제안한다. 우리가 비니어드의 청각장애인들을 장

애인으로 범주화할 수 있는데도 그들은 확실히 장애인으로 생

각하지 않았다. 그들은 양키(영국 이민자의 별명-옮긴이) 지역

사회에서 생활하는 모든 면에 자유롭게 참여했다. …(중략)…

섬의 한 노인은 “나는 청각장애인을 사람마다 목소리가 다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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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생각하지 않았소”라고 이야기했다. 

비니어드에서 청각장애인의 위상에 대한 가장 정확한 묘사는 

아마도 80대의 한 할머니의 표현으로, 할머니가 소녀였을 때 

청각장애로 장애인이었던(handicapped by deafness) 사람들

에 대해서 질문하자 할머니는 “오, 그들은 장애인(handicappe

d)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단지 듣지 못하는 사람(deaf)이었지

요”라고 강조하면서 말했다(박승희 역, 2003, pp. 36-37).  

이 섬에서는 농인만이 수어를 사용했던 것은 아니었다. 농인 출현율이 높

았던 이 섬에서는 청인들 역시 어릴 때부터 농인과 접하면서 수어를 배워 

농인과 대화 할 때는 수어를 사용하였다. 따라서 농인과 청인 사이에 언어

적 장벽이 없는 사회가 만들어졌다. 그 결과 이 섬에서 농은 장애가 아니라 

개인이 가지는 다양한 특성의 하나로 수용되었다. 노라 엘렌 그로스는 이 

섬에서 농인은 일상생활을 포함해 교육, 경제적인 측면 등 모든 생활 장면

에서 청인과 동등한 대우를 받았다는 것을 여러 사료를 통해 보여주고 있

다. 

다시 말해, 농인과 청인 사이의 언어적·사회적 장벽이 듣지 못한다는 특

성을 손상으로 간주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장애는 하나의 실체

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 의해 만들어지며, 손상 역시 사회에 의해 

규정된다. 이와 관련해 아베 야스시는 “장애학은 사회적 장벽의 문제를 전

면적으로 내세우면서 신체의 ‘손상’의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렇지만 

장벽과 손상의 구별에 만족해 ‘손상이란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문제를 제대

로 따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충분한 논의가 되지 못한다”라고 지적한다(あ

べ, 2015: 28). 아베 야스시는 ‘신체의 다양성’이라는 관점에서 ‘장애를 수

많은 인간의 복잡한 다양성 가운데 하나로 보는 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

며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예를 들어, 자폐증은 ‘질병이 아니다’라고 이야기 될 때가 있

다. 그렇지만 보는 입장에 따라서는 자폐증만이 ‘질병이 아니

다’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라도 ‘질병이란 것은 존재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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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다’라고 할 수 있다. 감기, 백혈병, 다운증, 자폐증, 심장병 

모두 생물로서, 인간으로서 다양한 것이며 특별한 것은 아니다. 

단, 어떤 목적이 있어서 질병과 질병이 아닌 상태를 구별하는 

것이며, 그것은 각각의 문맥에 따라 정당성이 있으며 또는 부

당한 구별인 것이다. 따라서 무엇을 질병이라고 하는 것도, 질

병이라고 하지 않는 것도, 각각의 관점과 목적에 따른 것이며, 

상대적인 논의이다(あべ, 2015: 28).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보면 듣지 못한다는 상태 역시 어떤 상황과 관점에

서 보는가에 따라 손상이 되기도 하며, 하나의 개성이 되기도 한다. 청인과 

농인 사이의 언어적 장벽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일상생활에서 구별이 없었

던 마서즈 비니어드 섬에서는 손상은 하나의 개성으로 존재하였다. 반면, 

수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일상생활에서 불편을 겪어야 하고, 교육·경제적 측

면 등에서 차별을 겪는 사회에서 듣지 못한다는 것은 심각한 손상이 된다. 

아베 야스시는 ‘신체적 손상을 실체화 하지 않는 관점’이 중요하다고 다음

과 같이 주장한다.  

‘어떤 것’을 장애로 인식할 것인가 아닌가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무엇 때문에 그것을 장애로 간주할 것인가’, 또는 ‘왜 장

애로 간주되는가’라는 어디까지나 ‘주체적인 목적’과 ‘문제의식’

이다. 즉, 중요한 것은 상황이나 문맥이다. 예를 들어 자신의 

성별을 다르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성동일성 장애’라고 명명하

는 것은 의학적으로 ‘장애’로 인정하지 않으면 성전환수술이라

는 의료행위가 법적으로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장애는 ‘장애’라는 말에 지나지 않는다. 단지 그것뿐인 것이

지만 그러나 ‘말’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장애인’

이라고 불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자신을 일컫는 말로도 사용

될 것이다. 때문에 ‘장애’라는 말에 어떤 의미 또는 뉘앙스를 

주입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계속해서 검토해 나갈 필요가 있

다. ‘장애’의 인식이 ‘문제’의 해결방법을 규정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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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맹을 개인의 문제라고 한다면, 색맹이 있는 사람들의 취업 

범위를 한정한다는 대책을 세울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색맹이라

는 장애를 낳는 것은 사회 정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인

식한다면, 보편적 색상 설계(Color Universal Design)을 지향

할 것이다. 따라서 장애는 사회가 만들어 내는 것이다(あべ, 20

15: 31).

농인은 언어적 소수자임과 동시에 장애인이다. 장애인으로 인정됨으로써 

일을 할 때 수어통역을 해 주는 ‘근로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각종 복지서

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수어를 사용하는가. 구화를 사용하는가를 떠

나 청각장애인으로서 공통의 요구를 사회에 제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청

각장애인에게 허용되지 않았던 1종 운전면허 취득은 청각장애인이라는 한

목소리로 요구하지 않았던가. 그렇지만 한국에서 살아가는 농인은 한국수어

라는 언어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언어적 소수자이다. 농인을 언어적 소수자

로 바라보고, 농인을 청각장애인이 아니라 농인이라고 부르는 것은 농인의 

언어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하다. 

농인이 경험하는 여러 사회적 불리를 개인의 문제라고 한다면, 농인은 청

인처럼 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할지도 모른다. 그 부담은 언제까지나 

농인의 몫이다. 그렇지만 농인이 경험하는 장애는 사회제도가 완전하지 못

하기 때문이라고 인식한다면, 병원·관공서를 비롯한 모든 공공기관에서 수

어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농학교에서 한국수어로 배울 

권리가 보장될 것이다. 따라서 장애는 사회가 만들어 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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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인간은 혼자서는 살 수 없다. 여러 사람이 모여서 사회를 형성하고 

인간답게 사는 공동체가 실현된다. 농인 두 사람 이상이 모여서 이루어진 

농사회는 하나의 공동체이다. 공동체 내에서 공용어인 ‘수어’와 의사소통 

매체를 통해 공동의 목표와 문화를 공유하면서 아울러  청인 사회와도 상호 

작용한다. 

농인은 두 가지 관점에서 개념을 정의할 수 있다. 첫째는 청각장애에 

대한 의료적 보상을 필요로 하면서 청인에게 의존해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이를 ‘청각장애인’이라 부른다. 둘째는 청각장애와 상관없이 농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언어적, 문화적 독특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이를 

‘농인’ 또는 ‘농아인’이라 부른다. 농 정체성에 대해 글리크먼(Glickman, 

1993)은 청인중심정체성, 주변정체성, 몰입정체성, 이중문화정체성의 4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는데, 성장과정에 따라 농 정체성이 다르게 발달할 

수 있다. 

농사회의 특성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그 중에서 다른 언어와 문화를 

가진다는 독특한 특성이 있다. 청인사회에서는 음성언어를 사용하지만 

농사회에서는 수어를 사용한다. 농인들은 주류사회 속에서 음성언어만을 

쓰는 청인과 잘 어울려 살기가 쉽지 않다. 또한 수어에 대한 오해도 많다. 

대표적으로 수어를 알면 전 세계 농인들과 대화할 수 있다는 것, 수어는 

한국어의 보조적인 언어라는 것, 수어는 제스처나 팬터마임과 같다고 여기는 

것 등이 있다. 사실 수어는 음성언어만큼이나 분명하고 고유한 언어 체계가 

있다. 그리고 수어를 사용하고 경험함으로써 그들만의 농 문화가 형성된다. 

병리적 관점에서의 문화와 관련된 것으로는 보청기, TV 자막, 수어통역 

등이 있고, 사회문화적 관점과 관련된 것들에는 농교육, 수어 연극, 농인 

뉴스, 농인 신문, 농인협회 활동, 농인선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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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사회의 개념

1) 인간 사회

인간은 혼자서는 살 수 없다. 사람을 뜻하는 한자 인(人) 자를 보면 두 

사람이 서로 기대고 서 있는 모습을 본 떠 만든 것이다. 한 사람이 넘어지

면 다른 한 사람이 넘어지지 않게 도와주는 것처럼 인간은 항상 서로 도와

주면서 살아야 한다. 또한 두 사람 이상이 모여 어울리며 대화하고 마음을 

나누고 살 때 비로소 인간답게 사는 한 공동체가 실현되는 것이다.

인간은 한 사회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의사소통할 수 

있는 언어를 배운다. 이러한 언어가 없으면 소통의 장애로 인하여 원만한 

사회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 인간은 한 사회에 소속된 사회 구성원들에 의

해 동의된 언어를 통하여 사회생활을 하며 여러 가지 필요한 지식을 얻는

다. 즉, 약속한 언어로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 사회의 질서와 규칙, 역사, 정

치, 경제, 그리고 문화를 배워 나가게 되고 자신의 삶의 가치와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게 된다. 

2) 공동체로서의 농사회

공동체(Community)란 특정한 사회적 공간에서 공통의 가치와 유사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의 집단, 즉 공동체는 일반적으로 공통의 생활공간에

서 상호작용하며, 유대감을 공유하는 집단을 의미한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 

1979). 

공동체로서 농사회는 자신들의 공동체보다 훨씬 규모가 큰 청인 공동체 

안에서 음성언어 대신에 시각언어인 수어로 소통하는 농인들의 모임을 형

성하고 있다. 농공동체가 형성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원인에서 

찾아볼 수 있다.

첫째, 농(聾)이라는 상호 동류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며, 둘째, 

상호 인정된 언어인 수어를 사용함으로써 자유롭고 쉬운 의사소통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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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성인 농인들이 자신과 같은 청각 장

애를 갖고 있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을 청인과 함께 있는 것보다 더 편하

게 느끼기 때문이다(김칠관, 윤병천, 2011). 이런 이유로 농인들은 청인들과 

섞이기보다 의사소통에 불편함이 없는 농인들끼리 모이게 됨으로써 농인 

공동체가 자연스럽게 형성된다. 

1960년대 발행한 「언어적 원리에 입각한 미국수어사전」에서는 농사회를 

언어적 소수집단으로 설명하고 있다(Stoke, 1965). 농사회는 청인사회와는 

달리 수어로 소통하는 점을 가장 독특한 현상으로 들고 있다. 결국 농사회

는 ‘수어’라는 언어를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사용하여 동질의 문화를 만들어

내고 경험함으로써 공통의 연대감을 가진 공동체라고 할 수 있다.

농사회는 미국 사회 내에서 소수집단으로서 심리적, 사회적으로 서로 의

지하고 도우며 살아가는 한인사회 조직과 비슷한 성격을 갖고 있다(이준우, 

2004). 미국 내 한인사회의 한인 구성원들은 영어로 의사소통하는 것의 어

려움으로 생활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사회적· 심

리적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래서 한인들은 미국 지역 사회에서 한

인회를 조직하여 한인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역할을 한다. 이와 비슷한 형

태로 한국 내 한국농인들은 다수 집단인 청인 사회에서 의사소통의 어려움

으로 인해 가정 문제, 교육 문제, 취업 문제 등에서 심리적, 사회적으로 많

은 스트레스를 받는다. 이를 해결하고자 농인들도 농사회를 자연스럽게 형

성하게 되었고 구성원들의 여러 가지 요구가 해결되도록 서로 도우며 봉사 

활동을 한다.

사회학자 힐러리(Hillery, 1955; 한국민족문화 대백과에서 재인용)는 94

개의 ‘공동체’ 정의들 중에서 다음 세 가지의 공통적인 특징을 선정하였다.

첫째, 공동체는 특정 지리적 위치를 차지한다. 공동체의 지형은 공동체

가 그 기능 방식을 정한다.

둘째, 공동체는 회원들의 사회생활과 책임을 스스로 조직할 자유가 있

다. 구금시설과 정신병원과 같은 기관은 한 지역에 여러 사람들이 모이지만 

그들은 자신이 원하는 일상생활을 결정할 권한이 없으므로 이러한 유형의 

그룹을 ‘공동체’라고 부를 수는 없다. 

셋째, 공동체는 공동 목표를 공유하고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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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하는 사람들의 집단이다. 각 공동체는 자체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목표

는 동등한 고용 기회, 더 큰 정치 참여 또는 보다 나은 지역 사회 서비스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농인은 공동의 목표를 공유하면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농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과 일하기도 하고 청인사회와 상호 작용하며 

다양한 사회 및 정치 활동을 함으로써 농공동체를 형성한다. 농공동체는 청

인 공동체와는 달리 소속된 지형의 범위가 훨씬 넓게 형성되는데, 미시적으

로는 내 가족이나 내 이웃에서 거시적으로는 지형을 초월하여 농인으로서

의 공동 목표를 공유하며, 국가와 민족 간 연대를 넘어서는 거대한 농공동

체를 형성한다.

그리고 농사회의 구성원은 하나만이 아니다. 농인만이 농공동체에 참여

하는 것이 아니라 농인 사회와 함께 생활하거나 밀접한 관계를 갖고 문화

적으로 동질성을 획득한 난청인과 청인도 농사회의 일원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국농아인협회의 경우 농인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어통역사, 

정부나 사회단체와 연락하는 등의 행정업무를 하는 청인들, 어린 시절 청각

보조기기에 의존하여 생활하였거나 성인 이후 실청을 한 난청인들도 있다. 

이들은 농인이 아니지만 농인들과 동일한 목표를 공유하면서 농인들과 함

께 다양한 사회적, 정치적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농사회에 대한 초

기 정의는 청력 검사 결과, 농수준의 청력 수준을 보이는 사람들만을 그 범

위에 넣었지만 현재는 농인과 관련된 공통의 목표를 공유하고, 다양한 방법

으로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의 모임으로 규정하고 있다(Il

a Parasnis, 1996). 

결론적으로 농사회(Deaf community)는 ‘수어’라는 의사소통 수단을 통

해 공통의 목표와 문화를 공유하는 농인들과 이들의 문화를 이해하는 청인

들이 함께 노력하는 사람들의 공동체라고 정의할 수 있다. 

3) 농인

농인(Deaf)을 바라보는 관점에는 의료․병리적 관점(Medical Model)과 

사회문화적 관점(Social-cultural Model) 두 가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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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료․병리적 관점(Medical Model)에서의 농인

병리적 관점은 농인이 가진 청각 상태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런 관점에

서 청각장애를 바라보면 농인은 청인에게 의존해서 살아야 하는 청각에 손

상이 있는 사람으로서 청각장애 보상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존재이다. 음성

언어를 사용하는 것을 선호하며 수어사용은 배제된다. 

청각장애란 소리를 듣는 청각 기관이나 소리를 듣고 뜻있는 말로 해석하

는 중추 기관에 이상이 생겨 의사소통에 지장이 있는 장애 상태를 말한다. 

병리적 관점에서는 농인을 일반적으로 청각장애인이라고 말하는데, 청각장

애 정도에 따라 ‘농인’과 ‘난청인’으로 분류한다. 이것은 청각장애를 분류하

는 기준인 청력 손실 정도, 청력 손실 시기, 청력 손실 부위의 세 가지 기

준 중 청력 손실 정도에 따라 나눈 명칭이다.

<표 2-1> 청각장애인의 기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2010)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2016)

4. 청각장애인(聽覺障碍人)

  가.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60데

시벨(dB) 이상인 사람

  나. 한 귀의 청력 손실이 80데시벨 

이상, 다른 귀의 청력 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인 사람

  다.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명료도가 50퍼센트 이하인 사람

  라. 평형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2. 청각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청력 손실이 심하여 보청기를 착용

해도 청각을 통한 의사소통이 불가능 

또는 곤란한 상태이거나, 청력이 남아 

있어도 보청기를 착용해야 청각을 통

한 의사소통이 가능하여 청각에 의한 

교육적 성취가 어려운 사람

청력 손실치를 기준으로 농인과 난청인을 나누면 농인은 청력손실 정도

가 90dB이상인 최고도 청각장애인을, 난청인은 그 이하의 청력손실이 있는 

사람을 가리킨다. 청력손실 정도에 따른 청각장애는 아래 표와 같이 다섯 

단계로 분류한다(한국청각언어장애교육학회,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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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청력손실 정도에 따른 청각장애 분류

정도(Degree) 청력 손실치(dB) 언어 이해 능력 언어 지체 학년

경도

(Mild)
27 - 40dB

흐리거나 작은 말소리를 잘 

듣지 못함
-1.95

중등도

(Moderate)
41 - 55dB

얼굴을 마주 보고 하는 대

화는 이해, 학급 토의의 5

0% 정도는 이해 못함

-2.93

중고도

(Moderately severe)
56 - 70dB 

큰 소리의 대화만 이해, 집

단 토의는 하지 못함
-3.53

고도

(Severe)
71 - 90dB

30cm 이내의 큰소리만 이

해
읽기 점수가 16

세에서 4.9학년 

이하가 88% 정도
최고도

(Profound)
91+dB

큰소리도 이해하지 못함 

소리의 진동에 거의 의존

한편 최근 농인 당사자들은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농인’이 아닌 ‘청각장애

인’이라고 명칭을 붙이는 것에 대해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그들

은 장애를 우선해서 명명하는 의료·병리적 관점에서 자신들을 ‘청각장애

인’으로 부를 것이 아니라,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수어와 농 문화를 가진 공

동체의 구성원임을 의미하는 ‘농인’으로 불러야 한다는 것이다. 즉, 농인은 

청력에 문제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장애인’이 아니며, 한국어와는 다른 

언어 체계를 가진 한국 수어를 사용하는 언어적 소수 집단의 구성원이라는 

것이다. 

(2) 사회문화적 관점(Social-cultural Model)에서의 농인

사회문화적인 관점에서의 농인은 농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언어와 문화, 

전통을 공유하면서 살아가는 독립적인 존재이다. 사회문화적 관점에서는 농

인을 청각장애의 정도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언어적, 문화적 특성

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로 인식한다. 그래서 수어를 자신들의 모국어로 간

주한다.

농 그 자체를 하나의 문화적, 인류학적으로 해석하고 접근해야 된다는 움

직임은 1960년대부터 활발히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우드워드(Woodward, 

1982)는 농의 문화적 가치의 관점에서 농(聾)을 설명하면서 농인과 청인 간

의 차이는 청력 손실 정도의 차이가 아니라 문화적 차이라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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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건(Reagan, 1990)은 농인을 규정하는 기준을 청력 손실 정도가 아니라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다른 농인의 생활 방식과 같은지, 다른 농인처럼 행

동하는지를 기준으로 삼았다. 이렇게 농인의 정체성을 바라보는 시각은 병

리적 관점에서 사회문화적 관점으로 변화하고 있다.  

다양한 언어적, 문화적 환경 속에서 농인 스스로 자신들만의 고유한 언어

와 문화를 가진 집단으로 인식하는 사회문화적 관점은 스토키(Stokoe, 196

0)에 의해 농인들이 사용하는 미국수어(American Sign Language)가 언어

학적으로 인정을 받으면서부터이다. 또한 ASL이 미국언어학회로부터 언어

로 인정되면서 농인들은 주류언어와는 구별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언어

적 소수 집단으로 이해받게 되었다. 

4) 농 정체성

농 정체성(Deaf Identity)에 대한 연구는 지금까지 주로 미국을 중심으로 

연구되었다. 수어를 하나의 언어로 인정하면서 농교육 현장에서 농학생에게 

수어와 음성언어를 동등하게 접할 수 있도록 이중언어· 이중문화접근(2Bi-A

pproach)이 확산되었는데, 이러한 현상은 농 정체성에 관한 연구를 통한 

인식 개선 결과 중 하나이다. 또한 1990년대 후반 미국에서는 다양한 농인

의 심리사회적 문제들이 농청소년의 교육과 복지 발전의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되고, 농 정체성(Deaf Identity)이 농인의 심리사회적 기능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는 연구 결과들이 발표되었다(이규식, 권순황, 2002; 김명희, 

2002; 최성규, 2005). 농 정체성에 대한 연구는 여러 연구자에 의해 이루어

지고 있지만 특히 글리크먼(Glickman, 1993)이 제시한 농 정체성 유형은 

상당한 설득력이 있다.

<표 2-3> Glickman의 농 정체성 유형

구분 준거집단 농에 대한 시각 농 사회에 대한 시각 정서적 특징

청인중심
정체성

청인
(Hearing)

병리적 전형적 절망, 우울

주변
정체성

유동적
(Switches)

유동적
좋은 것 혹은 나쁜 

것으로 변화
혼란,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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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인 중심 정체성(Hearing Identity)

병리적인 관점에서 농을 이해하는 정체성으로, 이 유형의 정체성을 가진 

청각장애인은 스스로가 청인에 비해 열등하다고 생각하며 청인의 삶의 양

식을 따라 가려는 경향을 많이 나타낸다.

(2) 주변 정체성(Marginal Identity)

이 유형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농에 대해 혼돈과 양가감정의 

특징을 많이 나타내고, 농인 사회나 청인 사회 모두에서 적응을 잘 하지 못

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아울러 농인과 청인 누구와도 깊은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 이로 인해 농인 사회와 청인 사회 

어디에 소속감을 가져야 하는지를 알지 못하고 소속감을 갖는 준거집단이 

자주 변하는 특성이 있다.  

(3) 몰입 정체성(Immersion Identity)

이 정체성은 농인 문화와 청인 문화를 분명하게 구분하고 두 문화 중에

서 농인 문화와 농을 강조하고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이 정체성에 속하는 

농인은 청인 세계의 가치를 낮게 평가하고 농인 세계를 이상적인 것으로 

여긴다. 청인 중심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과 달리 몰입 정체성을 가진 사람

은 병리적 관점에서 자신이 듣지 못하는 상태를 치료를 받아야 하는 장애

의 관점으로 농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언어를 가진 문화인으로서의 농을 

강조하는 경향이 짙다. 농인은 항상 옳고 청인은 항상 그르다는 사고나 태

도가 몸에 깊이 배어 있어서 청인과의 비교에서 불공정하다고 인식하며 청

인들에게 적대적인 자세를 취한다. 그리고 대개 청인들의 일반적인 가치와

는 다른 형태의 가치 체계를 나타낸다. 즉 수어가 음성언어보다 더 우위에 

있다거나, 농인들은 오직 농학교에서 특수교육을 받아야 한다거나, 농학생 

몰입
정체성

농인
(Deaf)

문화적 긍정적, 비상호교환적
청인에 대한 분노
농인에 대한 사랑

이중문화
정체성

농인
(Deaf)

문화적
긍정적, 개인적, 통합

적
자아수용, 농인집단
에 대한 자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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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교육이나 상담은 농인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

하다. 그리고 수어를 하면서 말을 동시에 하는 것은 필요하지 않다고 강조

한다. 청인 세계에 대한 분노가 있으며, 이 분노는 이중문화 정체성에 도달

하면 감소하게 된다(Glickman, 1993).

(4) 이중 문화 정체성(Bi-cultural Identity)

이 정체성을 가진 농인은 농을 문화의 차이로 인식하며, 청인 문화와 농

인 문화를 모두 존중하고, 두 문화의 강점과 약점을 모두 인식하는 특징을 

갖는다. 몰입 정체성에서 나타나는 청인 사회에 대한 분노는 없으며, 오히

려 이들과 함께 어울리는 문화를 지향한다. 따라서 수어와 음성언어(자국

어)를 함께 존중하며 의사소통을 할 때 두 가지 방법을 함께 사용한다.

이러한 농 정체성들을 간략하게 정의해 보면 농 정체성이란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농인을 소수집단으로 이해하고 자신들의 언어와 문화를 포함하고 

있는 농인 집단에 대해 갖는 일체감이라고 할 수 있다(Lucas, 1989). 병리

학적인 관점에서나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구분한 글리크먼(Glickman)의 4가

지 농 정체성의 유형을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무엇보다 농인들 스스로가 어

느 유형에 속하든지 관계없이 농인과 농인, 농인과 청인과의 원만한 의사소

통이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2. 농사회의 특성

농사회는 청인사회와는 달리 ‘수어’라는 언어를 사용하며, 농사회와 농 문

화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공통적으로 경험하고, 청인과 사회적 상호 작용을 

하며, 공통의 연대감을 가지는 등의 여러 특성이 있다.   

1) 농 문화의 결정체인 수어

청인사회에서는 음성언어를 사용하지만 농사회에서는 수어를 사용한다. 

농인들은 주류사회 속에서 음성언어만을 쓰는 청인과 잘 어울려 살기가 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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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다. ‘말하기’와 ‘말 읽기’를 훈련받은 일부 농인이나 난청인들이 일상

생활에서 쓰는 말은 청인들과 일정 수준의 대화는 가능하지만 깊은 대화를 

나누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수어’의 언어적 특성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1) 수어는 만국 공통어가 아니다.

수어를 모르는 사람들이 흔히 하는 질문 중 하나는 수어가 전 세계 공통

어냐는 것이다. 수어는 만국 공통어가 아니다. 한국어가 영어와 다르듯이 

한국수어(KSL), 미국수어(ASL), 일본수어(JSL)도 각기 다르다. 세계 유일한 

농인대학교인 갤러댓대학교 홈페이지에는 전 세계 농인들이 쓰는 수어가 2

71개인 것으로 제시되어 있다(Gallaudet University, 2011). 특히 미국수어

(ASL)는 필리핀, 말레이시아, 태국, 도미니카공화국, 엘살바도르, 가봉, 케

냐 등 여러 나라에서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이들 나라의 농인들은 미국수

어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나라 문화 기호에 맞게 새로운 수

어를 첨가하여 미국수어와 혼합해서 사용한다. 

(2) 수어는 손짓 언어가 아니다.

「손짓, 그 상식을 뒤엎는 이야기」 책을 펴낸 저자 이노미(2009)는 ‘손짓 

언어는 음성언어를 보조해 주는 비언어이다’라고 말한다. 손짓 언어는 ‘언

어적 메시지를 대신하는 비언어로서의 손짓으로 손을 움직여 감정과 사고

를 포함한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정보를 전달하는 비언어 행위’라고 하였다. 

즉 손짓 언어는 내면적 사고와 심리 상태, 가치관의 언어적 메시지가 내포

되어 있는 상징적 동작 기호로 커뮤니케이션 행위의 성립 수단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언어 체계가 분명한 수어는 청인이 이해하는 손짓 언어와 같다고 

볼 수 없다. 만일 수어가 손짓 언어와 같다고 본다면 수어는 음성언어의 일

부로서 음성언어를 보조해 주는 비언어가 된다. 수어는 농인들이 소통할 수 

있는 시각 언어이다. 

(3) 수어는 제스처나 팬터마임이 아니다.

제스처는 말의 효과를 더하기 위하여 몸짓이나 손짓으로 표현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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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몸짓, 엠블럼, 팬터마임 등 여러 가지 용어로 사용되기도 한다. 이런 

제스처와는 달리 수어는 언어체계가 있다. 수어는 단어의 이미지를 나타내

는 형태라서 도상적이지만 엄연히 관습화되고 언어적 제약이 있다(이준우·

남기현, 2014). 예를 들어, 엄지와 검지를 동그랗게 모아 손끝을 접촉하고 

나머지 손가락을 편 양손을 상하로 움직이는 한국수어 [은행]이 마치 돈이 

쌓이고 줄어드는 이미지를 나타내지만 이는 언어적 약속에 의한 것이다.

(4) 수어는 음성언어의 보조적 내지 종속적 수단이 아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한국 수어를 농인들이 한글을 배우기 위한 보

조 수단으로 여기는 경우가 있다. 수어를 독립된 하나의 언어가 아니라 음

성언어를 보완하는 손짓 언어, 제스처 정도라고 생각한다. 수어에도 제스처

나 손짓과 몸짓이 있긴 하지만 이것은 음성언어에서 비음성적 요소로 사용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수어에서도 비수어적 요소로 사용된다. 

(5) 수어는 문법 체계를 갖춘 언어이다.

모든 언어는 자의성, 분리성, 생산성, 역사성, 전위성, 문화적 전달 측면

에서 독자적 특성을 갖고 있다. 수어도 수어만의 독자적인 이러한 특성들을 

지니고 있다. 수어에서 [학생]이라는 낱말은 수어기호와 의미 간에 자의적 

관계를 갖고 있다. 수어는 음성언어와 마찬가지로 분절성을 지니고 있다. 

수어에는 음성언어의 음운론에서 대응되는 수운론(Cherology) 차원에서 수

어소(chereme)들을 분석할 수 있으며(Stokoe, 1960), 수어소를 기본 단위

로 하여 일정한 결합 원리에 따라 의미를 생성해낸다. 수어의 생산성은 

[집] [가다]라는 단어를 배열해 ‘집에 가다’라는 평서문의 문장을 생성하거

나 [아직]이라는 수어 단어를 첨가해 ‘아직 집에 가지 못했다’는 의미의 문

장을 만들어내는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수어에도 컴퓨터, 인터넷과 같이 

시대를 반영해 새로운 단어의 언어적 수어 어휘가 만들어질 뿐만 아니라 

시간이 흐르면서 의미가 변하거나 없어지기도 한다. 즉 수어 어휘는 경제성 

원리에 따라 간편하고 수월하게 변화하는 경향이 있으며, 필요한 수어는 생

성되고 불필요한 수어는 사멸되는 역사성이 있다(국립장애인도서관,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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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화적 특성

문화란 복합적인 전체로서 지식, 믿음, 예술, 도덕, 법, 관습, 사회 구성

원에 의해 획득되어진 습관과 능력의 총체이다(Tylor, 1871). 랄프 린톤(Ra

lph Linton, 1955)은 ‘문화란 한 사회의 총체적 생활방식이다.’라고 규정했

다. 크로버(Alfred Kroeber, 1952)와 클럭혼(Clyde Kluckhohn, 1952)은 

‘문화란 인간 그룹의 특징적인 성취물로서, 예술품을 포함해서 상징에 의해 

획득되고 전수되어지는, 행동을 위한 내연적이고 외연적인 패턴’이라고 하

였다. 선교인류학자인 폴 히버트(Paul G. Hiebert, 1995)는 문화를 ‘사회를 

특징짓는 행동, 사상, 생산물의 학습된 패턴의 통합된 제도’라고 정의하였

다.

즉, 문화란 사람들이 행동하고 생각하는 방식 혹은 인간의 공동 사회가 

이룩하여 그 구성원이 함께 누리는 가치 있는 삶의 양식 및 표현 체계라고 

할 수 있다. 농 문화도 '농사회에서 농인 구성원들이 학습하여 공유하는 가

치 있는 삶의 양식 및 표현체계'로 정의할 수 있다.  

(1) 청각 문화와 시각 문화

시각문화권에서 자란 농인들의 의사 표현이나 제스처 및 고유한 행동의 

특징들은 우연히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농 문화와 통합된 배경을 갖고 생

성된다. TV에서는 화면 밑에 제공되는 수어 통역이나 농인들이 악기 없이 

수어로 노래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 이유는 농인들이 눈을 통해서 정보를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청인들은 어떤 연회에서 감동적인 연설에 박수

를 친다. 그러나 농인들은 감동적인 연설에 박수를 치는 대신에 두 손을 머

리 위로 들어 흔든다. 듣지 못하는 농인들에게 박수를 쳐 소리를 내는 것은 

의미가 없지만 두 손을 들고 흔드는 것은 시각적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농인과의 의사소통을 위한 시선 응시나 만남에서 이루어지는 ‘신

체적 접촉(터치)의 의미와 사람과의 관계를 촉진시키는 방법’, 그리고 ‘시각

을 기반으로 사물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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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병리학적 관점에서와 사회문화적 관점에서의 농 문화

농 문화는 한국사회에서 청인 문화와 공존하지만 청인 문화에 완전히 유

입된 문화가 아니라 독자적인 문화 형태를 띤다. 병리학적 관점에서는 청각

장애인에게 보청기, 인공와우, 언어치료, 청능 훈련 등과 같은 치료적인 접

근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생각하지만, 사회문화적 관점에서는 청각 기능

을 이용해 듣기와 말하기를 잘 해야 하는 것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대

신에 다른 사람들이 성장하는 것과 똑같이 수어를 배우고, 농교육을 받으

며, 수어 연극이나 미술과 같은 농문화 활동에 참여하고, 수어 연구와 같은 

학술 활동과 나아가 농인 선교와 같은 종교 활동에 이르기까지 수어를 배

우고, 농교육을 받으며, 수어 연극과 미술과 같은 농 문화 활동에 참여하

고, 수어 연구와 같은 학술 활동과 나아가 농인 선교와 같은 종교 활동에 

이르기까지 다방면에서 농 문화를 형성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농사회에서 공통적으로 쓰는 수어라는 언어가 있기 때문에 가능

한 것이다. 인간다워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는 인간과 인

간을 서로 연결해주는 의사소통 수단인 언어이다. 그 언어를 통하여 인간은 

새로운 문화를 지속적으로 창조해 나간다. 농 문화 형성에 수어가 결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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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가족은 사회를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구성 단위로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 속에서 상호 작용하며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술과 지식을 습득하고 

가족 문화를 형성하는 곳이다. 

농인 가족은 농인 아버지와 농인 어머니를 중심으로 청인 자녀로 

이루어진 가족과 농인 아버지와 농인 어머니와 농인 자녀로 구성된 가족, 

농인 아버지와 청인 어머니를 중심으로 농자녀와 청인 자녀로 이루어진 

가족, 청인 아버지와 농인 어머니 밑에서 농자녀와 청인 자녀로 

이루어진 가족, 그리고 청인 아버지와 청인 어머니를 중심으로 농자녀와 

청인 자녀로 구성된 가족, 청인 아버지와 청인 어머니를 중심으로 

농자녀가 있는 가족의 형태를 기본으로 하고 최근 확장된 가족의 개념을 

적용한 다양한 형태로 구성될 수 있다.

이 장에서는 농인 가족에 대한 이해를 위해 총 4개의 부분으로 내용을 

구성하였다. 첫 번째는 농인 가족의 구성과 가족 문화를 통해서 농인 

가족의 의미를 살펴보았다. 두 번째는 가족 간의 친밀감을 유지하며 

연대감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가족 간 의사소통이 농인 가정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세 번째는 농인 가족의 

구성형태에 따른 가족 간의 특징에 대해 기술하면서 당면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았으며, 네 번째는 실효성 있는 농인 가족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 농인 가족이 가지는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의 필요성에 

대해 제언하면서 농인 가족 지원을 위한 사회적인 책무와 관련 기관의 

역할에 대해 기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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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은 사회를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구성 단위로서 혼인, 혈연 및 입양

이라는 관계로 이루어진 집단이라는 전통적인 개념이 보편적이었다. 또 한 

가족 구성원은 아버지와 어머니, 아들과 딸, 형제와 자매 등 각자에게 주어

진 사회적 역할 속에서 상호작용하고 의사소통(Burgess & Locke, 1953; 

고영복, 2000; Mohammadjavad M. & Abdolbaghi M., 2012)하며, 살아

가는 데 필요한 기술과 지식을 습득하고 가족 문화를 형성한다. 

최근 사회가 급속하게 변화함에 따라 이혼 가족, 재혼 가족, 무자녀 가

족, 조손 가족, 소년소녀가장 가족, 결혼이민자 가족, 한 부모 가족, 기러기 

가족, 심지어는 사회적인 논란이 그치지 않고 있는 동성애 가족까지 그 형

태가 다양화되고 있다. 이와 함께 가족의 개념도 구성원의 필요에 따라서 

관련 있는 사람들끼리 일상생활 가운데서 정서적인 연대를 지속적으로 영

위하는 집단(정현숙·유계숙, 2001)으로 그 개념이 확장되고 있다. 

농인 가족은 농인 부모와 청인 자녀, 농인 부모와 농인 자녀, 부모 중 한 

명의 농인을 중심으로 한 농인 자녀와 청인 자녀, 청인 부모를 중심으로 한 

농인 자녀와 청인 자녀, 청인 부모와 농인 자녀의 구성과 같이 가족 구성원 

내에 한 명 이상의 농인이 포함된 형태를 기본으로 하고, 더불어 현대적인 

의미의 가족 개념을 적용하면 더욱 다양한 형태로 구성될 수 있다. 

2016년 제정된 한국수화언어법 제12조(농인 등의 가족에 대한 지원)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인 등의 가족을 위한 한국수어 교육, 상담 및 관

련 서비스에 대한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어 앞으로 농인 

가족에 대한 체계적 지원과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1. 농인 가족의 구성과 문화

인간이 아동기에서 노년기를 거쳐 죽음에 이르기까지 일정한 단계로 개

인적 변화의 과정을 거치는 것과 같이 가족도 신혼기부터 자녀 출산 및 양

육기, 자녀 교육기, 자녀 독립기, 노년기에 이르기까지 가족의 규모나 생활

에 영향을 주는 사건에 따라서 구분되며 일정한 과업이 주어진다. 여기에서

는 농인 가족의 구성과 가족 문화를 통해서 농인 가족의 의미를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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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인 가족의 구성

가족 구성원 중 농인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농인 가족이라고 한다. 농인 

가족은 다양한 형태로 구성된다. 무자녀 농인 가족은 부부 모두 농인이거나 

부부 중 한 명이 농인인 가족이다. 유자녀 농인 가족 구성은 조금 더 복잡

하다. 부모 모두가 농인이면서 자녀가 농인 혹은 청인만 있는 경우와 농인 

자녀와 청인 자녀가 함께 있는 세 가지 형태와 부모 모두가 청인이면서 농

인 자녀만 있거나 농인 자녀와 청인 자녀가 모두 있는 두 가지 형태가 있

다. 다음으로 부모 중 한 사람이 농인이면서 농인 자녀만 있거나 청인 자녀

만 있는 경우, 그리고 농인 자녀와 청인 자녀가 함께 있는 세 가지 형태로 

구성될 수 있다. 이때, 부부 중 한 명이 이민자일 경우 다문화 가족의 형태

도 겸하여 구성되며, 그 외에도 현대사회의 다양한 가족 형태가 농인 가족

에게도 존재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농인과 청인으로 구성된 가족이 가장 많지만 드물게 농인만

으로 구성된 가족도 있다. 해외의 경우 9세대에 걸쳐 농인만으로 구성된 가

족들의 사례도 있으며 이 경우 ‘농 가족(Deaf family)’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지고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지속적인 농인 가족의 유지를 기대하기도 

한다. 한국의 농사회에서 가장 대표적인 농인 가족의 형태는 청인 부모와 

농인 자녀로 이루어진 가족, 농인 부모와 청인 자녀로 이루어진 가족이라고 

볼 수 있다. 

2) 농인 가족의 문화

대다수 농인 가족은 농인만으로 구성되기보다 농인과 청인 구성원이 함

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농인 가족 내에는 농인 문화와 청인 문화가 

공존하게 된다. 농인 문화와 청인 문화의 특징 간의 가장 두드러지는 차이

점은 시각을 중심으로 형성된 문화와 청각을 중심으로 형성된 문화일 것이

다. 농인은 주로 시각적 과정을 통해서 정보를 습득하고 의사소통을 하며 

주변 환경에 긍정적인 방식으로 적응하며 살아간다. 그래서 청각만이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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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이해하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농인들은 자신들이 가진 

시각적이고 공간 중심적인 사고가 삶을 풍요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

하고 있다. 그런 반면 청인 문화는 듣기와 말하기에 의한 의사소통이 중요

하며 청력 손실은 사회에서 소외되는 원인이 된다고 여긴다. 이처럼 서로 

다른 문화 속에서 농인 가족의 구성원들은 문화적 충돌을 경험하기도 한다. 

그 과정을 통해 두 개의 서로 다른 문화를 수용하게 될 수도 있고, 혹은 지

속적으로 부적응을 겪을 수도 있다. 따라서 농인의 경우 청인 가족과 생활

하면서 청인 문화와 농인 문화 사이에서 이중문화로 인한 문화적 갈등을 

겪기도 한다(김경진, 2007). 

농인끼리 결혼을 해서 부부라는 새로운 관계가 성립되고 가정생활의 기

본 방침을 결정해야 하는 신혼기에 농인 부부는 배우자의 원가족 중의 청

인 구성원과의 사이에 이질적 가족 문화로 인한 갈등뿐만 아니라 농 문화

와 청인 문화의 차이에 따른 문화적 갈등을 경험할 수도 있다. 자녀 양육 

및 가사 분담의 재조정과 부모 역할에 적응하는 출산 및 양육기와 자녀의 

교육 방침 마련 및 지도를 해야 하는 자녀 교육기가 되면 농인 부모와 청

인 자녀 또는 청인 부모의 농인 자녀 간에 부모-자녀 간 문화적 갈등을 가

장 많이 경험하게 된다. 

특히, 농인 부모의 청인 자녀(Hearing CODA: Hear

ing Children of Deaf Adult)의 경우에는 이중문화로 

인하여 문화적 갈등을 겪는 시기가 있지만 오히려 농

인 문화와 청인 문화를 둘 다 자신의 문화로 인식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프랑스의 코다 베로니크 폴랭(Véro

nique Poulain)의 자전적 이야기인 한국어판 「수화, 

소리, 사랑해」라는 도서의 서문에 그러한 내용이 잘 

담겨져 있다. 

나는 두 개의 언어로 말한다. 내 안에는

두 개의 문화가 살고 있다. 

말소리와 대화 소리, 음악 소리가 있는 ‘소리’의 낮.

수화와 소리 없는 대화, 시선만이 오가는 ‘침묵’의 밤.

※ 출처:http://www.livred
epoche.com/les-mots-q
uon-ne-me-dit-pas-ver
onique-poulain-9782253
017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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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세계로의 항해.

말과 수화.

두 개의 언어.

두 개의 문화.

그리고

두 개의 나라. 

이처럼 의사소통 수단의 결정에 따라 언어와 사고방식이 달라지고, 그에 

따라 접하는 문화도 달라진다(최성규, 1997). 

안타깝게도 농인과 청인 가족 구성원 상호 간의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

어지지 않아서 농인 가족의 구성원 간에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

우도 흔히 볼 수 있다. 따라서 농인 가족이 가족으로서의 기능을 원활하게 수

행하기 위해서는 농인 가족 안에서 농인과 청인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의 문

화를 잘 이해하고 수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서로의 문화를 잘 이해하는 

데에는 농인 가족 구성원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 정도가 중요한 요인이 된다.

2. 농인 가족의 의사소통

사람은 언어나 비언어적 수단으로 생각과 감정, 정보 등을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공유하며 산다. 가족 구성원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은 서로를 이해하

고 친밀감을 유지시켜 주며 끈끈한 연대감을 형성하게 해준다. 이와 반대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으면 가족 간에 오해와 갈등이 생기기도 한다. 

다양한 형태로 구성되는 농인 가족은 의사소통을 위해 수어나 음성언어

뿐만 아니라 독화, 필담 등 필요에 따라 다양한 방법을 병행한다. 가족 구

성원이 모두 농인인 경우에는 농인 부모가 사용하는 수어가 자녀들의 1차 

언어로 자리 잡기 때문에 가족 간의 의사소통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며(김경

진, 2007), 오히려 편안함을 느낄 수 있다. 하지만 청인 부모와 농인 자녀

로 구성된 가족은 주 양육자인 청인 부모가 수어를 잘 모른 채 음성언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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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므로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청인 부모들이 농인 자

녀를 위해 수어를 배우거나 사용하지 않으므로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아 깊이 있는 대화가 어렵다(김경진, 2007). 그래서 청인 부모 밑에

서 양육되는 농 청소년은 부모와의 원만한 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겪게 되

고, 어릴 때부터 부모와의 의미 있는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못해 상호

간의 기본적 신뢰감 형성이나 공감적 이해가 이루어지기가 어려울 수 있다

(이준우, 2003). 최근에는 농인 자녀와의 대화를 위해 청인 부모가 수어통

역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경우도 있지만 청인 부모가 농인 자녀와 수어로 

자유롭게 의사소통 하는 가족은 매우 드물다. 

농인 부모와 청인 자녀로 이루어진 가족에서는 주 양육자인 부모가 수어

를 사용하기 때문에 청인 자녀들이 자연스럽게 수어를 배워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사용하게 된다. 그 사례로 법정의 수어통역사를 다룬 일본 작가 

마루야마 마사키의 「데프보이스」 한국어판 해설에 코다 영화감독 이길보라

는 아래와 같이 쓰고 있다. 

그들은 잘 알고 있었다. 아무리 불러도 부모는 들을 수 없다

는 걸. 

그러니 그 누구보다 더 빨리 어른이 되어야 한다는 걸 말이다.

... 중략...

나는 코다이다. 입말 대신 얼굴 표정을 움직여 손으로 말하는 

언어, 

수화 언어를 배우며 자란 코다. 

나는 입말 대신 손으로 옹알이를 했다. 

엄마는 수어로 말을 가르쳤고 

나는 엄마의 눈을 바라보며 부모의 언어를 익혔다... 중략...

나는 부모로부터 수어를 배웠고 그것은 나의 모어이자 첫 번

째 세계가 되었다. 

그러나 어린이집에서 음성언어를 떠듬떠듬 배우면서부터 입

으로 말하는 사람들은 손으로 말하는 사람들을 ‘장애’ 혹은 ‘다

름’이라고 말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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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청인이면서 동시에 농인이었다. 

그런 나를 코다라고 부른다는 것을 알게 된 건 한참 자라고 

난 후의 일이었다.

농인 부모 중 한 명이 외국인인 다문화 농인 가족이나 문맹 농인 가족인 

경우에는 또 다른 어려움이 있는데 외국인이나 문맹 농인이 한국수어도 글

도 모르기 때문에 매우 제한적인 의사소통만 이루어져 심각한 어려움을 갖

게 될 위험이 있다. 또한 농인 가족의 농인 구성원은 청인 가족 구성원이나 

친척들과의 만남이 있을 때 대화에 참여하지 못하고 소외감을 느끼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특히, 농인 가족 중 농인이 단 한 명뿐인 경우 이런 어려

움이 많은데, 명절이나 집안 대소사에 참석해서 가족이나 친척과 인사를 나

눈 다음부터 대화에 참여하지 못하고 혼자 TV를 시청하거나 스마트 폰을 

사용하며 시간을 보내게 된다. 다행이 가족 중에 농인 구성원이 두 명 이상

일 때는 청인 가족들과 여전히 분리되기는 하지만 농인 가족 간에 의사소

통을 활발히 할 수 있어서 소외감을 덜 느낀다.

“침묵의 세계는 아이를 낳음으로써” “말의 세계와 정면으로 부딪혀야 했다”

“두 세계를 넘나들며 살아온 나는 잘 알고 있다”

[그림 3-1] 이길보라 감독의 영화 <반짝이는 박수소리>(2017)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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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과의 의사소통 방식과 사회적 지지와의 관계를 알아본 오인혜·정은희

(2011)의 연구는 부모가 농인인 경우 자녀가 청인이거나 농인이거나 모두 

가족 간에 주된 의사소통 수단으로 수어를 사용한다고 말한다. 다만 어려운 

내용은 필담이나 몸짓을 사용함으로써 가족 간 대화 내용 중 70-80%를 이

해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반면, 부모가 청인인 농인 가족은 농인 자녀가 

구화 사용이 어려워 구화 이외의 의사소통 수단을 사용하는 경우 의사소통 

내용의 20-30%만 이해한다고 밝혔다. 수어나 구화처럼 좀 더 빠르고 수월

한 방식으로 의사소통을 하는 경우에 필담이나 몸짓보다 더 많은 사회적 

지지를 유도한다는 결과(이형열, 2007)도 있다.

3. 구성 형태에 따른 농인 가족의 특징

1) 농인 부모와 농인 자녀

최근 국제교류가 활발해 지면서 외국 농인과의 교류가 잦아지는 추세이

다. 그 때 외국 농인이 한국 농인에게 으레 하는 질문은 그들의 자녀가 농

인인지 청인인지에 대한 것이다. 질문에 청인이라고 답변을 하면 안타까워

하고 농인이라고 하면 축하한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청인들이 이런 상황을 본다면 도저히 이해되지 않을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농인 부모와 농인 자녀 가족을 매우 불행한 가족

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식의 차이는 바로 수어의 언

어적 지위와 농인의 사회적 지위와 연관되어 있으며, 농인이 살아가는 사회

적 환경에서 비롯되기도 한다. 하지만 청인들의 인식과는 달리 농인 부모와 

농인 자녀로 이루어진 가족 대부분은 부모 자식 간에 수어로 원활한 의사

소통을 함으로써 자녀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장점이 있다. 또한 모든 가족

이 농사회를 기반으로 생활함으로써 더욱 다양한 사고와 정보를 가족끼리 

교환할 수 있어서 가족 기능이 원활하게 수행되기도 한다.  

물론 음성언어가 주류인 우리 사회에서 농인 부모가 농인 자녀를 키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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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에 어려움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부모로서 자녀가 농인이라는 사실을 

처음 알았을 때에 자녀의 장애를 수용하기 힘들어 하기도 한다. 그러나 다

른 농인 가족 구성 형태에 비해 농인 자녀에 대한 충격이 적은 편이어서 

자녀의 장애 수용 과정이 짧고 이후에도 자녀가 교육적으로 높은 성취를 

얻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중재를 하며 빠르게 적응한다. 

2) 농인 부모와 청인 자녀

상당수의 농인은 의사소통이 가능한 농인 배우자와 결혼하여 청인 자녀

를 출산(Moore & Levitan, 2003; 이혜숙· 이미혜, 2005; 오인혜, 2011; 이

미선, 2015)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청인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제한적

인 경험과 정보 부족, 의사소통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 특히 

동화책 읽어주기, 이야기하기 등 자녀와 교감을 이룰 수 있는 정서적 돌봄

이나 자녀의 친구 엄마들과의 교류 등에서의 어려움(김정희·정은주, 2012 ; 

백은령 등, 2009)을 호소한다. 그러나 농인끼리 결혼함으로써 청인 세계와 

단절된 농인 부모는 청인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통해 다시 청인 세계와 소

통(장유리· 서홍란, 2015)하게 되어 자녀를 돌보고 양육하는 것에 관심을 많

이 기울이는 편이다. 또한 청인 자녀가 태어나는 경우 친척집으로 보내지는 

바람에 농인 부모가 양육의 주도권을 갖기 어려웠던 과거와는 달리 요즈음 

농인 부모는 자녀 양육에 대한 주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농인 부모의 청인 자녀는 어려서부터 부모의 수어를 보고 자라므로 자연

스럽게 부모의 언어를 익히고 사용하게 된다. 물론 모든 청인 자녀들이 수

어에 능숙한 것은 아니다. 부모와의 교류 정도, 가족 안에서의 역할 등에 

따라 차이가 난다. 청인 자녀들 중 일부는 성장하면서 부모의 의사소통의 

통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 때 전화를 받고 거는 것 뿐 만 아니라 학교 

교사와의 상담, 은행 거래, 일반 행정 처리 등 어린 자녀들이 감당하기 힘

든 수어통역을 수행하는 경우도 있어서 청인 자녀는 심리적 어려움을 겪기

도 한다. 손주영(2010)의 연구는 부모-자녀 역할 전도가 심할수록 자녀의 

심리적 부적응 수준이 높아진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특히 사춘기 자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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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통역을 수행하게 될 때는 더 예민할 수 있으므로 자녀의 역할에 대

한 농인 부모의 각별한 배려와 이해가 필요하다. 

코다 중에는 농인 부모를 지원하기 위해 자신의 꿈을 접고 부모 옆에 남

아 있거나 평생을 부모를 돌보는 역할을 하는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

녀들도 많이 있어서 이들을 위한 지원이 요구된다. Najarian-Souza(2010)

가 제안한 농인 부모의 청인 자녀 캠프, 즉 코다와 코다가 서로 만날 수 있

는 소통의 장을 만들어주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것이다. 

3) 청인 부모와 농인 자녀

Mitchell과 Karchmer(2004)에 의하면 농아동의 약 96%가 청인 부모에

게서 태어난다(Iren 외, 2016). 일반적으로 청인 부모는 농인 자녀를 낳는 

순간부터 아이와 의사소통을 할 수 없다는 생각에 양육에 대한 무력감과 

부담감을 느끼게 된다. 일반적으로 자녀의 장애를 수용하게 되기까지 심리

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자녀와의 의사소통을 어떻게 해야 할지 적절하

게 대처를 하지 못한다. 의사소통을 포함한 청인 부모의 양육 태도는 농인 

자녀의 발달과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농인 자녀를 잘 키우기 위해

서는 주위의 적절한 도움이 필요하다(박지숙, 2015).

우리나라에서는 수어를 사회적 지위를 보장하는 언어라고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대다수 청인 부모는 농인 자녀의 수어 사용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

를 가지고 있다. 또한 수어를 배우는 것은 곧 음성언어를 배울 수 없는 것

으로 인식한다. 따라서 시각 언어인 수어를 가르치려고 하기 보다는 인공와

우 시술과 청능 훈련 또는 언어치료와 같은 구어적 접근에 집중하는 경향

이 크다. 이것은 자녀가 성장한 이후 음성언어와 수어 중 어느 하나도 유창

하게 사용하지 못함으로써 의사소통에 한계를 느끼게 만들거나, 나아가 사

회심리적 어려움까지 줄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거나 농인 자녀를 양육하

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적절하게 제공받지 못한 것에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 

과거와 달리 오늘날 농인의 교육 환경은 통합 교육 환경으로 급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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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대부분의 학령기 농아동은 주로 일반학교에 진학하게 된다. 그러나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농아동은 교우 관계, 심리적 부적응 등의 이유로 농

학교로 전학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이것은 청인 부모가 자신의 농인 

자녀가 청인처럼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에 자녀의 특성과 관계없이 부모가 

선택한 구화를 의사소통 수단으로 사용하도록 한 결과이다. 즉, 농인 자녀

가 성장 과정에서 수어와 구화, 그리고 농인 문화와 청인 문화 사이에서 정

체성 혼란을 겪다가 자신의 모어인 수어로 소통하는 농사회로 회귀하려는 

현상으로 해석할 수 있다.

4) 농인· 청인 형제 관계와 부모의 역할

(1) 농인 형제가 청인 형제에게 미치는 영향

가족 중에 농인이 있는 경우 가족 구성원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지만 특

히 형제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일반적으로 형제간의 영향은 부모의 양육 

태도, 출생 순위, 형제의 성별, 그리고 장애의 정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

다. 농인 형제가 있는 청인 형제들은 또래보다 책임감, 인내심, 배려심, 공

감 능력 등이 뛰어나다. 

대부분 농인 자녀와 청인 자녀를 같이 양육하는 경우 부모는 농인 자녀

에게 과도하게 집중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청인 자녀에게만 집중하느라 농

인 자녀에게 무관심한 경우도 있다. 부모가 농인 자녀에게 과도하게 집중하

는 가족의 경우 청인 형제는 부모의 관심을 받지 못하고 부모를 차지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가정을 떠나 독립생활을 하려고 하거나 부모에게 

자신의 어려움에 대해 말을 잘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부모의 어려움을 덜어주려는 행동인 것 같지만 부정적인 측면으로 보

면 가정에서 벗어나려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농사회에서 농인 형제와 생활하며 성장한 청인 형제들이 수어통역

사로 활동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현상을 통해 농인 형제가 청인 형제

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가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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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인· 청인 형제 사이에서 부모의 바람직한 역할

인간의 기초적인 사회· 정서적 발달은 영유아기와 아동기에 거의 이루어지

며 부모의 양육 태도가 큰 영향을 미친다. 부모는 모든 자녀들이 자신들과 

개별적인 유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형제간에 서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

회와 시간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특히 형제간의 어려움은 부모가 간섭해서 

해결해서는 안 되며,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농인 자녀를 위해서 청인 자녀들이 무엇인가 많이 하도록 역할을 주는 

것은 좋지 않으며, 각자의 역할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 또한 농인 자녀를 다른 청인 자녀와 비교하거나 특별하게 걱정하는 모

습을 보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형제는 한 나무에서 핀 꽃처럼 하나의 

꽃이기도 하고 각자 다른 꽃이기도 하다. 하나의 가족 속에서 함께 한 형제

들이 장애가 있다고 해서 특별하게 대하거나 지나치게 방임하는 것은 바람

직하지 않으며 부모는 모든 자녀들을 동등하게 대하여야 한다. 그래서 일반 

가족들과는 달리 장애 자녀를 가진 부모와 가족 구성원은 그 역할이 중요

하며 부담이 크다. 

4. 농인 가족 지원

가족 지원이 최소한의 수준에 머물러 있던 우리나라는 2000년대 들어서, 

‘건강가정기본법’(2004)을 제정하고, ‘모자보건법’(1989)을 ‘한부모가족지원

법’(2007)으로 개정하고, ‘다문화가족지원법’(2007)을 제정하는 등의 가족 

지원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였다. 아울러 여성가족부의 출범(2005)으로 

가족 문제에 대한 정책 수립은 물론, 현대적 가족 개념을 반영한 다양한 정

책 수행이 가능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인 가족의 현실이 반영된 농인 

가족 지원 정책은 여전히 미비한 실정이다.  

사회의 가장 작은 기본 단위인 가족은 결혼, 임신, 출산으로 시작하여 점

점 그 구성이 확대되는 만큼 농인 가족에 대해서도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

다. 즉, 가정의 출발점인 임신, 출산, 양육에서부터 생애 주기별 지원이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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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하며, 농인 가족의 특성이 반영된 지원 정책 수립과 서비스 제공이 중요

하다. 

실효성 있는 농인 가족 지원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 다음의 다섯 가지

를 고려해야 한다. 

첫째, 농인 문화와 청인 문화가 공존하는 농인 가정에서 생활하는 각 구

성원들은 문화적 충격을 경험하면서 정체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 

둘째, 수어나 구화 등 의사소통 방법이 통일되지 않아 가족 구성원 간 의사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점, 셋째, 농인 부모가 청인 자녀(코다)

에게 연령에 맞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도록 수어 통역의 부담을 주면서 발

생하는 가족 역할 전이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넷째, 농인· 청인 형제

간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점, 다섯째, 농인 자녀

를 갖게 된 청인 부모에게 균형 있는 정보가 제공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등이다. 이를 바탕으로 농인 가족만이 가지는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

하여야 한다. 따라서 임신 및 출산에 대한 의료적 정보, 양육 및 자녀 교육

과 관련된 정보, 그리고 농인 부부와 농인· 청인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상담, 

교육, 상호 교류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과 전문 인력, 전문 기관이 반드시 필

요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가족지원정책은 2012년 사회적으로 약화된 가정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아이돌봄지원법’이 제정되어 아이돌봄지원사업이 시행되고 

있고,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 다양한 가족 지원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아

이 돌봄지원사업의 경우 자녀를 출산한 농인 산모들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지만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이용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외 장애 부모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 및 장애 가족의 자체 역량 강화를 

위해 지원 기준을 충족하는 만 12세 미만의 청인 자녀를 대상으로 음성언

어 중심의 언어 발달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나 대다수 농인 부모가 학습 

서비스만 신청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독서지도 및 심리상담 서비스 등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 서비스를 더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아울러 농인 

부모와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수어 발달 서비스도 새롭게 도입되어야 

한다.

한국농아인협회 산하 시도협회 및 지회 또는 농인 복지관에서도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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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인 가족 지원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농인 가족의 기능 

강화 프로그램’, ‘농인 부모의 자녀 양육 지원 프로그램’ 등이 시행되고 있

긴 하지만 농인 가족 지원 프로그램이 없거나 비정기적인 경우도 있어 지

방자치단체의 정기적인 예산 지원이 절실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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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장은 한국 농사회가 역사적으로 어떻게 변천하였는지를 개괄적으로 

살펴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농사회가 형성되었던 초기부터, 성장하고 발

전하고 도약해 나가는 과정을 일제 강점기, 광복 이후, 1980년 이후로 나

누었다. 각 시기에 농사회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 농교육기관, 농인 자조단

체, 농종교기관의 성격과 특징을 기술하였다.

일제 강점기에 최초의 농교육기관인 평양맹아학교가 로제타 셔우드 홀

(R.S.Hall)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최초의 관립 교육기관인 제생원이 설립되

었다. 또한 최초로 한국인이 세운 평양광명맹아학교가 있었다. 이 시기에 

농인 자조단체로는 일본인들이 중심인 된 조선맹아협회와 일본농인협회 

조선지부가 조직되었다. 

광복 이후에는 국·공립 농학교와 전국에 많은 사립 농학교가 설립되었

다. 조선총독부에서 세운 제생원은 국립맹아학교로 교명을 바꾸고 초대교

장으로 윤백원이 취임하였다. 윤백원은 지문자를 창안하여 학교와 일상생

활에서의 원활한 의사소통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한편 농사회의 지도자

들은 농인의 권리와 복지를 위한 단체의 필요성을 절감하여 조선농아협회

를 창립하였다. 조선농아협회는 이후 협회 내부의 상황과 시대의 요구에 

따라 대한농아협회, 한국농아협회, 한국사회복지연합회 농아분과위원회로 

그 명칭이 바뀌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역할과 활동을 하면서 본래의 설

립 취지를 유지해 나갔다. 이 시기에 최초로 농인 기독교 기관으로 대한 

예수교 장로회 영락교회 내에서 농인들이 모여 농아인 전도부를 창립하였

고, 농인 천주교 기관으로 독일인 카리타스(한국명: 허애덕) 수녀가 돈암동 

성당 내에 농아교리반을 개설하였다. 

1980년 이후는 농사회의 변혁과 발전의 시대라 할 수 있다. 농교육기관

에서는 일반학교의 교육과정과 차별화된 농학교 교육과정이 실시되었다. 

농인 자조단체인 한국농아복지회는 사단법인으로 설립 인가를 받고 본격

적으로 주요 사업들을 전개하였다. 한국농아복지회는 이후 현재의 한국농

아인협회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이 시기에 농인들의 신앙 공동체인 기독

교, 천주교의 성장과 부흥이 이루어지고, 농인 불교 기관도 창립되어  활

발하게 포교활동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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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회는 농인이 한 개인으로만 존재했을 때는 만들어지지 않는다. 농인

과 농인이 만나서 교류와 소통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농사회가 생겨나게 

된다. 농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것은 농인, 농인이 사용하는 언어인 수어, 

농인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관념이나 행동양식인 문화다. 그리고 농사회는 

농인들이 함께 하는 인식과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농인이 언어적으로 소통이 단절되었던 시대, 

사회적으로 차별과 억압을 받던 시대, 문화적으로 전혀 인정받지 못하였던 

시대에서는 진정한 농사회의 형성은 어려웠다. 

농인이 사회의 가장 기본 단위인 가정이라는 공간을 벗어나 확장된 공간

에서 다른 농인을 자유롭게 만나게 된 곳은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였다. 농

인들은 학교에서 같은 언어로 의사소통하고 공부하고 감정을 나누며 유사

하게 행동하며 사고했을 것이다. 그래서 학교는 단순히 지식을 가르치는 공

간이 아니라, 농인이라는 정체성과 서로 협력하게 하는 유대감을 갖게 해 

준 곳이었다.

이런 의미에서 농학교는 농사회의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다. 즉, 농학교

는 이후 농인의 복지와 자활, 권익을 위한 자조 단체를 만들고, 농인의 신

앙공동체인 농종교기관이 세워질 수 있는데 큰 힘과 영향을 주었다. 

이 장에서는 한국 농사회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 농교육기관, 농인 자조단

체, 농종교기관들이 일제 강점기, 광복 이후, 그리고 1980년 이후 시대의 흐

름에 따라 어떻게 태동되고 성장하고 발전해 나갔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일제 강점기의 농사회

19세기 후반 외국의 선교사들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의료사업과 교육사

업을 통하여 선교 활동을 하였다. 선교사들은 여러 병원을 설립하고 곳곳에 

학교를 세웠다. 1910년 우리나라는 일본에게 강제적으로 국토와 주권을 빼

앗기고 식민 지배를 받게 되었다. 이 시기에 처음으로 농교육기관이 세워지

고 자주적이지는 않았지만 농인 자조단체가 시작되었다.



제4장 농사회의 역사적 변천  57

1) 농교육기관의 태동

(1) 최초의 농학교 평양맹아(平壤盲啞)학교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농교육이 실시된 것은 1909년 로제타 셔우드 홀

(R. S.Hall)에 의해 시작되었다. 홀은 미국에서 온 감리교 의료 선교사로, 

평양에 부인 병원과 한국 최초의 간호학교를 설립하였다. 1894년부터 평양

에서 맹인을 위한 교육에 헌신하다가 중국 산동성 체후(현재 연대)에 있는 

계음학교를 방문하게 되면서 농교육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당시 체후의 계

음학교는 1887년에 밀즈(A. T Mills) 선교사가 세운 중국 최초의 농학교였

다. 홀은 한국에 돌아와 이익민을 중국의 계음학교로 보내어 농교육 방법을 

연수하도록 하였다. 이익민이 귀국하여 1909년 평양맹학교 내에서 농학생

들을 모아 농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로써 평양맹학교는 평양맹아학교로 발전

하였다. 

평양맹아학교에서의 농교육은 계음학교의 시화법과 어문법의 영향을 받은 

구화법을 기반으로 하였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농인들이 학교라는 작은 

공동체에서 지식을 습득하고, 수어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처

럼 농학교는 가정에 머물던 농인들이 또 다른 농인들을 만나는 장을 마련

해 주었다.

[그림 4-1] 평양맹아학교에서 개최된 제1회

평양맹농아 교육자 회의(1914년)

[그림 4-2] 평양맹아학교 졸업생과 직원일

동(1915년)

※ 출처: 김병하(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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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초의 관립 특수교육기관 제생원 맹아부(盲啞部)

1913년 설립된 제생원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공립맹아교육기관이었다. 조

선총독부에서는 고아의 양육과 맹아자의 교육을 목적으로 조선총독부의 관

리 하에 제생원을 두었다. 

제생원은 양육부와 맹아부가 있었는데 양육부에는 부양자가 없는 고아를 

양육· 보호하고 지식과 기술을 가르쳤다. 맹아부에는 맹자와 농아자에게 보

통교육을 실시하고 생활에 필요한 기능을 가르쳤다. 당시 농아자는 11명으

로 시작하였다. 그러나 학생 수는 1921년에 46명, 1927년에는 71명으로 

늘어났다. 아생(농학생)의 교과목은 수신(修身), 국어(일본어), 조선어(한국

어), 산술, 수예, 체조 등이었다. 아생을 위한 교육은 주로 청음훈련을 통한 

구화법 중심의 일본어 교육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 시기에는 한국 농인이 

원래 사용하던 토착수어와 유입된 일본수어가 통용되어 수어의 어휘 수가 

이전보다 많아졌을 것이다. 특히 기숙사에 있었던 농학생들은 자유롭게 수

어를 사용하고 그들만의 농 문화를 만들어 갔을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학교 교육을 통해 집에서만 소통하고 손짓하던 홈사인(Home sign)이 언어

로서의 체계를 갖춘 수어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제생원의 

농학생들은 더 많은 의미를 수어로 나타내게 되었고 더 깊은 사고를 하게 

되었다. 이것이 하나의 농사회를 형성해 나가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하였다. 

이후 제생원 맹아부는 1931년에 지금의 위치인 신교동으로 이전하였다.

[그림 4-3] 천연동 제생원 정문(1913년) [그림 4-4] 제생원 운동회 행사(1932년)

※출처: 서울농학교·서울농학교총동문회(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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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초로 한국인이 설립한 평양광명맹아(盲啞)학교

평양광명맹아학교는 이창호 목사가 1935년에 설립한 특수교육기관이다. 

이창호 목사는 평양노회 도제직회의 재정적 도움을 받아 한국인으로서 주

체적으로 농교육을 실시하였다. 이 학교는 통학제와 기숙제로 운영하였으며 

초기에는 수어법 위주의 수업을 하였으나 나중에는 구화법으로 교육하였다. 

평양광명맹아학교는 한국전쟁이 발발하고 이창호 목사의 월남으로 폐교되

었다.

2) 일본인 중심의 농인 자조단체

(1) 조선맹아(盲啞)협회

조선맹아협회는 일본인 구리다(票田四郞)에 의해 1920년에 발족되었다. 

여기에는 제생원을 졸업한 다수의 농인들이 함께 하였다. 조선맹아협회는 

일본인이 주도하였으나 우리나라의 농인과 맹인이 모여 권익을 위해 일하

고자 모인 최초의 단체였다. 그러나 이 협회에 농인과 맹인이 어느 정도 참

여 하였는지, 또 어떤 사업을 하였는지는 기록된 자료가 없다. 단지 농인과 

맹인이 서로 의사소통의 방법이 전혀 달라서 공동의 목적을 이루어 나가기

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2) 일본농인협회 조선 지부

일본농아협회 조선 지부는 1935년에 서울에서 설립되었다. 일본은 이 협

회를 통해서 한국 농인들에게도 황민사상과 군국주의를 세뇌시키고자 하였

다. 협회의 요직은 일본인들이 맡았고 몇 개의 분야만 한국 농인에게 자리

를 주었다. 

특히 이 시기에 일본은 중일전쟁(1937년)과 태평양전쟁(1941년)을 잇달아 

일으켜 정세는 극도로 불안하였다. 농인들도 만주나 일본으로 흩어져 살았

다. 결국 일본이 패망하자 협회의 일본인 간부들은 일체의 서류를 없애고, 

건물의 소유권도 양도하지 않은 채 본국으로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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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광복 이후의 농사회

1945년 8월에 일본의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에 원자 폭탄이 투하되고 일

본 천황이 항복을 선포한 결과, 마침내 우리나라는 8월 15일에 오랜 식민

지에서 해방되었다. 그러나 소련과 미국이 삼팔선을 사이에 두고 신탁 통치

를 하기로 하였고 미군이 삼팔선 이남을 통치하였다. 미군정청에서는 일본

이 하던 교육을 한국인이 하도록 하고, 교육의 이념과 제도, 내용과 방법 

등에도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였다. 1948년에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헌법이 제정되었다. 이 시기에 국· 공립 농학교 뿐만 아니라 서울과 지방 도

시에 많은 사립 농학교가 설립되었다. 또한 농학교를 졸업한 농지도자들이 

모여 농인의 복지와 권리를 위한 자조단체를 만들기 시작했다. 이는 농사회

를 변화시키는 새로운 동력이 되었다.

1) 농교육기관의 설립과 성장  

조선총독부에서 세운 제생원은 국립맹아학교로 학교 이름을 바꾸고, 초대

교장으로 제생원 교사였던 윤백원을 임명하였다.

윤백원 교장은 초등부의 학제를 6년으로 개편하고 중등부를 설치하였다. 

그리고 농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3년제 농아부 사범과와 일반 사범과를 

신설하였다. 특별히 윤백원 교장은 농학생에게 한글을 체계적으로 가르치

고, 이것을 바탕으로 원활한 수어 이용을 위하여 한글 지문자를 연구하였

다. 그 결과 1946년 9월에 한글 지문자를 창안하여 교육에 적용하였다. 윤

백원 교장이 <지문자(指文字)의 창안을 내면서>라는 글에서 밝힌 내용에는 

이렇게 기록되었다. 

농아자를 위하여 깊이 생각하고 널리 연구한 끝에 수어의 단

점을 완전히 보충하여 우리말을 할 줄 알며 우리글을 읽을 줄 

아는 보통사람의 말 세계에 다가설 수 있는 농아자를 만들 수 

있는 지문자(指文字)를 만들기에 이르렀다. 다섯 손가락을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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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24자의 모음과 자음을 자유로이 표현할 수 있는 연구를 한

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었다. 기숙사생 1명을 집에다 데려다 

놓고 나와 같이 숙식을 같이 하며 생활을 해나가면서 6개월 동

안 연구한 결과 현 문자를 창안하게 되었다. 1946년 9월 1일 

신학기부터 실제 수업을 개시하고 구화와 수어를 겸하여 지도

한 끝에 좋은 성과를 얻게 되어 그로부터 전 학년에 사용하도

록 하며 금일에 이르렀다. 참으로 농아자로 하여금 평생의 복

음을 주고 있는 것이다(윤백원, 1946).

한글 지문자는 농인의 언어 생활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다주었다. 농인들

은 한글 지문자를 사용함으로써 더 많은 지식을 학습할 수 있었으며, 수어

와 지문자로 의사소통을 폭넓게 할 수 있게 되었다. 당시의 수업 형태는 교

사가 칠판에 판서를 하고 수어로 설명하며 지문자, 실물, 그림, 제스처 등

을 이용하였다. 교사와 학생들은 내용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나름대로 수

어를 새로 만들기도 하였다. 또한 발화 훈련을 할 때는 소리 내어 읽는 연

습을 반복하기도 하였다.

1950년 6월 25일에 일어난 한국전쟁으로 국립맹아학교는 일시적으로 문

을 닫고 교사들은 귀가하지 못한 학생들을 데리고 피난을 다녔다. 피난 간

에 제주도와 부산에서는 분교를 세워 본교 학생들 뿐 아니라 그 곳에 모여

든 농학생들을 함께 가르쳤다. 이를 계기로 한국전쟁 후 제주영지학교(1951

[그림 4-5] 국운(菊雲) 윤백원 [그림 4-6] 초창기 한글 지문자 그림

※ 출처: 서울농학교·서울농학교총동문회(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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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부산농아학교(1955년)가 세워졌다. 그 후 전주선화학교(1973년), 춘천

계성학교(1974년)가 설립되었다. 또한 국립맹아학교는 1952년에 교명을 서

울맹아학교로 개칭하였다. 그리고 1959년에서야 서울맹아학교는 서울농아

학교와 서울맹학교로 분리되었다. 당시 서울농아학교는 초등부 12학급, 중

등부 3학급, 보통사범과 3학급, 사범과 1학급의 규모였다. 1967년에 유치

부 과정을 신설하여 6세 미만의 농아동을 대상으로 조기교육을 시작하였다. 

중학부와 고등부에는 직업 교과로 목공, 양재, 제화, 인쇄, 자수 등의 교육

을 실시하였다.

광복 후 최초로 설립된 사립 농학교는 1946년에 이영식 목사가 세운 대

구맹아학원으로, 맹학생 2명과 농학생 12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작하였다. 

이영식 목사는 1950년 5월 맹학생과 농학생들을 데리고 국회의사당으로 가

서 신익희 국회의장의 도움으로 의장 단상에서 전국의 국회의원들에게 특

수교육의 필요성과 교육 가능성에 대해 연설하였다. 이에 국회에서는 맹농

아자 교육을 위해 국가적 재정 지원을 결의하였다. 이 사건은 특수교육에 

대한 국가적 관심과 실제적 지원을 하게 된 시발점이었다. 그리고 지방도시

를 중심으로 주로 민간 독지가에 의해 사립 농교육기관이 많이 설립되었다. 

이는 농교육에 대한 관심과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되는 전환점이 되었다.

1960년대와 1970년대에 사립 농교육기관이 전국에 확대·설립 되었다. 대

구영화학교(1946년), 인천맹아학원(1955년), 군산농아학교(1960년), 전남농

아학교(1960년), 충주성심농아학교(1961년), 대전원명학교(1962년), 전북혜

화학교(1962년), 한국구화학교(1963년), 수원농아학교(1964년), 안동농아학

교(1966년), 부산구화학교(1970년), 혜성구화학교(1972년), 서울애화학교(19

75년), 목포소림학교(1979년) 등이 세워졌다. 

일부 사립 농학교들은 설립 후 학교 이전이나 학교 규모의 변화 등으로 

교명을 변경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당시 사립 농학교의 설립은 대부분 기독

교정신에 입각하여 세워졌지만 이를 통해 농학생의 교육권이 확보되고 나

아가 농사회를 발전시키는 데 영향을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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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인 자조단체의 성립

(1) 조선농아협회

조선농아협회는 1946년 1월에 창립 위원회를 결성하고, 6월에 국립맹아

학교에서 창립 총회를 열었다. 당시 농사회의 의식 있는 지도자들은 농인의 

삶을 개선하고 힘을 합치기 위해서는 협회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였다. 조

선농아협회는 초대 회장에 김동식, 부회장에 정동섭을 세우고 각 부서에 농

인 책임자를 임명함으로써 협회로서의 조직을 갖추었다. 이로써 조선농아협

회는 한국의 농인 당사자들이 세우고 이끌어 나가는 실질적인 단체로 농인

복지사업을 시작하였다. 조선농아협회는 매우 제한적이지만 서울시장의 재정

적 지원을 받아 농인의 자활을 도왔다. 

그리고 자활 사업의 일환으로 피복 공장을 세워 농직원들을 채용하였다. 

또한 재봉, 목공, 양화, 인장에 필요한 기계를 구입해서 기술을 가르치고 물

건을 만들어 팔아서 농인들의 생계를 돕기도 하였다. 그러나 얼마 되지 않

아 협회의 재정난으로 사무실 운영마저 어렵게 되자 회장이 사임하고, 부회

장 정동섭은 탈퇴하여 대한농아계몽협회를 세웠다.

(2) 대한농아계몽협회

조선농아협회를 탈퇴한 정동섭은 1946년 12월에 대한농아계몽협회를 발

족하였다. 정동섭은 조선농아협회 부회장으로 재임하면서도 협회 산하에 벙

어리극단을 만들어 재능 있는 농인 배우들을 발굴하여 연기를 가르쳐 <남

모르는 사상>이라는 작품을 공연하였다. 당시 벙어리극단은 청인 사회의 호

응을 얻게 되었고, 장안 극장, 도화 극장, 계림 극장, 창경원 야외 극장 등

을 순회하면서 공연하였다. 정동섭은 이러한 극단의 공연을 통해서 청인들

이 갖고 있던 농인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과 고정관념을 깨고, 농인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그는 <남모르는 사상> 외에도 몇 편의 

작품을 공연했으나 오래 지속하지 못하고 이 역시 운영난으로 인해 농인 

배우들에게 급료조차 제때 주지 못하게 되면서 와해되었다. 정동섭은 1947

년 3월 협회 임원들의 불신임을 받자 협회를 해산시키고 인천을 거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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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농아계몽협회를 창립하였다. 그리고 내무부 장관의 재정적 후원을 

받으며 벙어리극단 공연을 이어나갔다. 

(3) 대한농아협회

대한농아협회는 조선농아협회라는 초기 조직의 재정립을 열망하는 농인들

에 의해 1948년 4월에 세워졌다. 회장으로 선출된 이윤의는 협회의 조직을 

강화하기 위해서 청인사회에서 유력한 사람들을 기용하였다. 이윤의 회장은 

개인적 인맥으로 당시 경신고등학교인 서명호, YMCA 총무인 피치(George 

A. Fitch) 박사, 그리고 선교사 등을 기용하여 협회의 지지 기반을 만들었

다. 그리고 그 해 5월에 부회장으로 김기창을 추대하였다. 그 후 7월에 회

장 취임식을 하고 처음으로 대한농아협회의 발전을 위해 창립기념좌담회를 

열었다. 이때 기념 좌담회에 참석한 사람들은 미군정청 고문 윌 딘(W. Dea

n) 박사, YMCA 총무 현동원, 국립맹아학교 교장 전영택, 각 신문사 대표

들이었다. 그리고 8월에는 서울 시장으로부터 기부금 모금에 대한 허가를 

받아 농아협회 발전을 위한 기부금 모금을 시작하였다. 1950년 5월에는 협

회 이사회를 구성하였다.

이렇게 조직을 갖춘 대한농아협회는 직업재활사업에 집중하였다. 직업재

활사업은 농인들의 생계를 돕는 목적도 있었고 협회 재정을 충당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였다. 이 사업을 위해서 기부금으로 재봉 기계를 구입하고 농인 

회원들 중 기술자를 뽑아서 부녀복과 아동복을 만들어 시장에 납품하였다. 

또 목공 기술자들을 모아 가구를 제작하여 시장뿐만 아니라 학교와 단체의 

주문을 받기도 하였다. 한편 유명 화가이면서 협회 부회장이던 김기창은 농

인들에게 그림을 지도하였다. 이러한 직업재활사업은 점차 확대되어 1949

년 4월에는 서울 서대문구 합동에 피복 공장을 설립하기에 이르렀다. 당시 

국방부와 경무부의 제복 일체를 하청 받아 납품하였다. 1949년 5월에는 서

울 중구 주교동에 인장포를 열어 위탁 경영을 하였다. 또한 해군 장교 부인

회의 도움으로 농인들에게 자수 기술을 가르쳐 자수품을 만들어 미국에 수

출하기도 하였다.

대한농아협회는 농인들의 복지사업에도 힘을 썼다. 협회 내에 문맹 농인

을 위한 야학을 개설하여 한글과 산수를 가르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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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농아협회는 이처럼 직업재활사업과 복지사업으로 기반을 다지면서 미

래 발전을 위해 사단법인 인가를 받고자 노력하였다. 그래서 1950년 오세

창을 이사장으로 추대하고 정계와 사회 저명인사들을 이사진으로 구성하여 

인가 절차를 밟았다. 그런데 갑자기 한국전쟁이 터져 협회는 뜻하지 않게 

해체의 길을 걷게 되었다.

한국전쟁 중 대한농아협회는 1951년 말부터 재기를 준비하였다. 경기도

농아계몽협회 정동섭 회장은 대한농아협회 임원진들과 재건의 뜻을 같이 

하였다. 12월에는 인천에 협회 사무실을 열고 회장선거를 실시하였다. 선거 

결과 정동섭이 회장을 맡게 되었고 임원들을 임명하면서 농인을 위한 사업

을 시작하였다. 비록 전쟁 중이었지만 농학생들과 무학 농인들에게 공부를 

가르쳤다. 또한 벙어리극단의 활동도 재개하였다. 정동섭 회장은 1952년 협

회 사무실을 서울로 옮기면서 협회 명칭을 한국농아협회로 변경하였다.

(4) 한국농아협회

한국농아협회는 새로운 모습으로 재발족의 준비과정을 거쳐 1953년 6월 

1일 국립맹아학교에서 통합 총회를 개최하였다. 이로써 협회는 정동섭 회장

을 주축으로 새로운 체계를 갖추고 평의원회과 이사회를 구성하였다. 그러

나 정동섭 회장이 개인 사정으로 두 달 만에 사임하고 부회장이었던 조경

건이 회장으로 취임하였다. 그러나 조경건 회장도 취임한 지 몇 달 만에 사

임하고 이어서 계기훈, 그 다음으로는 조용완으로 교체되는 등 실질적으로 

협회 주도하에 복지사업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한편 한국전쟁 기간에 농인들은 한국에 온 미군들에게 물품을 판매하는 

일을 하였는데 그 숫자가 점차 늘어났다. 따라서 한국농아협회에서는 미군 

부대 판매원이라는 상인회를 조직하여 농인들에게 물품을 공급하고, 부대 

허가증을 발급받아 주고 장사를 할 수 있도록 도왔다. 한국전쟁 후에도 한

동안 농상인들의 수와 물품판매의 규모가 커졌다. 그러나 1958년 미군의 

상당수가 본국으로 돌아가고 미군 부대의 출입 제한이 엄격해지면서 상인

회는 해체될 수밖에 없었다. 

한국농아협회는 한국전쟁 후 1955년 3월에 협회 산하에 농아학원설립위

원회를 두고 사무실에 책상과 의자 등 비품을 준비하여 그 해 5월 어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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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을 기념하면서 개교식을 가졌다. 이렇게 시작한 학교는 나중에 삼성농아

학교로 발전하였다. 

(5) 한국사회복지연합회 농아분과위원회

1960년 4월 이후 협회는 임원들 간에 분열이 심화되고 협회 재정 파탄으

로 인하여 위기를 맞았다. 그러던 차에 1961년 박정희 군사정권이 들어서

고 정부에서는 사회정당 단체 해산조치를 강행하였다. 한국농아협회도 어쩔 

수 없이 해산되었고 한국사회복지연합회 산하에 농아분과위원회로 편입되

었다. 그러나 농아분과위원회의 회장이 청인이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사업

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게다가 사이비 단체가 생겨나면서 기부 행위

를 요구하는 일까지 생겼다. 이를 단속하는 감찰부가 있었지만 근절되지 않

았다. 

1967년 7월에야 농아분과위원회의 조직이 개편되어 농인이 회장을 맡게 

되면서 실제적인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사업계획은 농아 경로회관 

설립, 농아 부랑자 수용소 건립, 농아 집단 산업 공장 설립, 농아 기술학교 

설립 등이었다. 이를 위해서 농인들 스스로 자금을 모으고 또 외부에 지원

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당시 농아복지위원회는 지방에 지부를 두었는데 경기도와 경북이 대표적

이었다. 경기도 지부에서는 농회원들의 복지를 위하여 부평에 있는 미군부

[그림 4-7] 한국농아협회이사회 발족기념(1954년) [그림 4-8] 한국농아협회 10주년 기념(1956년)

※출처: 한국농아인협회(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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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 출입허가를 얻어 농인들이 미군들에게 물건을 판매할 수 있도록 도와

주었다. 한편으로는 지방 시도에서 농아복지중앙위원회의 인준 없이 마음대

로 농 관련 단체들을 세우면서 부작용이 생기기도 했다. 이러한 이유로 각 

시·도에 농아복지회 설립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후 1968년 농아복지중

앙위원회에서 지방 위원회의 장을 임명하고 지방 위원회 소속 임원과 직원

에 관한 일체의 업무는 지방 위원장의 재량에 맡기기로 하였다. 또한 지방 

위원회의 사업비를 비롯한 예산은 중앙에서 지원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두

었다. 이렇게 하여 1968년에는 전남농아복지위원회와 충남농아복지위원회, 

강원도농아복지위원회 등이 설립되었다.

3) 농인 종교기관의 창립과 성장

(1) 농인 기독교(개신교) 종교기관

한국 최초로 기독교 농인선교기관은 1946년 10월 대한 예수교 장로회 영

락교회 내 농아인 전도부이다. 당시 농아인 전도부를 창립한 박윤삼 전도사

는 과거 6년 동안 평양광명맹아학교 교사로 재직하면서 일본에 유학 가서 

농교육을 공부하였다. 그리고 광복 후 국립맹아학교 교사로 단기간 근무하

였으나 농인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농인 계기훈, 김춘자, 유숙희 등 6명과 

청인 2명이 모여 농인 예배 공동체를 시작하였다. 박윤삼 전도사는 이곳에

서 농인들에게 수어로 복음을 전하고 성경말씀을 가르쳤다. 당시 농아인 전

도부에는 수많은 초·중·고등 농학생들이 모였으며 이는 교회 성장을 이루는 

주요한 요인이 되었다. 그러나 1950년 6월 발발한 한국전쟁으로 농인 예배 

공동체는 더 이상 모일 수 없었다. 휴전된 이후 1954년에 박윤삼 목사가 

서울로 와서 다시 모이게 되었다. 이때부터는 영락교회 농아부로 부서 이름

을 바꾸고 농인들의 영적 성장과 친교 활동을 도모하였다. 1960년에는 하

나님의 성회 소속 선교사 베티 헨리 선교사가 한국에 들어와 최성만 목사

와 함께 부산에바다 농아인교회를 창립하였다. 그리고 다음 해는 서울에바

다 농인교회를 창립하였다. 1974년에는 박집원 집사가 농아감리교회를 시

작하였다. 1979년에는 국제특수선교회 소속인 호주의 네빌무어 선교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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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임마누엘교회를 설립하고 그 후 춘천, 강화, 청주, 서울 등 10여 개의 

농아교회를 개척하였다.

(2) 농인 천주교 기관

독일인 카리타스(한국명: 허애덕) 수녀는 1938년에 한국에 왔다. 함경남

도 원산에서 여자 농인을 만나고 수어를 배워 농인 선교를 시작하였다. 그

러나 한국전쟁 발발 직전인 1949년에 북한에 있는 수용소에서 강제 노역 

생활을 하다 본국으로 송환되었고 1955년에 한국에 재입국하였다. 카리타

스 수녀는 서울 돈암동 성당에서 과거 원산에서 교리를 공부하고 세례를 

받은 농인 조명선씨 부부를 만나 1957년에 돈암동 성당 내에 농아교리반을 

개설하였다. 이것이 공식적인 천주교 농인 선교의 시작이다. 카리타스 수녀

는 농인복지에 관심이 많았다. 그래서 서울 미아3동에 농인자활원을 설립하

였다. 특히, 국수 공장을 운영하고, 재봉 기술을 가르치는 작업장을 만들어 

농인들의 자립을 도왔다. 1976년에는 130여 명이 주거할 수 있는 애덕아파

트와 농교육 기관인 애화학교를 설립하였다. 

[그림 4-9] 영락교회 농아부 주보 제1호(1956년) [그림 4-10] 영락교회 농아부 창립 15주년(1961년)

※출처: 영락농아인교회(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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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980년 이후의 농사회

1980년 이후 농사회는 변혁과 발전의 시대라 할 수 있다. 농교육기관은 

구화 중심의 교육이 강화되었지만 한편으로는 수어를 통한 교육적 효과를 

얻기 위한 시도를 하였다. 그리고 이 시기에 농사회의 구심점인 한국농아복

지회(현 한국농아인협회)가 사단법인으로 새롭게 출범하여 오늘날까지 농인

의 사회통합과 사회참여를 선도적으로 실현해 나가고 있다. 또한 기독교, 

천주교, 불교 등의 농 종교기관들은 신앙을 통한 농인선교의 지평을 넓혀가

고 있다. 

1) 농교육기관의 새로운 변화

1983년에 제3차 농학교 교육과정이 실시되었다. 이 교육과정은 일반학교 

교육과정과 차별화된 교과 활동과 특별 활동, 그리고 새로이 신설된 요육 

활동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요육 활동은 장애상태의 개선과 극복이라는 치

료적 개념과 심신의 조화로운 발달을 도모한다는 교육적 개념을 포괄하고 

있다. 요육 활동은 언어 수용 활동, 언어 표현 활동, 생활 적응 활동 영역

[그림 4-11] 허애덕 수녀님이 운영한 영세교리

반: 돈암동성당 농아교리실(1958년)

[그림 4-12] 명동성당 농아부 학생 교리반(1970

년)

※ 출처: 서울가톨릭농아선교회(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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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나뉘어 있었으며 여기서 언어란 수어가 아닌 음

성언어이었다. 언어 수용에서는 ‘청각 기능의 계발로 

소리와 말을 분별한다, 시각 기능의 계발로 말을 바르

게 이해한다’를 목표로 하고 있고 언어 표현에서는 ‘음

성을 조절하여 자연스럽게 말한다, 어법에 맞게 말한

다’고 되어있다. 따라서 학교에서는 농학생들에게 청능 

훈련과 독화 및 발화 훈련을 시키기 위하여 청력검사

실 시설을 보완하고, 청력검사기, 발어훈련기 등을 도

입하였다. 

서울농아학교에서는 1980년에 다시 유치부를 신설하

여 구화교육을 실시하였으며, 1981년에 농학교의 일부 학생들은 일반학교

에서 통합교육을 받게 되었다. 이러한 구화 중심의 교육이 실행되는 가운데 

1982년에 농학생들을 위한 우리나라 최초의 수어사전이 편찬되었는데, 이

는 1982년에 금옥학술문화재단에서 발행된 <표준수어사전>이다. 

이 사전은 초등학교 1학년에서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의 국어교과서 수록 

어휘와 일상생활 용어, 그리고 기존 수어 어휘를 수집·조사·분석하고, 어휘 

6,441개를 선정하여 그림과 설명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장애인의 교육을 국가 차원에서 보장하기 위해 1977년에 제정된 

‘특수교육진흥법’은 1994년에 전면 개정이 이루어졌고, 2008년에는 폐지된 

‘특수교육진흥법’을 대체하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신설되었다.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권 및 학습권 보장, 통합교육 실시 및 강화, 학생 및 

보호자 참여, 개별화 교육 방법을 강구하는 방향으로 변화하였다. 농학교는 

학생들의 통합교육과 개별화 지도에 역점을 두고 있으나, 언어는 현재까지

도 여전히 잔존 청력을 최대한으로 계발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졌다. 따라서 

수어는 국어와 영어 교과에서 한국어 어법에 맞추어 일부 대체하는 불완전

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2015년 교육부에서 발행한 특수교육 연차보고서에 의하면 전국에 농(청

각장애)학교는 국립이 1개교, 공립이 3개교, 사립이 11개교이다. 청각장애 

학생 수 3,581명 중 농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976명이며, 나머지는 거의 

일반학교에 다니고 있다. 매년 전체 특수교육 대상자와 특수학교가 신·증

[그림 4-13] 표준수화

사전(1982년)
※ 출처: 재단법인 금옥

학술문화재단(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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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되는데 반해 농학교와 농학생들은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다. 과거 대전, 

제주, 수원 등의 사립 농학교들은 지적장애 학교로 바뀌었다. 이런 변화는 

인구 감소와 함께 농학생들의 수도 감소하였고, 의학과 공학의 발달로 보청

기와 인공와우의 효과가 높아졌으며, 무엇보다 농학생의 부모들이 특수학교

보다는 일반학교에서의 통합교육을 더 원하기 때문이다. 이런 중에도 초등

학교를 마치고 중학교부터는 다시 농학교로 돌아오는 학생들도 있다. 

현재 대부분의 농학교에서의 교과 수업은 대부분 음성언어와 문자로 이

루어진다. 교사들은 농학생들의 의사소통 능력과 학업 능력의 향상을 위해 

감각 보상과 언어치료를 강화했다. 그러나 농학생의 내면은 수어로 지식을 

수용하도록 체계화되어 있어 음성언어 기반의 교과 내용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해되지 못한 내용이 계속 쌓이게 되어 낮은 학력을 초

래할 수밖에 없다. 때때로 수업 장면에서 수어가 사용된다고 해도 명확하게 

표현되지 않아서 내용 전달의 한계로 인한 문제점들은 여전히 남아있다. 또

한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많아지는 어휘와 용어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학교 

자체 내에서 수어 책을 만들어 사용하기도 한다.

과거 농학교는 농학생들에게 자신의 정체성을 찾게 해 주는 곳이었다. 그

들만의 고유한 농 문화를 생성하고 누리는 공동체였으며, 수어가 언어로서

의 풍부한 체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기반이었다. 그러나 현재 농학교는 농

학생들의 수가 점차 줄어들고 있고, 농학교 내에서 수어의 위상은 음성언어

에 밀려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도 농학생들은 자신들의 제1 언어인 

수어와 제2언어인 음성언어로 학습하며 이중언어 능력을 갖추려고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다. 아울러 그들은 농인의 문화와 청인의 문화를 동시에 지

니며 미래의 다양한 변화를 주도하는 농사회의 일원이다.

2) 농인 자조단체의 발전과 도약

(1) 한국농아복지회

김기창 회장은 한국농아복지회의 초대회장으로 취임한 후 4대 회장까지 

16년 동안 재임하였다. 재정도 인적자원도 부족했던 복지회의 기반을 닦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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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할 수 있도록 자신의 사회적 명성과 재산을 아낌없이 사용하였다.

김기창 회장은 농아복지회를 서울시에 사회단체로 등록하고, 1980년에 

보건사회부로부터 사단법인 한국농아복지회로 설립 인가를 받았다. 사단법

인 설립 당시는 사무실은 수유리에 있었으나 장소가 협소하였다. 그래서 1

981년 4월에 사무실을 서울역 건너편 서부역 근처 서계동에 4층 건물로 이

전하였다. 이 건물의 임대는 김기창 회장의 사재로 충당하였다. 개관식은 1

981년 6월 3일 당시 보건사회부 사회국장과 농아협회 회원 약 350여 명이 

모인 가운데 개최하였으며 이사진을 선출하였다. 그리고 지방에 자치적으로 

활동하던 단체들을 통합하기로 하고 지회장은 각 지역의 농인 회원들이 직

접 선출하는 방식으로 하였다. 그리하여 1980년에서 1982년까지 11개 시·

도 협회가 세워졌다.

한국농아복지회는 전국적으로 확대되면서 본격적인 사업을 하였다. 사업

의 내용은 청인들이 갖고 있는 부정적인 인식과 편견을 개선하기 위한 홍

보 사업, 전국에 흩어져 있는 농인들에게 장애계의 여러 가지 소식과 필요

한 정보를 알리기 위한 출판 사업, 수어통역사 양성과 수어 보급을 위한 수

어 교육이었다.

그리고 KBS 제3TV(현 EBS)에 해 뜨는 교실의 방송홍보사업(1983년), 농

인들의 문화생활과 친선 교류를 위한 바둑 대회 개최(1983년), 농인 청소년

과 청인 청소년들이 함께 하는 청소년 활동, 농인들에게 직장을 구할 수 있

도록 하는 취업 알선 및 직업 지원, 농인들의 스포츠 활동으로 친목 도모를 

위한 전국 농아인 축구 대회 등을 개최하였다.

동시에 세계 농아인 단체와의 교류도 시작하였다. 이를 위하여 세계농인연맹 

가입(1981년), 아시아 지역 농아단체 협의회 참석(1981년), 한·중 친선 축구 대

회 개최(1982년), 아시아농아연맹 회의 개최(1982년), 세계농아연맹 총회 참석

(1983년), 동남아시아축구대회 참가(1983년), 국제농아인스포츠위원회 가입(198

4년), 아시아태평양 농아인축구대회 참가(1984년, 1986년, 1988년, 1992년, 19

95년), 세계농인연맹 아시아태평양 지역사무국 회의 참가(1986년), 세계농아인

경기대회 참가(1985년, 1989년, 1993년), 아시아태평양농아인대회 개최(1992

년) 등의 다양한 활동을 하였다. 한국농아복지회는 한국의 농사회가 국내뿐 아

니라 해외에서도 올바로 알려지고, 통합하는 데 본격적인 힘을 실어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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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김기창 회장이 한국농아복지회를 운영할 초기에 협회의 재정은 매

우 열악하였다. 복지회 운영비와 직원들의 인건비를 거의 회장의 사비로 지

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한국농아복지회 이사진은 정부 보조

금을 받아 안정된 운영과 지속적인 복지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회복지법인 

단체를 건립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복지회에서 이 일을 도맡아 추진

하였고 실행에 옮겼다. 이때도  부지 매입과 건축비 등 상당 부분은 김회장

의 기부로 이루어졌으며 여러 절차를 통해서 사회복지법인 한국청각장애자

복지회가 세워졌다 그리고 직업훈련원인 운보원, 청음 공방도 한국농아복지

회가 이룬 소중한 결실들이다.

(2) 한국농아인협회

한국농아복지회는 1996년 안세준을 제5대 회장으로 선출하였다. 안세준 

회장은 한국농아복지회를 청음회관에서 서초동으로 옮겼다. 그리고 1997년 

5월 한국농아복지회의 명칭을 사단법인 한국농아인협회로 변경하였다. 이는 

시혜자로서의 농인이 아니라 복지 주권을 가진 농인에 의한 자조단체임을 

대내외에 알리는 취지에서였다. 이어 6월에 제1회 전국농아인 대회를 개최

하여 농인의 결집을 보여주었다. 1997년에 10월에 제1회 수화통역사 자격 

인정시험을 실시하였다. 이로써 농인들이 정당한 권리로 통역을 의뢰하고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였다. 1998년에는 전국 시·도 협회에 14개

[그림 4-14] WFD 총회 대표들과 환담하는 김기

창 회장(1981년)

[그림 4-15] 아시아태평양 농아축구대회에서 외

국팀을 환영하는 김기창 회장

※출처: 한국농아인협회(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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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수화통역센터를 설립하였다. 또한 1998년 2월 MBC에서 한글자막방송을 

시작하였는데 이후에는 보다 더 여러 방송에 확대되도록 요구하였다. 아울

러 자막수신기 무료 보급 사업을 전개하였다. 또한 협회에서는 농인의 고용 

확대를 위해서 관련 연구와 상담과 취업알선사업을 진행하였다. 2000년에

는 농아인협회와 시각장애인협회, 지체장애인협회 등과 연대하여 제1회 장

애인영화제를 개최하였다.

2001년에 제6대 회장으로 주신기가 선출되었다. 주신기 회장은 이전의 

여러 사업들을 지속 발전시키는 데 주력하였다. 해마다 열리는 전국농아인

대회를 통하여 농인들의 단합과 농사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였

다. 또한 수화통역센터의 질적인 안정과 양적 확대에 노력을 기울였다. 특

히 2004년에는 제1회 청각장애인통역사자격인정시험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국립국어원과 함께 한국수어연구사업을 시작하였다. 이 사업의 결과로 <한

국수화사전>, <농인의 국제수화>, <일본어수화사전>, <한국수화 어원사전>

이 편찬되었다.

법과 제도 개선을 위한 사업도 지속적으로 진행하였는데 방송접근권 확

보를 위하여 방송법 개정, 정보접근권을 위하여 장애인편의증진법 및 정보

격차해소법 개정을 요구하였다. 또한 농인의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1종 운전면허 취득 허용을 촉구하였다. 그 외에도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장애계와 힘을 모았다.

[그림 4-16] 사단법인 한국농아인협회 현판식

(1997년)

[그림 4-17] 제2회 수화통역사 연수(1998년)

※출처: 한국농아인협회(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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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제7대 회장으로 변승일이 선출되었다. 변승일 회장의 재임기간은 

역대 회장들 중 김기창 회장에 이어 두 번째로 긴 8대와 9대까지였다. 변

승일 회장은 취임 직후부터 농사회의 새로운 시대를 연다는 의지를 강력하

게 대내외에 표명하였다. 전임 회장들이 시작하고 전개해 온 여러 사업들을 

지속시키되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확대하였다. 수많은 농인들과 함께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농인 권리보장 촉구 및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촉구를 위한 결의 대회를 열었다. 이러한 장외 투쟁은 요구가 관철될 때까

지 꾸준히 지속하였다. 청각장애인 1종 운전면허 제한 철폐와 방송 자막 및 

수어통역방송 확대, 그리고 농학생을 위한 농학교 교사의 수어통역사 자격 

취득 요구 등 대정부 활동을 전국의 농인들과 함께 하였다. 농인의 권리는 

수많은 투쟁과 협의를 거치면서 하나씩 법 개정을 통하여 이루어져 나갔다. 

특히 2008년 9월에 한국수화기본법 제정추진위원회를 조직하여 한국수화기

본법안을 완성하였다. 이 후 한국수화언어법 제정을 이루어내기 위한 노력

은 수년 동안 이어졌다. 2012년 농아인의 날을 기점으로 농인들은 1인 시

위를 100일 동안 진행하고 청원 서명 운동도 실시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투쟁은 마침내 정부의 국정 과제로 수용되고 주무 부처와 학계 그리고 협

회가 실질적인 법 제정을 위한 절차를 이행하게 되었다. 또한 변승일 회장

은 재임기간에 장애인 관련 단체의 이사 및 대표 등을 역임하면서 농인의 

[그림 4-18] 농아인수화통역사 자격인정 시험제도

확립을위한공청회(2004년)

[그림 4-19] 장애인 운전면허 1종 제한 폐지를 위

한 도로교통법개정촉구기자회견(2004년)

※출처: 한국농아인협회(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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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보장뿐만 아니라 장애인 전체의 권리 증진을 위한 법제화를 추진하는 

데 적극적으로 앞장섰다.

대외적으로는 국제 교류 활성화를 위해 세계농인연맹이사회, 아시아태평

양농아인대회 등을 국내에 유치하여 한국 농사회의 위상을 높이고, 외국에

서 열리는 각종 대회나 회의에 참석하며 세계 농사회의 네트워크를 견고히 

다져 나갔다.

2015년 한국농아인협회 제10대 회장으로 이대섭이 선출되었다. 이회장은 

과거 서대문농아인복지회 초대 관장과 서울특별시농아인협회 회장이었다. 

취임 후 2016년 협회 창립 70주년을 앞두고 변승일 회장이 구성해 놓은 한

국농아인협회 70년사 편찬준비위원회를 재구성한 후 여러 자료를 가지고 

공정성과 정확성을 기해 농사회의 역사를 기록하고 기념하고자 하였다. 그

리고 변승일 회장이 오랫동안 치열하게 투쟁하던 한국수화언어법 제정이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힘썼다. 마침내 2015년 12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

과하고, 2016년 2월 3일 한국수화언어법이 제정되었으며, 그해 8월 4일에 

시행되었다. 또한 2015년 7월 터키 이스탄불에서 개최된 제17회 세계농인

연맹 총회에 임원진들과 참석한 자리에서 북한 조선롱아협회 회장과 임원

들을 만났다. 앞으로 통일 될 한국의 미래 농사회를 위하여 남· 북한 수어 

연구와 남· 북한 협력 사업들을 위한 준비가 필요함에 뜻을 같이 하였다.

[그림 4-20] 농아인의 권리보장을 위한 100일

전국 릴레이 1인 시위 종료 기자회견(2012년)

[그림 4-21] 수화 기본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2013년)

※ 출처: 한국농아인협회(2016). 한국농아인협회 7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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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국농아인협회는 전국에 서울특별시농아인협회를 비롯하여 부산광

역시협회, 대구광역시협회, 인천광역시협회, 광주광역시협회, 대전광역시농

아인협회, 울산광역시협회, 세종특별자치시협회, 경기도협회, 강원도협회, 

충북협회, 충남협회, 전북협회, 전남협회, 경북협회, 경남협회, 제주특별자

치도협회가 있다. 그리고 각 시도협회 산하에는 각 지역의 지부를 두고 있

으며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다.

(3) 한국농아인협회 산하 단체

(가) 한국농아노인회

농노인들이 서로 모여 친목의 목적으로 처음 모임을 가지고 그 단체의 이

름을 농아노우회라고 한 것은 1978년이었다. 고령으로 몸도 마음도 약하고 

취업도 어려워 빈곤한 농노인들이 만나서 이야기도 나누고, 쉬기도 하고, 위

로를 주고받는 곳이 필요해서 만들어진 모임이었다. 그러나 운영이 어려워 

자연히 얼마 못 가서 해체되었다. 그러다가 1983년 김기창 회장이 한국농아

복지회 산하에 한국농아노인회를 두고 복지와 여가 생활에 지원을 시작하였

다. 이로써 노인회는 조직과 재원을 가지고 농노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단체가 되었다. 1992년 이후에는 한국농아노인회와 별도로 시도 협회 

차원의 노인회 지부가 서울과 경기도, 부산, 경북, 전남 등에 설립되었다.

[그림 4-22] 북한 조선롱아협회 임원들에게

한국수화사전 전달(2015년)

[그림 4-23] 한국수화언어법 국회 본회의

통과(2015년)

※출처: 한국농아인협회(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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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한국농아여성회

농여성의 권익 향상을 위하여 1997년 한국농아인협회 부녀회를 조직하여 

창립 총회를 가졌다. 부녀회를 통하여 농여성의 교양 및 자아 개발을 위한 

교육, 자녀 교육과 가정 문제 상담, 불우 이웃 돕기, 회원 상호 간의 친목 

도모에 힘쓰고자 하였다. 1998년에는 일본농아연맹 부인회 임원들을 초청

하여 세미나를 개최하였고, 일본에서도 한국의 회장과 임원들을 초청하는 

국제적 교류가 있었다. 그러나 1999년부터 2005년까지 부녀회의 활동이 정

지된 상태로 있었다. 2006년에 부녀회의 재정립을 위해 재출범준비위원회

를 열고, 단체의 이름을 한국농아인협회 여성회로 개칭하였다. 

여성회는 매년 일일 찻집을 열어 불우 농인과 농어르신들을 돕고, 회원들 

간의 친목과 단합을 위해서도 힘쓰며, 회원들의 교양을 위해서 세미나와 연

수회를 정기적으로 열고 있다. 서울특별시농아인협회, 경남농아인협회, 경

북농아인협회, 전북농아인협회, 인천농아인협회 등 17개 시· 도 협회 산하에 

여성회를 두고 있다.

(다) 한국농아청년회

한국농아청년회는 2011년에 농청년들(18-35세)의 권리 보장 및 권익 향상

을 도모하고, 청인들과 동등한 능력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사회적 

참여와 공동체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최초로 결성된 단체는 

2003년 대구농아청년회였다. 그 후 서울, 인천, 경기, 제주, 전북, 강원에서 

농아청년회가 창립되어 시도 간에 친밀감을 가지고 세미나를 여는 등 리더십 

교육을 함께하고 있다. 또한 아시아농아청년회와 세계농인연맹 청년회의 회

의와 캠프에 활발하게 참여하며 연대하고 있다. 특히 세계농인연맹이 제정한 

세계농인의 날에는 매년 가두행진을 하고 있다. 이를 통해 농인에 대한 편견

과 잘못된 인식을 개선하며 수어가 농인의 언어라는 것을 알렸다. 

3) 농인 종교 기관

(1) 농인 기독교(개신교) 기관

1946년 10월 최초의 한국 기독교 농인 선교 모임이었던 영락교회 농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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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전도부는 농인의 신앙 공동체의 중심에 서서 성장하고 부흥하였다. 198

0년 초기에 당시 문영진 목사는 영락교회 내에 농인들이 신학을 공부할 수 

있는 영농성서학원을 설립하였다. 영농성서학원에서는 일반 신학대학교를 

졸업한 농인들과 수어를 능숙하게 하는 청인 전도사들이 강사로 구성되었

다. 이는 전국에 농인들이 직접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고 집회를 인도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획기적인 계기가 되었다. 영락교회 농아부는 1985년에 

영락교회에서 분리 독립하여 현재 위치한 서울 행촌동에 영락농아인교회로 

새롭게 시작하였다. 1990년에 청인인 문영진 목사 퇴임 이후 영락농아인교

회는 농인이 담임목사로서 목회를 하고 있다. 1991년에 강주해 목사가 위

임목사로 취임하고 이어 손천식 목사 그리고 현재 김용익 목사가 사역하고 

있다. 

이로써 영락농아인교회는 처음으로 농인의 독자적인 교회로 서게 되었

다. 2001년에는 수어를 사용하는 농인의 교회공동체라는 의미에서 교회 명

칭을 영락농인교회라고 변경하였다. 2002년에는 농인 성도들의 자체적인 

힘과 영락교회의 도움으로 새 성전 건축을 시작하여 2003년 12월에 완공하

였다. 

농인 기독교 종교기관은 1990년을 전후하여 서울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 

농인 교역자들과 수어에 능숙한 청인 교역자와 수어통역사들에 의하여 교회

가 왕성하게 설립되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기독교대한감리회, 기독교한국

침례회, 기독교하나님의 성회 등의 여러 교단 소속의 농인교회 또는 농아부

가 150여 곳 넘게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농인 교역자들과 농인 목

회를 한 청인 교역자들이 미국, 중국 등의 대도시에 가서 이민이나 유학 간 

한국 농인들을 대상으로 선교하며 교회를 세우고 목회 활동을 하고 있다.

국내의 농인 교회 중 소수의 교회들은 청인 교역자들이 사역하고 있지만 

대부분은 농인 목사나 전도사가 농인 성도들의 신앙 생활을 이끌고 있다. 

그리고 많은 교회들을 연대하고 연합하는 한국농아복음선교회와 한국기독

교농인총연합회 등이 있다. 여기서는 성경을 기초로 기독교 수어용어를 만

들고, 때로는 각 교파별로 다르게 사용하는 용어들을 통일하기도 하고, 동

영상으로 수어성경을 제작하여 보급함으로 농인들에게 올바른 기독교 신앙

을 가르치고 있다. 그 외에도 수어 찬양 대회나 연합 수련회를 통하여 단합

을 꾀하고, 북한농인 선교와 해외 선교 등을 함께 하고 있다. 특별히 농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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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 단체들은 세계 농인 기독교 단체들과도 오래 전부터 긴밀한 연대를 

가지고 농인 선교와 복지를 위해 일하고 있다. 방글라데시, 케냐, 필리핀, 

태국, 일본 등 해외에 선교사를 파송하여 지속적으로 그 나라의 농인협회나 

농학교 등과 연계하며, 교육과 신앙생활을 지원하고 있다. 또 2년마다 특정 

나라를 선정하여 아시아농아선교대회를 개최하고, 4년마다 세계농아선교대

회를 가지며 아시아 및 세계의 농교회 현황과 선교의 방향을 모색하며 함

께 교류하고 있다.  

(2) 농인 천주교 기관

1957년에 설립된 돈암동성당 농아부와 1965년에 설립된 명동성당 농아

부는 1986년에 서울가톨릭농아선교회로 통합되었다. 이어 현재의 수유동 

툿징 포교 베네딕도 서울 수녀원의 건물로 이전하여 미사를 봉헌하며 선교 

공동체의 복음화에 힘쓰고 있다. 1994년에 창립된 한국가톨릭농아선교협의

회 산하에는 서울을 비롯하여 부산, 인천, 대구, 광주, 전주, 청주, 충주, 군

산, 울산, 춘천, 제주 등에 농아선교회가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대부

분의 농아선교회는 수어통역을 통해서 미사와 교리를 진행하고 있다. 가톨

릭농아선교는 기독교(개신교)농아선교가 농인들이 직접 목회자의 사명을 가

지고 신학공부를 하고 전도사로서 혹은 목사로서 농인 사역을 하는 현황과

는 달리 가톨릭의 전통과 특성 때문에 오랜 기간 동안 농인 신부가 전무한 

상태에서 청인 수녀와 신부에 의해 지속되고 성장하였다. 

[그림 4-24] 영락농인교회 전경(2003년) [그림 4-25] 중국에서열린제11회아시아농인선교대

회(2009년)

※ 제공: 영락농인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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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한 가운데 2007년 아시아 최초로 농인으로서 박민서가 사제서품을 받

았다. 특히 박민서가 신부가 되기까지 뒤에서 도우며 이끌어 준 사람은 정순

오 신부였다. 정순오 신부는 부모님이 농인으로 어려서부터 수어를 습득하고 

신앙을 물려받으며 성장하면서 줄곧 농인들의 삶과 신앙을 위해 헌신하였다. 

1989년부터 서울가톨릭농인선교회의 지도신부로 사목해 온 정순오 신부는 20

07년 7월 가톨릭평화신문에서 농인들은 수어통역미사보다는 사제가 직접 수

어로 미사를 집전해 주기를 바라고 있으며, 그동안의 사목이 가톨릭 교리나 

의식에 대한 종교 지식이 부족한 수어봉사자들에 의해 이루어져 농인신자들

의 신앙생활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였다. 이제는 농인 신부가 직접 수

어로 미사를 집전하고, 교리를 가르치며, 세미나와 강연, 성지순례 등 농인 

신자들을 위한 사목을 할 수 있어 기쁘다는 감회를 밝혔다. 

2017년에는 서울가톨릭농아선교회 60주년을 맞이하였다. 특히 박민서 

신부는 농아선교회 성당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7년간 130여 곳의 성당을 

다니면서 후원미사를 드린 후 농인 신자 등에 대한 이해를 구하고 인식을 

개선하며 건축 기금을 모금하였다. 그리하여 2017년 7월에 서울 마장동 부

지에 새 성전 기공식을 가졌다.

한편, 한국가톨릭농아선교협의회는 한국가톨릭농아인의 날을 정하여 전

국에 있는 농아선교회의 단합을 이끌고 있다. 또한 아시아 농인 신자들과의 

연합과 수어 미사 비디오 제작, 가톨릭 용어와 기도문을 수어로 제작하고 

[그림 4-26] 박민서 부제 사제서품(2007년) [그림 4-27] 서울가톨릭농아선교회 새성전 기공 감
사미사 및 기공식(2017년)

※ 출처: 서울가톨릭농아선교회(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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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특히 툿징 포교 베네딕도 서울 수녀원에서는 1991년부터 65세 이상

의 양로 대상 및 일상생활에 보호가 필요한 농인 어르신들의 시설인 ‘성요

셉의 집’을 운영하고 있다.

(3) 농인 불교 기관

불교의 포교 활동은 1983년 부산에서 청인 강주수와 농인 방규봉을 중심

으로 처음으로 모임을 시작하였으며, 성불사에서 1995년까지 정기 법회를 가

졌다. 그리고 2000년까지 한국불교 연구원 부산 구도회에서 매주 목요일 농

인 불자들이 모여 불교 교리를 공부하였다. 특히 강주수를 비롯하여 구도회 

이기영 원장, 성불사의 법성스님은 우리나라에 불교 전문 용어가 전혀 없어

서 불자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였다. 그래서 불교 용어의 원 뜻이 반영된 불교수어를 만들었다. 그 

당시 만들어진 수어는 [스님], [정견], [정사], [정어],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 [문수보살], [보현보살] 등이며 이는 1986년에 백화도량에서 사용된 

인쇄물(그림 4-28)에 처음으로 제시되었다. 법성스님은 수어를 배우고 불교 

수어를 연구하면서 농인 불자의 모임 이름을 ‘백화도량’이라고 지었다. 강주

수는 1998년 불교 수어 책을 발간하며 156개의 불교 용어와 반야심경 해설, 

찬불가 12곡을 담아 발표하였다. 농인 불자 모임인 백화도량은 1986년과 19

87년에 경북 강구 영혜사와 경주 천룡사지에서 정진대회를 가지고 1996년에

는 부산일보사 대강당에서 제1회 수화찬불가 발표회를 가졌다. 

2000년 이후 부산 불자들의 모임은 결혼이나 직장 생활 등으로 정기적

인 모임을 가지기 어렵게 되어 비정기적으로 성불사, 통도사 부산 포교원, 

구도회, 찻집 등에서 모여 신앙 공동체를 지속하고 있다.

서울 불자들의 모임인 원심회는 1988년 청음회관에서 수어를 강의하던 

윤우중과 청음회관 내 다다회에서 봉사하던 박헌종이 중심이 되어 강남에 

위치한 원심포교원에서 불교수어 초급반을 개설하였고, 1기 수료 후 강사진

과 수료생들이 함께 원심회를 창립하였다. 그리고 원심회 초대회장으로 석

덕신 스님을 추대하였다. 석덕신 스님은 1988년부터 2005년까지 원심회를 

이끌었다. 원심회는 초창기에는 사무실과 법당이 따로 마련되지 않아 어려

웠으나 1992년에 조계사 내에 법당을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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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회에서는 1991년에 농인들에게 첫 수계의식을 거행하였고, 2010년

에 한국 최초로 농인 김경환을 조계종 포교사로 배출하였다. 1995년에는 

조계사 문화교육원에서 조계사 원심회와 광림사 연화복지학원 공동 주관으

로 <불교수화 용어집>을 발간하면서 불교수어 발표회를 가졌다. 당시 <불

교수화 용어집>에 수록된 많은 주요 용어들에 대해서 불교계에서는 다소의 

시각차이가 있지만 부산 불자모임의 법성스님이 연구하여 만든 어휘들과 

조계사와 광림사의 불교수어연구위원회에서 만들어 사용하는 불교어휘들이 

수록되었다. 1997년에는 불교 자막 비디오 테이프 600개를 제작하여 각 단

체와 장애인들에게 무료 보급하였다. 2007년에는 불교계 최초로 찬불가 수

어 동영상을 제작· 배포하였다. 이어 2008년에는 원심회 창립 기념으로 55

곡의 찬불가를 수어영상으로 제작하여 전국에 무료 배포하였으며, 2013년 

대한불교조계종 장애인전법단 포교사업의 일환으로 원심회와 사회복지법인 

연화원이 함께 삼귀의, 반양심경 등 불교 기본 의식과 찬불가 등 46편의 

찬불수어동영상을 제작하여 배포하였다. 2015년에는 ‘천수경’이 수어로 제

작됨에 따라 불교의 법회에 사용되는 기본 의식이 모두 수어로 만들어졌다. 

원심회는 지속적으로 불교경전 역경사업(불교서적 번역)이나 불교 관련 동

영상 제작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 광림사의 방해성 스님은 1993년에 연화복지학원을 개원하여 수어

법회를 시작하였다. 해성스님은 조계사 원심회에서 수어를 배우면서 불교사

회복지에 관심을 가지고 한글, 서예, 운전, 컴퓨터 등 교양강좌를 개설하였

다. 1999년에는 농인에게 무료 운전 교육을 시작하여 약 4년간 실시하였

다. 2003년에는 사회복지법인 연화원을 설립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도

우며 포교 활동에 힘쓰고 있으며, 2008년에 연화장애인 직업재활원을 설립

하여 농인들에게 직업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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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8] 농인 불자 포교 및 불교

수어 그림(1986년)

※ 제공: 부산 백화도량

[그림 4-29] 천수경 고불식 & 창립 27주년 기념

(2015년)

※ 제공: 서울조계사 원심회



제5장 농사회 관련 법률 및 정책

(요약)

본 장에서는 한국수어교원으로서 알아야 할 국내외 법률에 대해 

소개한다. 국내 장애인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의 

의의와 농인 관련 조항을 중점적으로 소개하며 국가보고서 심의와 

민간보고서 활동, 협약과 관련한 농사회의 국제 활동을 소개하고 국내 

장애계에 미친 영향과 향후 과제들을 알아본다. 그리고 한국수화언어법의 

제정 과정과 법 제정이 갖는 의의, 구성 및 주요내용을 살펴보고 장애인 

관련 정책을 담고 있는 다양한 법률의 목적을 간략히 기술하여 장애인 

관련 법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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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은 2001년 12월에 개최된 유엔 제56차 총회에서 멕

시코의 제안으로 시작되었다. 장애인권리협약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약 7

0개국의 장애인 당사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8회의 회의가 개최되면서 총 50

개 조항과 선택의정서로 이루어진 유엔 장애인권리협약(Convention on th

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이 완성되었고, 2006년 12월 13일 

제61차 유엔 총회에서 회원국 192개국의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1)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의 의의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은 장애인의 인권보장을 실질적으로 법제화한 국제인

권협약으로 장애를 복지의 관점이 아니라 인권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으

며 모든 장애인의 존엄성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장애인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으며 다양한 조치를 의무화

하고 있다.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은 “장애인은 다양한 장벽과의 상호작용으로 다른 사

람들과 동등한 조건으로 완전하고 실질적인 사회 참여를 저해하는 장기간의 

신체적, 정신적, 지적, 또는 감각적인 손상을 가진 사람을 포함한다.”고 장

애인을 정의하고 있다.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이 장애인과 사회의 상호작용, 장애인의 참여를 제한

하는 문제 등을 반영하고 있어 전 세계 장애인의 인권 향상에 기여할 것으

로 기대된다.

2) 농인 관련 주요 조항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제정 과정에서 세계농인연맹(WFD)을 비롯하여 각국

의 농인 대표들이 협약 초안 작성 회의에 참여하여 농인의 인권 보장과 관

련된 조항들이 포함되도록 노력하였다.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중 농인과 관

련된 주요 조항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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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언어란 음성언어, 수어 및 다른 형태의 비음성 언어를 포함한다.

제 9조(접근성)

2항(e) 대중에게 개방된 건물과 기타 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안내인, 낭독자, 전문수어통역사를 포함

한 형태의 현장 지원과 매개체를 제공할 것.

제21조(의사 및 표현의 자유와 정보 접근권)

공식적인 교류에 있어 수어, 점자, 보완대체 의사소통 그리고 

장애인의 선택에 의한 기타 모든 접근 가능한 수단, 방법, 형태

를 사용하도록 수용하고 촉진할 것.

제 24조(교육)

3항(b) 수어 학습과 농인 집단의 언어 정체성 증진을 촉진시킬 것.

3항(c) ...장애인의 교육이 개인의 의사소통에 있어 가장 적절한 

언어, 의사소통 방식 및 수단으로 학업과 사회성 발달을 극대화하

는 환경에서 이루어지도록 보장할 것.

4항 이러한 권리 실현의 보장을 돕기 위해 장애인 교사를 포함

하여 수어 그리고 또는 점자를 사용할 수 있는 교사를 채용하고..

제 30조(문화생활)

4항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한 기초 위에서, 수어와 농 

문화를 포함하여 그들의 특수한 문화 및 언어 정체성을 인정받

고 지원받아야 한다.

이 외에도 제9조 1항, 2항 (a), (c), (d)에서 의사소통 및 정

보접근권 보장에 대해 다루고 있다.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은 수어가 음성언어를 대체하는 수단이 아니라 음성

언어와 동등한 언어임을 밝히고 있다. 수어와 농 문화, 언어 정체성을 인정

하고 있으며 농인을 ‘청력손상을 갖고 있지만 음성언어 중심의 사회에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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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소통의 제한을 경험하며 다양한 사회 참여의 제약을 경험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수어를 사용하는 농인과 음성언어를 사용하는 청각장애인까지 다 

포함하여 접근하고 있으며 농인 또는 청각장애인이 소외와 배제, 차별을 당

하지 않도록 수어통역, 문자통역 등 합리적인 편의 지원이 제공되어야 한다

는 것을 명확히 하여 농인의 의사소통접근권을 보장하고 있다.   

3) 장애인권리협약 관련 국내 상황

우리나라는 2009년 1월 10일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을 국회에서 비준하였

다. 그러나 건강보험의 제공을 규정한 제25조 제1항과 개인진정제도를 규

정한 선택의정서는 유보하였다. 헌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국회에서 비준한 

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되므로 국내 장애인 관련법은 유엔 장

애인권리협약의 영향을 받게 된다.

4) 장애인권리위원회와 당사국 보고서 및 민간보고서

장애인권리협약에 따라 18명의 장애인 당사자 및 전문가로 구성된 장애

인권리위원회가 구성되었다. 협약을 비준한 각 당사국은 협약에  따른 의무

를 이행하기 위하여 취한 활동 및 변화된 사항에 관하여 장애인권리위원회

에 당사국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장애인권리위원회는 각국의 보고서

를 검토하고 보고서에 관하여 적절

하다고 판단되는 제안과 권고를 할 

수 있다. 장애인권리위원회는 당사

국 보고서 심의 회의를 매년 2차례 

개최하고 회의마다 3개국의 보고서

를 심의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4

년도에 첫 번째 국가보고서를 제출하고 심의를 받았다. 

[그림 5-1] 2014년 스위스에서 개최된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 국가보고서 심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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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고서 외에 각국의 민간단체는 민간보고서를 작성하여 장애인권리위

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민간보고서는 국가보고서의 내용 중 자국 내 현실

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거나 잘못된 내용을 지적해 이를 심의하는 유엔 

장애인권리위원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궁극적으로 당사국에 바람

직한 권고를 내리도록 하는 것이 목표이다.

우리나라도 시민 단체와 장애인 단체가 연대한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NG

O보고서연대가 2014년 9월에 출범하여 민간보고서를 준비하여 심의회의에 

참여하고 지속적인 점검을 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5) 국내 장애계에 미친 영향과 과제

장애인권리위원회의 권고는 당사국을 직접적으로 강제하는 조항은 없다. 

그러나 당사국이 권고를 실행하지 않는 경우 인권 후진국의 오명을 쓰게 

되고 국제적 위상에도 흠집을 입게 되므로 각 국 정부에 부담을 갖게 한다.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은 국내 장애인의 권익 확보 및 일상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국내 장애계는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준비단계에서부

터 연대를 통해 다양한 장애 유형의 권리 증진을 위해 활동하였으며 이를 

통해 각 장애 유형 단체에서 국제 경험이 축적되고 시민 단체와의 연대를 

통한 지식과 경험도 쌓게 되었다. 현재도 지속적으로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의 이행을 위한 국내외 활동에 집중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은 다양한 장애 

유형의 권익을 보장하는 데 일조할 것이다.

2014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대한민국의 제1차 국가보고서 심의 당시 

한국농아인협회는 장애인권리협약이 음성언어와는 다른 언어 형식을 지니

는 수어의 개별성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을 활용하여 국내 수어법 제정운

동의 당위성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법 제정을 한국 정부에 촉구하기 위해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의 권고를 이끌어 냈다.

(1) 제1차 UN 장애인권리위원회 최종 견해 중 농인 관련 사항

국제장애인권리 협약 제21조 의사 및 표현의 자유와 정보접근권과 관련

하여 권고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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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위원회는 한국 수어가 아직 한국의 공식 언어로 인정되

지 않았으며 법안이 국회에 상정 중이라는 사실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

42. 위원회는 한국 정부가 한국 수어를 대한민국의 공식 언

어로 인정하는 법안을 채택할 것을 권장한다.

2. 한국수화언어법

2016년 2월에 제정된 한국수화언어법(법률 제13978호)은 농인이 사용하

는 수어가 대한민국의 공용어인 한국어와 함께 언어로 법적 지위를 획득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2016년 8월에는 한국수화언어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이 제정되었다. 이 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한국수어는 국어기본법에 의거한 

국어발전기본계획안에서 수어 표준화 및 수어 보급에 관한 사항만이 일부 

추진되어 왔을 뿐이다. 한국수어가 농인의 공용어로 법적 지위를 인정받는 

것은 농인의 권리 보장을 위한 매우 중요한 기초를 놓았다고 할 수 있다.

한국농아인협회는 “수어는 언어다.”라는 가치 아래 수어를 언어로 인정해 

줄 것을 꾸준하게 요구하여 오다가 2005년부터 한국수화기본법 제정을 협

[그림 5-2] 2014년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의 대한민국 국가보고서

심의에 참가한 민간보고서 연대 참가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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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주요 목표로 정하고 2008년부터 한국수화기본법 제정 활동을 본격적

으로 시작하였다. 

발의된 관련 법안은 한국수화언어기본법(이상민 의원 대표발의 2013. 8. 

20.), 수화 기본법(정우택 의원 대표발의 2013. 10. 15.), 한국수어법 (이에

리사 의원 대표 발의 2013. 10. 22.), 수화언어 및 농 문화기본법(정진후 

의원 대표발의 2013. 11. 26.)으로 병합 심사를 통해 한국수화언어법안이 

확정되었다.

1) 제정 과정

일  시 내   용

2008. 09. ∙한국농아인협회 한국수화기본법 제정추진위원회 설립

2008. 09. 06.

∙제정추진위원회 1차 회의

수어 관련 법령 연구 및 제ㆍ개정 추진위원회 역할 및 추진 

방향 설정

2008. 10. 18.
∙제정추진위원회 2차 회의

워크숍: 수어 관련 법령 제ㆍ개정 연구의 필요성 

2008. 12. 13.
∙제정추진위원회 3차 회의

수어 관련 법령 외국 자료 검토

2009. 01. 31.
∙제정추진위원회 4차 회의

수어 관련 법령 국내외 자료 검토

2009. 02. 28.
∙제정취진위원회 5차 회의

한국수화언어기본법 초안 작성 및 검토

2010. 03. 13.
∙제정추진위원회 6차 회의

한국수화언어기본법 초안 수정안에 대한 검토

2010, 03. ∙윤석용 국회의원실 법(안) 송부

2010. 03.
∙국회 내 복지여성법제과에서 법안 검토 과정에서 합의에 이

르지 못함

2012. 06. 03. ∙한국수화기본법 제정 운동 100일 전국릴레이 1인 시위 진행

2012. 07.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 한국수화기본법 제정청원 

서명운동

2012. 10.
∙세계농인의 날 기념 ‘수화는 언어다’ 가두행진

∙한국수화기본법 제정 추진연대 출범 

2012. 11. 14. ∙각 정당 대선캠프 한국농아인협회 4대 정책요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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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 제정의 의의

첫째, ‘한국수어’가 우리나라 농인의 공용어임을 선언하여 농인의 기본권

2012. 12. ∙대선장애인연대 10대 공약 ‘한국수화기본법 제정’ 포함

2013. 02. 21.
∙새누리당 인수위원회 국정과제 50-10-1 ‘한국수화기본법 제

정’ 및 ‘수화 기반 정보권 보장’ 확정

2013. 06. 03. ∙수화기본법제정을 위한 농사회 용어정리 토론회

2013. 08. 20. ∙이상민 의원 대표 한국수화언어기본법 발의

2013. 10. 15. ∙정우택 의원 대표 수화기본법 발의

2013. 10. 22. 
∙이에리사 의원 대표 한국수어법 발의

∙한국수어법 발의 기자회견

2013. 11. 26. ∙정진후 의원 대표 수화언어 및 농 문화기본법 발의

2013. 12. 09.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의 

2015. 03. 02.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입법공청회 개최

2015. 11. 26.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의결

2015. 12. 03.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결

2015. 12. 3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2015. 12. 31. ∙국회 본회의 의결

2016. 02. 03. ∙한국수화언어법 제정 공포

2016. 08. 04. ∙시행

[그림 5-3] 2012년 6.3농아인의 날 기념 전국농아인권리증진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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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서 언어권을 보장하고 있다.

둘째, ‘수어’를 의사소통의 수단으로만 여기던 기존의 인식을 바로잡아 고

유한 언어로서의 위상을 새롭게 정립하고 있다.

셋째, 농 사회· 문화 및 농 정체성을 인정함으로써 농 사회· 농 문화 발전

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넷째, 농인을 언어적 주체로서 보고 있으며 한국수어발전기본계획 등으로 

수어에 대한 기초 연구와 이를 통한 체계적인 수어 정책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

다섯째, 농인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규정이 마련되었다. 

여섯째, 농사회· 문화를 바탕으로 하는 농 정체성 이해에 대한 계몽을 이

끌어 낼 수 있다.

3) 한국수화언어법 구성 및 주요 내용

한국수화언어법은 총 4장, 20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한국수어가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농인의 고유한 언어임을 밝히

고, 한국수어의 발전 및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농인과 한국수어사용

자의 언어권과 삶의 질을 향상시킴(안 제1조).

② 한국수어는 대한민국 농인의 공용어임을 선언함(안 제2조).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국수어를 교육·보급하고 홍보하는 등 농인의 

한국수어 사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4조).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국수어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한 한국수어발전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6조).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기본계

획에 따라 매년 한국수어발전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7조).

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국수어 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3년마다 농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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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한국수어 사용 환경 등에 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음(안 제9조).

⑦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국수어의 보전 및 발전을 위하여 한국수어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수행하여야 함(안 제10조).

⑧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인 등의 한국수어 및 한국어 능력을 신장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여야 함(안 제11조).

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어통역을 필요로 하는 농인 등에게 수어통

역을 지원하여야 함(안 제16조).

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국수어의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단

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18조).

3. 기타 법률

장애인과 관련된 법률로는 사회복지사업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

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등이 대표적이다. 농인과 관련된 법률을 제정

년도, 제정 목적, 농인 관련 조항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1) 사회복지사업법

1970년에 제정되었으며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

다. 시설의 장, 종사자, 운영위원회, 보조금, 후원금 관리, 시설에 대한 지

도 감독 등의 조항이 있어 수화통역센터의 경우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2)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1977년 특수교육진흥법으로 제정되어 2007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

육법으로 개정되었다.

특수교육대상자 선정기준으로 청각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의 경우 청

력손실이 심하여 보청기를 착용해도 청각을 통한 의사소통이 불가능 또는 

곤란한 상태이거나 청력이 남아 있어도 보청기를 착용해야 청각을 통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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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소통이 가능하여 청각에 의한 교육적 성취가 어려운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3) 장애인복지법

1981년 심신장애자복지법으로 제정되었으며 장애인 관련 법의 기준이 되

는 법으로 주로 시설에 관한 사항이 주를 이루었다. 1989년 심신장애자라

는 용어를 장애인으로 바꾸고, 장애인등록제를 신설하였다. 2003년 장애 유

형이 15개로 확대되었고 2007년 장애인 정책의 근간을 자립생활과 인권, 

장애인당사자주의 중심으로 전환하였다.

또한 법인 및 시설에 대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장애인정책조정위원

회,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 수어통역, 선거권 행사를 위한 편의 제공 조항

이 있다. 수어통역센터 관련 조항으로는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폐쇄 

등이 있으며 법인 관련 조항으로 단체의 보호 육성에 대한 조항이 있고 전

문 인력으로 수어통역사를 명시하고 있다. 

4)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1990년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로 제정되었다. 장애인이 그 능력

에 맞는 직업 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5)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1997년 제정되었으며 장애인들의 시설· 설비 및 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인

정하고,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을 정하였다. 수어통역센터도 

편의제공의 대상 시설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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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2005년 제정되었으며 장애인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 제고 및 국민경제의 

주체로 자립하게하기 위하여, 창업 등 기업 활동을 적극 촉진함으로써 장애

인의 경제력 향상 도모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7)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2007년 제정되었으며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

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

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

치를 구현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정당한 편의제공에 수어통역과 

문자통역 제공 등을 포함하고 있다.

8) 장애인연금법

2010년 제정되었으며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장애

인연금을 지급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 및 사회

통합을 도모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9) 장애아동복지지원법

2011년 제정되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아동의 특별한 복지적 

욕구에 적합한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장애아동이 안정된 가정생

활 속에서 건강하게 성장하고 사회에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장

애아동 가족의 부담을 줄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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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2012년에 제정되었으며 사회적· 경제적 약자인 장애인· 고령자 등 주거약

자의 주거 안정과 주거 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11)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2015년에 제정되었다. 장애인 등이 자신의 필요와 요구에 따라 보조기기

를 편리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조기기 제공 및 보조기기 서비

스를 보편화하고, 보조기기 관련 기술을 개발하여 장애인 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의사소통 및 정보

전달용 보조기기가 포함되어 있다.

12)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2015년에 제정되었으며 장애인의 건강보건관리를 위한 사업 및 지원 등

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건강 증진에 기

여하려는 것이다.  



제6장 농사회 관련 국내 기관

(요약)

이 장에서는 한국수어교원으로서 알고 있어야 할 국내 농인 기관들에 

대한 현황을 소개한다. 먼저 사단법인인 한국농아인협회, 한국청각장애인

예술협회, 한국농아인스포츠연맹의 설립목적 및 활동을 소개한다. 이어서 

설립 순서대로 농인 복지관인 청음회관, 삼성소리샘복지관, 대구 청각·언어

장애인복지관, 제주도 농아복지관, 서울특별시립서대문농아인복지관, 대전

광역시립손소리복지관의 운영 목적과 수행 중인 사업을 중심으로 소개한

다. 기타 기관으로 107 손말이음센터와 농사회에서 유의미한 행보를 이

어 가고 있는 농인독립영상제작단 데프미디어, 소리를 보여주는 사람들, 

열린 책장, 사회적 기업 AUD, 코다 코리아의 설립목적과 활동 내용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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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인 관련 법인 

현재 우리나라에 농인 관련 법인은 3개 기관이 있다. 다른 장에서 다루는 

내용이 있으므로 설립년도 순에 따라 간략하게 소개하기로 한다.

1) 사단법인 한국농아인협회

1946년 6월 1일 자조단체 조선농아협회라는 이름으로 설립되어 1980년 

보건사회부로부터 사단법인 한국농아복지회로 설립 승인을 받았다. 1959년 

세계농인연맹(World Federation of the Deaf, WFD) 회원국으로 가입하였

으며 1997년 5월에 한국농아인협회

로 기관명을 변경하였다. 17개의 

시· 도 협회 및 지회, 한국농아노인

회, 한국농아여성회, 한국농아청년회 

등을 산하기구로 두고 있으며 장애

인지역사회재활시설인 수어통역센터

를 운영하고 있다. 

농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

을 실현하고자 정책 개발, 인권 증

진 사업, 수어통역사 자격관리사업, 

장애인 영화제, 한국영화정책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 

2) 사단법인 한국청각장애인예술협회

2002년 7월 23일 승인받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의 법인이다. 청소년기의 청각장애인들에

게 예술적 감성을 심어주고 그들의 자질을 

조기에 발견하여 문화와 예술을 통해 건강한 

사회 참여의 길로 이끌어 주는 것을 목표로 

[그림 6-1] 한국수화언어법 제정 촉구 가두

행진

※ 제공: 한국농아인협회

[그림 6-2] 푸른 꿈 미술대회

※ 제공: 한국청각장애인예술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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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청소년 대상 미술 교육 및 전시회 사업과 청소년 작가 육성사업, 청

각장애 작가 작품 교류전 등을 수행하고 있다.

3) 사단법인 한국농아인스포츠연맹

사단법인 한국농아인스포츠연맹은 1982년 한국농아복지회 산하 한국농아

인체육회로 설립되었다. 그 당시 주요사업은 전국농아인축구대회 개최를 통

해 농인의 사회통합을 추구하는 

것이었다. 2000년대에 들어서 장

애인 체육업무를 담당하는 소관 

부처가 보건복지부에서 문화체육

관광부로 이관되면서 2005년에 

사단법인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정

식으로 출범하였다. 이와 함께 한

국농아인체육회는 ‘대한농아인체

육연맹’으로 단체명을 변경하고 

대한장애인체육회의 회원 단체로 

가입하여 활동하였다.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사단법인 인가를 받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에서 단체명을 한국농아인스포츠연맹으로 변경하였으며, 

2016년에 비로소 사단법인으로 승인받았다. 한국농아인스포츠연맹은 전국

농아인체육대회와 국내의 주요 종목별 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

는 아시아태평양농아인경기대회, 농아인올림픽(대플림픽, Deaflympics) 등

에 출전하고 있다.

2. 농인 복지관

현재 우리나라에는 6곳의 농인 복지관이 운영되고 있다. 설립년도 순에 

따라 농인 복지관을 간략하게 소개한다.

[그림 6-3] 2017년 터키 삼순농아인올림픽대회

출전 대한민국 선수단

※ 제공: 대한장애인체육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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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음회관

“나는 귀가 들리지 않는 것을 불행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요

즘같이 소음공해가 심한 환경에서는 조용함 속에서 내 예술에 정진할 수 

있었다는 것이 오히려 다행이었다는 생각도 듭니다.”라고 한 운보 김기창 

화백이 사재를 털어 설립한 최초의 청각장애인 전문복지관으로 사회복지 

한국청각장애인복지회가 운영 법인이며 1985년 6월 12일에 입주하였다. 19

90년대 초반 사회복지기관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청각장애

인 운전면허 응시제한 철폐

와 수어통역사 제도화를 위

한 수화통역대책위원회의 구

성 등 농사회의 중요한 성과

들을 이루어 낼 수 있는 기

틀을 만드는 기초적인 작업

을 수행하였다. 청각장애인의 

평등한 사회참여와 행복한 삶에 기여한다는 것을 사명으로 내걸고 아동· 청

소년, 성인, 어르신, 가족,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행하

고 있다. 

2) 삼성소리샘복지관

사회복지법인 삼성농아원이 운영 법인으로 2001년 4월 개관하였으며, 1956

년부터 시작된 구화 중심의 언어 재활 설립 이념을 계승한 청각장애 영유아 

아동 전문 언어 재활 복지관이다. 언어 재활과 조기 교육을 통한 서비스 제공

으로 청각장애 아동의 사회 통합을 실현하고자 하며 청각장애인 가족을 중심

으로 개별 사례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지원하고 있다.

[그림 6-4] 청음회관 전경 ※ 제공: 청음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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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구 청각ㆍ언어장애인복지관

2003년 2월 7일 개관

하였으며, 인간의 존엄성

에 기초하여 청각장애인

들의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실현하고자 이용인

이 신뢰하는 전문적 서

비스, 이용인을 존중하는 

친절한 서비스, 이용인이 

만족하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에 초점을 두고 있

다. 상담사례지원사업, 

재활치료 및 특수교육지원사업, 정서지원사업, 장애인가족지원사업, 청각장

애여성 문화 취미활동 지원사업, 청각장애인 스포츠・문화지원사업을 수행

하고 있다. 

4) 제주도농아복지관

사회복지법인 농애원이 운영법인으로 2005년 7월 1일 개관하였으며 장애

[그림 6-5] 삼성소리샘복지관 전경 ※ 출처: 삼성소리샘복지관 홈페이지

[그림 6-6] 대구 청각·언어장애인복지관 전경

※ 제공: 대구 청각·언어장애인복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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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및 지역 사회 소

외 계층의 복지 증진

에 모든 역량을 제공

하여 복지사회를 구

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획경영

지원팀, 상담사례관

리팀, 가족문화지원

팀, 지역권익옹호팀, 

직업기능향상팀, 수

어연구센터를 두고 청각언어장애어르신 돌봄 센터, 가온누리장애인예술단, 

생활체육 파크골프, 캘리그라피 교실, coffee숲, 수어연구 자문 위원단, 장

애인소통채널 등을 운영하고 있다.

5) 서울특별시립서대문농아인복지관 

사단법인 한국농아인협회가 운영법인인 서울특별시립서대문농아인복지관

은 2007년 1월 25일에 개관하였다. 최상의 고객만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

해 청각장애인 특성화 프로그램 개발에 주력하고 있으며, 개인의 역량강화

를 위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

공, 청각장애 인

식개선 사업 활

성화,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통

한 사회통합 실

현을 추구하고 

있다. 2015년 

서울청각장애인

[그림 6-7] 제주도 농아복지관 개관식

※ 제공: 제주도농아복지관

[그림 6-7] 청각장애아동 스키캠프

※ 제공: 서울특별시립서대문농아인복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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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지원센터를 개소하여 중고등학생, 성인, 직장인 등을 대상으로 학습을 

지원하고 있다. 

6) 대전광역시립손소리복지관

2015년 3월 3일 개관

하였으며 존중·소통·

감동을 통해 농인들이 

소통하는 행복한 세상

을 추구하고 있다. 가족

문화지원사업, 상담사례

지원사업, 기능향상지원

사업, 영상정보미디어사

업, 기획운영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농인의 

특성을 이해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 인권을 존중하여 필요한 제반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생활을 위한 환경조성을 통하여 농인의 자립과 사회통합

을 실현하고자 하는 데 목적을 둔다. “눈으로 소통하는 행복한세상”을 미션

으로 정하고 농인 전문기관으로서 농인의 자립과 사회통합을 지원하여 함

께 소통하는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다.

3. 기타기관

1) 107 손말이음센터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운영하며 청각 또는 언어장애인이 비장애인과 전화를 

통해 의사소통 할 수 있도록 실시간 전화 중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문

자중계서비스, 영상중계서비스, 언어장애인용 통신 중계 서비스가 있으며, 

[그림 6-8] 책쟁이 프로젝트 동화속의 세상

※ 제공: 대전광역시립손소리복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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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무휴로 운영이 되고 있다.

이용 분야는 특별한 제한 없이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모든 내용이 가능하

며, 이용 대상은 청각· 언어 장애인뿐만 아니라 농인과 전화 통화를 원하는 

청인도 이용할 수 있다.

2) 농인독립영상제작단 데프미디어

2005년 4월 박재현 감독을 중심으로 서로 다른 가치와 다양한 생각이 공

존하는 사회, 평등한 공존을 지향하며 농인 당사자들이 영상 매체를 통해 

자신들을 대변하고자 결성되었다. 데프미디어는 농영화를 사랑하는 사람들

이 모여 농영화

를 만드는 곳이

며 한국어가 아

닌 영상 언어, 

그리고 음성언

어가 아닌 시각 

언어인 수어로 

만드는 곳이다. 

영상을 통해 농 

문화를 청인에

게 알리고자 하

[그림 6-10] 데프미디어를 이끌고 있는 농인들

※ 제공: 데프미디어

[그림 6-9] 107 손말이음센터 서비스 방법 ※ 출처: 107 손말이음센터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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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농인의 문화와 농 정체성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영상을 만들고 있다. 그

동안 <친구>, <아키라와 꽃>, <소리없는 절규>, <어느 애비의 삶>, <인연>, 

<천원 이야기>, <애인보다 더 멋진 내 인생의 친구>, <조선 농역사> 등을 

만들었다. 그 중 <어느 애비의 삶>은 포장마차로 생계를 이어가는 농인 가

장이 벌금 70만원을 납부하지 못해 자살한 실제 사건을 다루었다. 장애인

영화제, 장애인권영화제 등에 작품을 출품하고 있다.

3) 소리를 보여주는 사람들

소리를 보여주는 사람들은 건강한 농 정체성과 농 문화를 지지하며 농학

생들의 교육을 위해 2006년에 설립된 비영리 단체이다. 시각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농인에게 맞는 교육으로 이중 언어ㆍ이중 문화 접근으로 수어와 

한국어의 균형을 

이루는 교육을 실

천하며, 강점관점

에 따라 농인의 

강점을 활용하여 

교육한다. 또한 

전문적인 독서 프

로그램, 실천과 

체험을 강조하는 

교육, 바른 사회

통합에 도전하는 

교육, 따로 또 함께하는 공동체를 실험하는  교육, 꿈을 찾고 이뤄가는 교

육, 가정과 함께하는 교육, 세계의 농사회와 교류하는 교육, 대안적인 삶을 

고민하는 교육을 지향한다.

2017년에 생후 6개월 이상의 농유아와 농아동, 그리고 코다 아동을 대상

으로 공동육아 어린이집과 초ㆍ중ㆍ고등부 과정의 대안학교로 새롭게 출발

하였으며, 그 외에도 농 정체성과 농교육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한다.

[그림 6-11] 소리를 보여주는 사람들 대안학교 전경

※ 제공: 소리를 보여주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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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열린 책장

2013년 사회적 기업가 육성팀으로 출발하여 정보소외계층인 농인들의 언

어인 수어· 자막 콘텐츠를 제작하여 농인들이 다양한 분야의 정보를 습득할 

수 있도록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수

어 영상 도서, 수어 방송 Son TV, 수

어 이모티콘, 방송 자막제작, 도서관 

운영, 캐릭터 상품 제작, 웹툰 제작 등

을 하고 있다.

헬렌켈러 작은 도서관은 농인 대상 

교육 프로그램 진행 및 시청각장애인

을 위해 음성도서, 자막도서, 수어영상

도서를 구비하고 있다. 수어 이모티콘

을 개발· 출시하여 수어 보급에 활용하

고 있다.

5) 사회적 기업 AUD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 지원과 정보 접근을 목적으로 2014년 2월에 설립

한 협동조합으로, 쉐어 타이핑 등 IT 

플랫폼 기반의 사회 서비스 제공과 

목적 사업을 통해 청각장애인의 의사

소통과 사회 참여를 지원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며 모두가 더불어 살아가

는 사회적 가치를 추구한다.

AUD의 문자통역 서비스(속기)는 스

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전문 문

자통역사(속기사)가 타자를 쳐 스마트 

기기를 통해 개인 및 단체에 실시간 자막을 제공한다. 

[그림 6-12] 열린 책장에서 제작한 수어

이모티콘 ※ 제공: 열린 책장

[그림 6-13] 쉐어 타이핑 스마트폰 애플리

케이션을 통해 제공되는 실시간 자막 모

습 ※ 제공: 사회적 기업 AU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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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코다 코리아

코다(CODA)는 ‘Children Of Deaf Adults’의 줄임말로 농인 부모에게서 

출생한 자녀들을 말한다. 코다는 농인의 문화와 청인의 문화를 동시에 경험

하게 되면서 때로는 정체성의 혼란을 겪기도 하고 두 사회를 연결하는 중

개자 역할을 하기도 한다. 2014년 12월 한국농아인협회가 주최한 <토크콘

서트 CODA열정樂서>에 

연사로 참가한 코다들이 

그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의미 있는 활동을 전개해 

보자는 의견이 제안되었

다. 

이후 2015년에 농인과 

코다의 인권을 보호하고 

사회 구성원들의 인식을 

개선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코다 코리아(CODA Korea)를 결성하게 되었다. 이후 해외 코다 단체의 설

립과 활동에 관한 강연을 개최하여 각국 코다 단체의 운영과 경험을 나누

고, 코다의 잠재력과 역할에 대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코다를 

알리는 문화 콘텐츠를 통해 사회에 코다에 대한 인식을 형성하고, 향후에는 

코다 캠프 등을 개최하여 코다의 경험을 나누며 코다들의 긍정적인 정체성 

형성에 기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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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이 장에서는 인간 삶의 다양성과 자유를 누리게 해 주는 예술 분야와 

체력단련을 위한 단순한 목적의 운동부터 최근 각광받고 있는 스포츠 활

동을 통해 이것이 농사회에서는 어떤 의미로 존재하는지에 대해 살펴볼 

수 있다.

이를 위해 시각적인 지각이 두드러지는 ‘보는 사람들’인 농인의 언어와 

문화를 가지는 농인 공동체는 예술과 스포츠를 어떻게 향유하는지에 관

한 접근성 문제와 표현활동의 사례들에 대해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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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삶을 총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문화라고 하며, 예술과 스포츠는 

다양한 문화 현상 중의 하나이다. 일상에서 우리가 쉽게 접하는 예술과 스

포츠에는 다양한 의미가 담겨 있으며 역동적이기도 하다. 문화는 하나의 공

동체에서 세대와 세대를 잇는 관습이나 전통, 가치, 그리고 규범과도 뿌리

가 깊다. 이런 의미에서 농인의 문화도 다르지 않다. 즉 농인의 문화도 역

사, 예술과 문학을 포함하며 농인 문화 공동체의 유산, 수어라는 동일한 언

어, 시각적인 세계를 존중하고 문화 행사에 참여하는 등 동일한 가치를 공

유하며 다음 세대로 전승한다(Gilliam&Easterbrooks, 1997; 김경진, 2004; 

Irene W. Leigh 외, 2016).

최근 예술 분야는 시각· 촉각 예술(그림, 도예, 조각 등), 공연 예술(연극, 

무용, 음악), 문학(시, 소설, 서사시 등), 그리고 미디어 예술(인쇄 매체, 사

진술, 영화 등)이 있다. 또한 시각· 촉각적인 예술은 3D 프린터를 통해 3D 

미술품으로 거듭나기도 하고, IT 기술의 발달에 따라 아트 비디오 등과 같

이 더욱 다양화되고 있다. 음성언어 없이도 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는 예술이기에 농인에게 예술과 미디어 등의 문화 활동은 농인의 

삶의 질에 중요한 가치를 지닐 뿐만 아니라 농 문화의 핵심 요소가 되기도 

한다.

스포츠 분야는 경기 규칙에 따라 승패를 겨루는 신체적 활동으로 목적에 

따라 2가지로 나뉜다. 즉 참가하는 사람이나 신체활동의 강약에 따라 여가

선용이나 체력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생활 체육과 전문 스포츠로 구분된다. 

신체적 활동에 제약이 없는 농인에게 체육이나 스포츠는 그들이 서로 만나

고 경쟁하며 어울리는 중요한 기회로 활용되기도 한다.

이처럼 우리는 삶에서 예술과 스포츠를 즐기기도 하고 직접 그 가치를 

창조하는 데 참여하기도 한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잘 보는 사람’이기에 

시각적 지각이 두드러지는 농인에게 있어 예술과 스포츠는 무엇이고 어떻

게 인식되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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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인의 문화 예술 접근성

2006년 12월 UN이 채택한 장애인권리협약 제30조는 장애인들이 문화생

활, 레크리에이션, 여가생활과 스포츠에 참여할 권리에 대해 명시하고 있

다. 문화 예술은 음악 · 무용 · 연극 등 예술적 관람물을 공중이 관람하도록 

시연하는 행위를 하는 공연 시설(공연법 제2조), 역사· 문화· 예술· 학문의 발

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 및 평생교육 증진을 위한 박물관과 미술관 등 

전시 시설(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 도서관 자료와 시설을 활용할 

수 있게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서 시설(도서관법 제2조) 및 문화 시

설이 복합된 종합 시설 등을 통해 접하게 된다. 정부는 국민들의 문화 이해

와 참여도를 높여 문화 향유권을 신장하기 위하여 10월 셋째 주 토요일을 

문화의 날로 선정하여 관련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장애인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는 장애인문화예술센터 ‘이

음’을 2015년부터 (재)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다. 문

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 2항(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과 제15조의 3항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복지 증진 시책 강구)에서는 장애인의 문화예술 

접근 및 향유를 위하여 경제적 · 물질적 지원을 하고 있다. 문화예술 접근성 

확대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이 접근하기에는 여전히 물리적· 심

리적 제약이 따른다. 

특히 신체적 활동이 비교적 자유로운 농인의 경우, 물리적 접근성이 보

장된다 하더라도 예술교육 현장, 영화관, 공연장 등에 진입한 후 이를 향유

할 수 있는 정당한 편의를 제공받지 못하게 된다. 문화 예술 환경이 청각 

또는 음성언어 중심으로 전달되는 소리 정보 중심의 환경이라면 시각 중심

의 삶을 살아가는 농인이 예술이나 스포츠 관련 교육이나 공연에서 내용을 

제대로 전달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농인에게 수어통역이나 시각적 텍스트와 

같은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다는 것은 농인이 문화예술 창작 및 향유에 

접근할 수 없음을 의미하며, 이로 인하여 농인에게는 예술적 콘텐츠 생산 

및 수용 차원에서의 제한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제7장 농인의 예술과 스포츠  113

최승철 외(2012)의 조사에서는 농인이 수어통역사를 요청했을 때 해당 

서비스를 모두 제공했다는 문화시설이 한 곳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소장 

문화예술작품 해설사가 있는 코스에서도 수어통역사를 제공하지 않은 곳이 

46곳 중 44곳에 달한다고 보고하였다. 장애인 등의 편의 제공을 위한 국내 

다수의 법률들이 문화 접근성을 가질 권리를 명시하고 있지만 농인에게는 

기관이나 지역에서 여전히 능동적으로 지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영화 관

람의 경우 자막이 제공되는 한국 영화는 월 1회 1편 상영으로 제한되어 있

기 때문에 농인은 자막이 없어 볼 수 없는 한국 영화 대신 외국 영화를 주

로 관람하게 된다. 전시회를 찾는다 해도 이어폰을 통해 작품 설명을 하기 

때문에 농인은 도움을 전혀 받을 수 없어 농인의 문화 예술 향유는 쉽지 

않다.

그나마 다양한 예술 장르를 손쉽게 접할 수 있는 대중 매체인 TV 방송

에서는 방송법 제69조(방송프로그램의 편성 등) 및 시행령 제52조(장애인의 

시청지원)에서 장애인의 시

청을 도울 수 있도록 한국수

어 · 폐쇄 자막 · 화면해설 등

을 이용한 방송을 하여야 한

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방송통신위원회는 각 

방송 사업자들이 장애인방송

(폐쇄 자막, 수어통역, 화면

해설)을 의무 편성할 수 있

도록 2015년 5월 28일,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15-4호로 ‘장애인 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 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고, 농인

을 위한 폐쇄 자막이나 수어통역 방송을 중앙지상파는 2013년 12월까지 자

막 100%, 수화통역 5%를, 지역지상파는 2015년까지 이런 기준에 도달하도

록 조치하였다. 이 고시에 의해 유료방송도 2016년 12월까지 위성 및 지역

채널방송은 자막 70%, 수화통역 4%, 보도•종편은 자막 100%, 수화통역 

3%를 편성하여 운영되고 있다.

[그림 7-1] 수어통역과 자막 송출 장면

※출처: KBS 뉴스 12(2017. 11. 17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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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인의 표현 문화 예술

세계적으로 농인 예술가에 의해 창작되는 예술, 문학 그리고 미디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첫 번째는 일반적인 예술 활동을 하는 농인에 의한 

예술 작품이고, 두 번째는 농인 예술가가 청각장애 경험이나 농인 문화, 그

리고 수어에 초점을 맞추어 청인이 보통 사용하지 않는 시각과 촉각을 이

용하여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는 작품 활동이다. 미국에서는 농인 예술가들

이 신체적 ·문화적으로 경험한 것을 시각 예술로 표현

하는 “De’VIA(Deaf View/Image Art)”가 있다. 농인

의 일상생활 경험과 농 문화 환경에서의 농인을 은유

적으로 표현하며, 이미지를 통해서 농을 통찰할 수 있

게 나타낸다. De’VIA는 농인 예술가(Deaf artists)를 

대표하긴 하지만 농인으로서 일반 예술 활동을 하는 

농인 예술가들(Deaf artists)과는 달리 농인의 관점에

서 농인의 경험을 표현하려고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권리가 박탈된 농인 공동체 예술이지만 이를 통

해 농인 예술가는 문화적으로 긍정적인 경험을 하게 되며, 주류 문화에 대

한 그들의 저항심을 표현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얼굴의 눈, 코, 입, 귀, 손 

등을 강조하거나 두드러지게 과장된 모양으로 표현한다. 

이러한 것은 농인으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작품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

므로 농인이거나 농인 부모의 자녀(CODA)가 De’VIA 예술가가 될 수 있다. 

De’VIA는 갤러댓대학교에서 1989년에 개최된 Deaf Way 예술제를 개최하

기 직전 워크숍에서 처음 등장한 용어이다. 당시 워크숍에 모인 농인 예술

가들은 농인 이미지 예술(Deaf View/Image Art)을 줄여서 “De'VIA"라고 

명명하며 농인 문화 예술(Deaf Culture Art)을 정의하는 선언문을 발표하

면서 처음 사용되었다. 국내에서는 생소할 수 있는데, 다음의 그림에서 보

는 바와 같이 클러스자(Klusza)는 청인 아기에게 수어를 가르치기 위한 베

이비 사인(Baby sign) 운동이 인기 있는 것과는 달리, 청각장애 아기는 말

[그림 7-2] 미국농이미지

예술협의(De’ARTivists U

nited (D^AU) 교육과정

웹사이트 이미지

※ 출처:https://devartivist
united.wordpress.com/dev
ia-cur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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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학습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수어 학습을 하지 못하게 한다는 의미의 

비디오 출판물을 작품으로 재탄생시킨 ‘대단한 아이러니: 농인 아기와 청인 

아기’는 대표적인 저항 

“De’VIA”이다. 한편 국

내에서 변승일 화백은 2

003년 초대전에서 레코

드판 위에 소리의 울림

을 작업함으로써 청각장

애인의 외로움과 답답함

을 빗대어 나타내기도 

하였으며, 코다 이길보

라 감독의 다큐 ‘반짝이

는 박수소리’의 수어 문

화, 농맹인 구경선 작가

의 ‘베니의 일상’에서 

나타난 토끼 베니의 귀 등이 De’VIA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디지털 예술, 만화영화. 패션 디자인, 음향 예술, 메이크업 예술, 그

래픽 디자인, 영화, 그리고 요리 등과 같은 다양한 영역에서 예술의 표현 

방식을 접목하고 있다. 이러한 예술 활동은 직업과 연계되는 경우도 더러 

있다.

[그림 7-4] 다큐 ‘반짝이는 박수소리’ [그림 7-5] 구경선 작가의 ‘베니’

※ 출처: EBS 다큐프라임 4부 봄(SEEING)의 기적

[그림 7-3] ‘대단한 아이러니: 농인 아기와 청인 아기’

※ 출처: https://www.rit.edu/~w-dada/paddhd/publicDA/

main/expressionsofculture/DeVIA/Posters/DeVIAThemes

Resistance.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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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각 · 촉각 예술

시각 · 촉각 예술은 시각이나 촉각을 활용하여 아름다움을 창조하고 표현

하는 행위로서 시각 · 촉각이 발달한 농인이 가장 효과적으로 접할 수 있는 

예술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 예술사에 큰 발자국을 남겼으며 1만원권 지폐의 세종대왕 초상을 

그리기도 한 김기창 화백은 농인 화가이다. 그는 동양화의 전통을 계승하면

서도 자유로운 그림을 추구함으로써 전통 회화를 현대 회화로 승격시킨 예

술가이기도 하다. 그 외에도 이미 작고한 유남식 화백, 민병영 화백, 그리

고 현재 활동 중인 박상덕, 최일권, 오효석 등 농인 화가들이 한국 화단에

서 인정받고 있다. 근원 이영미 작가는 농인 최초로 전국 규모 이상 단위의 

모든 서예공모대전의 대회 운영권과 작가 선발 심사권이 부여되는 대한민

국미술대전 서예 부문 초대 작가로 선정되기도 했다. 

또한 2015년 한 언론사에서는 30여 년간의 혹독한 수련으로 조선분청사

기를 재현한 농인 임경문 도예가가 전통 도요를 열게 된 사례를 소개한 바 

있다. 그는 한국 분청사기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일본에서 2차례 전시회를 

가졌으며, 자신의 철화 사발 3점은 동경대에 기증까지 하였다. 하지만 임경

문 도예가는 한국을 대표하는 사기장 도공 34인에 등재되었음에도 불구하

고 의사소통의 부재로 2005년부터 전시회를 열지 못하고 있다. 

[그림 7-6] 운보 김기창 기념전시회 [그림 7-7] 2012년 청주문화관에서 열린 서

예가 이영미 다섯 번째 개인전 작품 중에서

※ 출처 : ‘묵향으로 열어가는 사랑의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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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많은 농인 작가들이 동양화나 서양화, 도예 등에 머물지 않고 

컴퓨터그래픽 디자인 활동 등에 이르기까지 활동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2) 공연 예술

(1) 음악

마림바, 실로폰, 기타, 피아노, 첼로, 드럼 등 여러 악기를 가지고 국내외 

공연을 했던 남녀 농인 청년으로 구성된 ‘한국농아연주단’은 청력 손실이 

음악을 연주하는 데 결코 제약이 되지 않음을 보여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한국농아인연주단’ 외에 농인들이 직접적으로 음악 활동을 한 자료는 

찾아보기 어렵다. 교회를 중심으로 한 수어 찬송, 대구영화학교 출신으로 

구성된 한국장애인소리예술단의 수어 합창 공연 정도가 음악 활동의 전부

였다. 이후 음악 활동은 2005년 창단된 ‘비버데프예술단(단장 김영민)’의 수

어 공연을 통해 그 명맥이 유지되었다.

문화예술을 접할 기회가 드문 농인에게 음악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고자 하는 취지에서 2007년 제주도농아복지관에서 손으로 아름다

운 소리를 빚어낸다는 뜻을 가진 ‘손소리빛 연주단’을 창단하여 동아리 형

태로 운영하였다. 현재는 ‘라온제나’로 밴드명을 바꾸고 ‘가온누리장애인예

술단’으로 활동하고 있다.

순수 음악 예술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 소리와 관련된 것을 예술로 승화시

킨 농인 사운드 아티스트로 재미교포 크리스틴 선 킴(Cristin Sun Kim)이 

있다. 그녀는 소리가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보고 만질 수 있다는 퍼포먼

스를 보여주었다. 그녀가 2016년 한국에 와서 보여준 작품은 ‘기술을 요하는 

게임 2.0’이다. 그것은 라디오 모양 장치에 붙은 안테나를 빨랫줄처럼 매달

린 선에 대고 서서히 움직이면 사람에게 소리가 들리게 하는 작품이다. 그녀

의 이러한 발상은 독일 베를린 창작 스튜디오 프로그램에 참여했을 때 미술

관에서 시각 예술 대신 소리만을 보게 된 충격적인 경험을 통해 자신만의 소

리 인지 방식으로 작품을 만들기 시작한 것이다. 소리는 농인의 삶과 무관하

다는 생각을 했지만 듣지 못해도 소리가 삶의 일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을 깨

닫고 소리에 대한 소유권을 되찾아 예술의 소재로 쓰기 시작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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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8] 농인 예술가 크리스틴 선 킴이

2015년 TED에서 ‘매혹적인 수어 음악’에 관

해 강연하는 모습

※ 출처: TED 홈페이지

[그림 7-9] 서울시립미술관에서 열린 ‘기술

을 요하는 게임 2.0’의 모습

(2) 무용

무용은 삶의 경험과 감흥을 신체로 표현하는 예술양식이다. 서울농아학교

의 무용 교사 조완희를 단장으로 한 서울농아무용단이 서울장애인올림픽 

문화예술축전 개막공연으로 펼친 30분분량의 무용극 ‘빛’을 비롯하여 선녀

촌, 꼭두각시 등 17개 작품을 발표하였지만 이후 무용 분야에서 뚜렷한 활

동을 보이지 못했다.

‘신이 내린 발레리나’라고 

표현할 만큼 두각을 나타낸 

농인 발레리나 강진희는 조

승미 발레단에서 세계적인 

명성을 쌓았었다. 그러나 20

04년 돌연 무대에서 사라졌

다가 다시 재기를 위해 2007

년 ‘조이 발레단’을 직접 창

단하여 리더로 무대에 섰으

나 운영난으로 뚜렷한 활동을 보이지 못하였다. 이후 발레리나 고아라가 새

로운 유망주로 떠올랐으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형편이다. 

이 외에도 국내 유일의 농인 스트리트 댄서팀의 활약이 돋보인다. 그들은 

농인 여성 김지연, 김희화, 이혜진 3명으로 구성된 <윙크루>이다. 2016년

[그림7-10] 발레리나 고아라

※ 출처: KBS 인간극장(2017.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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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아시아 대표로 아시아 데프 댄스 페스티벌에 참가했으며, 2017년에는 

홍콩 등 해외공연으로 바쁘게 활동하고 있고, 농인에게 댄스를 지도하기 위

한 워크숍을 준비하는 등 댄스가 귀로 듣는 소리에 의존한다는 편협한 시

각을 바꾸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멤버 중 한 명인 김지연은 뮤지컬 극단 

‘난파’에 출연한 것을 계기로, 2017년 뮤지컬 <난파클럽>의 농인 연출가로 

참여하기도 하였다. 

그 밖에도 댄스스포츠 선수로 알려진 김홍인, 치어리딩 선수권대회에서 

금상을 수상한 바 있는 치어리더팀 ‘데프걸스’ 등을 통해 농인의 예술 영역

에서의 활동 범위는 점차 넓어지고 있으며, 특히 청력 손실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열정과 노력이 돋보인다.

(3) 연극·뮤지컬

관객 앞에서 몸짓과 언어로 표현되는 연극은 무대와 객석 사이의 상호작

용을 기반으로 하는 활동이다. 따라서 연극은 인간 내면에 깊숙이 파고들어 

감정을 드러내 보이게 하며 희로애락을 가장 원초적으로 표현하게도 한다. 

역사 속 대표적 극단으로는 벙어리극단, 한국농아극단, 청음농아극단이 있

다. 벙어리극단은 우리나라 최초의 농인 극단으로 조선농아협회의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창단되었다. 배우 전원이 농인으로 구성되어 있어 대사는 수

어로 표현하였고 청인 변사가 음성으로 대사를 낭독하는 형식으로 극을 진

[그림 7-11] 농인 댄서팀 <윙크루>

※ 출처: DBN 뉴스

[그림 7-12] 농인 댄서이자 극단 난파의 2017

년도 공연 ‘난파클럽’ 연출가 김지연씨

※ 출처: 한국장애인재단의 ‘2017 장애인 인

식개선 공모전 UCC’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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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하였다. 그럼에도 수어를 전혀 모르는 청인 관객이 울고 웃는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는 것을 보면 농인들의 연기가 탁월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주요 작품으로 <남모르는 사상>, <배다른 형제>, <붉은기 땅에 떨어지는 

날>, <쓰라린 세상>, <성좌도> 등 모두 다섯 편을 무대에 올렸으나 자금난

으로 해단되었다. 그 후 오랜 시간이 지나고 한국농아극단(대표 이상근)이 

1984년 1월에 창단되었다. 이 극단은 창단 공연작품 <섬, 소리, 빛>과 뮤

지컬을 표방한 침묵의 뮤지컬 <미완의 언덕> 등을 공연하였고, 1986년 스

페인 마드리드에서 개최된 ‘세계무언극제’에 참가하여 각 참가국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기도 하였다. 그러나 1989년 창단 7주년 기념작품으로 <침묵의 

빨간 피터>의 전국순회 공연을 끝으로 활동이 흐지부지 되었다. 청음농아극

단은 한국청각장애자복지회 대표 김완(김기창 화백의 장남)이 선진국에 비

해 농아극단의 활동이 부진한 국내사정을 안타까워하던 중 제3무대 대표 

정운 씨를 만나 1987년에 창단한 극단이다. 1987년 12월 첫 번째 작품 

<혼의 소리>를 시작으로 국내외 순회 공연도 추진되었다. 이 같은 활동에 

힘입어 1989년에는 제25회 백상예술상 특별상 수상, 1990년 동아연극상 

특별상 수상 등으로 장애인 연극 활동의 눈부신 발전을 보여주었다. 1991

년 7월에는 일본 세계농아대회에 초청되어 <탈의 소리>를 공연하며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대표의 자리 이동, 단원들의 생계문제 등으로 

인해 1995년 결국 해단되고 말았다. 이 외에도 에파타 농인 극단(단장 홍

승호)과 뮤지컬 계통의 명맥을 잇는 K수화 뮤지컬 예술단(전 주사랑농아예

술단) 등이 활동해 왔다.

2000년대에는 농인 관련 단체에서 농인의 문화 소외 현상을 해소하고 예

술 공연 분야에 대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연극과 뮤지컬 공연

을 기획·운영해오고 있다. 대표적으로 경기도농아인협회 하남시지회와 서

울특별시립서대문농아인복지관의 뮤지컬 공연, 대구농아인협회의 연극 공연

이 있다. 대구농아인협회의 극단 ‘농담(전 부에나비스타)’은 기획 프로그램

으로 2013년부터 운영되어 3년간 <지하철에서>, <남과 여(2013)>, <시간 

속으로(2014)>, <옛날 옛적에(2015)>를 공연하였다. 그러나 열정을 다한 농

인 출연자들이 농인 연기자라는 전문예술인으로의 전업을 꿈꿀 수 없는 사

회적 상황과 재정의 어려움으로 인해 극단 운영이 중단되었다. 그렇지만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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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을 준비하는 동안에는 지역 사회의 연극계에서 연습실로 사용할 수 있는 

소극장 제공과 연기 지도 등의 도움을 받았으며 지역 사회 연극계에 소속

된 전문가들과 대구농아인협회의 회원들 간에 협업하는 과정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농인은 예술 활동을 보장받을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사회 

속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경기도농아인협회 하남시지부는 ‘대중뮤지컬 수어로 보기 프로젝트’의 일

환으로 <형제는 용감했다> 등의 뮤지컬 공연을 진행해 왔으나, 재정과 저

작권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다. 이후 예술 전문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기 

위해 2015년 ‘수화극회 수’로 거듭나면서 농인에게 문학을 접하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때 진행은 대면 낭독 형식의 책읽기 형태로 하지 않고, 

문학 작품의 작가를 초대하여 농인 사회자가 진행하는 토크쇼와 작품의 일

부를 뮤지컬이나 노래로 담아내어 발표하는 버라이어티쇼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그림 7-13] ‘형제는 용감했다’ 공연의 한 장면

※ 출처: 경기도농아인협회 하남시지회

서울특별시립서대문농아인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논버벌(Non-Verbal) 

퍼포먼스(무언극) 극단 ‘난타’는 2009년 처음 시작된 이후 가장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농인 전문 극단이다. 매년 오디션을 통해 농인 배우를 선발

하고 이들은 연출가로부터 안무와 춤을 교육받은 후 연 1회 무대에 서고 

있는데, <달의 소녀>, <The pianist> 등 매년 새로운 수어 창작 작품이 관

객을 만나고 있다. 여기서 나온 공연 수익은 다시 농인 배우 양성 사업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 특히 수어 뮤지컬 공연은 농인 관객을 위해 무대 한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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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자막으로 대사가 나오며, 음악과 노래는 녹음으로, 농인 배우의 대사는 

청인의 음성으로 대신해 주고 있다. 

[그림 7-14] 극단 난파의 2016년 공연 ‘친

절한 이웃들’의 한 장면

※ 제공: 서울특별시립서대문농아인복지관

[그림 7-15] 극단 농.담의 ‘시간 속으로’의

한 장면

※ 제공: 대구광역시농아인협회

3) 문학

문학은 언어로 표현되는 예술 영역이며 구어 문학과 도서 문학 모두를 

포함한다. 세계 도처에는 문자 형태 없이 구어로만 생활하는 민족이 다수 

있다. 이러한 민족의 문화에서는 문자가 없어 활자로 기록될 수 없지만 문

화 활동을 통해 만들어낸 구전 이야기나 시 등의 구어문학이 풍부하다. 농

인 공동체 내에서 폭넓게 사용되고 있지만 문자 체계가 없는 수어 역시 하

나의 언어로서 대대로 전해질 수 있는 수어 구전 문학이 존재한다. 이는 도

서 문학처럼 수어 문학을 통해 농인 공동체가 풍부한 문학 역사를 가진다

는 것을 의미한다. 수어 문학은 수어 사용자 간에 스토리텔링(이야기하기)

을 통해서 시나 상황을 연출하는 희곡, 유머, 그리고 민속학 등을 의미하는

데 국내에서는 아직 크게 발전하지 못했다. 

과거 특별한 문화 활동이 없었던 농인들은 농인 캠프, 농인 스포츠나 모

임 등 그들의 공동체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짐에 따라 농인들 간의 유머나 

가십 등을 수어로 자주 표현하였으나 그것이 수어 문학이라고 의식하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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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한국의 농인 사이에서 유머로 떠도는 아래의 ‘농유머’ 이야기는 간단

한 내용이지만 익살스럽고 해학적이다. 이러한 수어 문학에서 농인의 삶과 

세상을 해석하는 통찰력을 볼 수 있다. 수어 문학이 그 자체의 형식으로 보

존되어야 하는 이유는 한국어로 번역됨으로써 의미가 훼손될 수 있는 부분

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수어 유머를 

문학의 한 장르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인데 이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필요하다. 

[농 유머]

아주 오랜만에 연락이 닿은 두 농인은 이사하지 않고 예전 집 그

대로 살고 있는 한 농인의 집에서 만나기로 하였다. 약속한 날이 되

어 일찍부터 친구의 집으로 가고 싶었지만 회사 일로 잔업을 하게 

되어 늦은 밤에야 갈 수 있게 되었다. 두 손 가득 먹거리를 사 들

고 친구가 사는 동네에 도착하였지만 집들이 모두 비슷해 보이기도 

하고 게다가 불까지 꺼져 있어 컴컴하니 도무지 친구의 집이 어디

인지 알 수가 없었다. 바로 그때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 그 농인은 

‘자동차 경적을 울리면 소리를 잘 들을 수 있는 청인들은 무슨 일인

가 하고 모두 불을 켜겠지!’ 하고 생각하며 ‘빵빵’ 경적기를 눌렀다. 

역시나 예상대로 그 동네 집 안의 불이 하나 둘 켜지기 시작했다. 

잠시 후 농인은 단 하나의 집만 어두운 채로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집이 바로 자신의 농인 친구의 집이라는 것을 알게된 농

인은 ‘바로 저기구나!’하고 그 집을 방문해 자신의 농인 친구를 만

나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미국 등 해외에서는 농인들에 의해 수어를 통해 대대로 전해지는 수어문

학(Byrne, 2013)과 농인 작가에 의해 구성되는 도서 문학을 모두 농인 문학

으로 정의하고 있다(Holcomb, 2013; Irene W. 외, 2016). 유명한 ASL 작

가 앤드류 번(Andrew Byrne)은 ASL 문학에 관한 연구에서 ASL 문학의 

발전을 위한 몇 가지 필수적인 특성을 제시하였다. 먼저 문자 기록물을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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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히 배제하고 수어로 진행하는 것이어야 한다. 또한 ASL 문학을 표현하는 

내레이터의 조건으로 청중을 잘 이해하고 청중과 함께 소통할 수 있어야 하

며, 자기만의 기호 등 독특한 스타일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이야기 속에 운

율을 넣는 것에 능숙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특히 어구(語句)나 행(行)의 끝, 

또는 일정한 자리에 수형, 수동이나 수위를 통해 각운이나 리듬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하며, 장르마다 다른 패턴을 확고하게 잘 따라야 한다고 하였다. 

수어 문학의 범주에는 농인 문화 행사에서 수어로 주고받는 이야기나 농

인에 대한 심한 억압이나 차별을 수어를 사용하여 해학적으로 묘사하는 것 

등도 포함한다(Byren, 2013; Irene W. 외, 2016).  이러한 수어 문학 속에

서 농인은 정체성을 발견하거나 성장하기도 한다. 특히 이중 문화 속에서 

[그림 7-16] ASL 스토리텔링의 예. ‘The Two Faced Friend(ASL)’ by John Maucere

※ 출처: https://www.youtube.com/watch?v=cSiquwxJAa8&list=RDQMFBCb3GwLqqQ

[그림 7-17] '생태 돋보기로 다시 읽는 이솝 우화’ 수어영상도서

※ 출처: 국립생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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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체성 혼란을 겪으며 성장해 온 농인들에게 있어 정체성 발견과 성장은 

곧 청각장애인(deaf)에서 농인(Deaf)으로 다시 태어남을 의미한다. 따라서 

그들은 농 정체성을 통하여 자신들을 환영해 주는 농인 공동체 속에서 자

부심을 느끼게 된다.

유명한 청각장애 시인 박용수는 농인 공동체에서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

에 농 문화를 향유하는 전형적인 농인이라고 보기 어렵다. 논픽션 현상공모

대전에 작품을 응모하여 입상한 이력이 있는 박병재(전 무산농아학교 교사)

와 김영관(현 춘천계성학교)도 20대에 실청한 중도장애인이다. 그나마 1988

년 강주해는 농인에 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하여 수필 형태로 <농아인 

그는 누구인가?>를 썼으며, 농인 공동체 소속의 농인 작가라고 할 수 있다. 

최근 <보이는 소리 들리는 마음>(2014)이라는 책을 통해 소리를 듣지 못하

는 농인으로서의 삶의 모습을 담아낸 농인 작가 노선영에 의해 농인 문학

이 다시 주목받게 되었다. 그녀의 책은 장애인이라는 것에 상처받고 절망적

이었던 이야기와 모든 것을 이겨내며 뜨거운 열정을 품고 살아가는 한 농

인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4) 미디어 예술

매체 또는 수단이라는 뜻의 미디어는 불특정 대중에게 많은 정보를 전달

하는 것으로 신문, 잡지, 도서 등의 인쇄 매체와 TV, 라디오, 영화 등의 시

청각 매체가 대표적이다. 현대 사회에서의 미디어는 단순한 수단이 아니라 

인간의 상호 관계 속에서의 심리적· 사회적 영향을 미치는데, 농인 공동체에

서의 미디어 예술이 의미하는 바를 살펴보도록 한다.

(1) 인쇄매체

우리나라 최초의 농인을 위한 잡지인 ‘침묵의 벗’(1959)과 농인 역사상 

최초의 신문 ‘한국청각장애자신보’(1976)를 시작으로 출판 분야에서도 한국 

농인에게 새로운 지평이 열렸다. 종교 단체에서 발행되는 기관지 외에 변승

일의 ‘전국복지월보’(1990), ‘아름다운 손짓’(1997)과 강재희의 ‘낮은 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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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1998)은 경영난으로 지속적으로 편찬되지는 못하였지만 농인과 수어

에 관심 있는 청인 독자를 겨냥한 만큼 그 의미는 컸다고 할 수 있다. 최근

에는 인쇄 매체 관련 분야에서 직접 기획에서 디자인과 출판사 운영까지 

하는 농인이 생겨나면서 출판 사업도 농인의 주요 활동 영역이 되고 있다.

(2) 영화

<작은 신의 아이들>, <아다다>, <비욘드 사일런스> 등 농인을 소재로 한 

영화는 다양하게 제작· 상영되어 왔으나, 영화 제작에 농인이 직접 나선 것

은 2005년부터이다. 농인에게 영화 분야는 관심이 있어도 의사소통의 문제

로 전문 교육을 받을 수 없거나, 현장에 뛰어들어 체험하기도 어렵기 때문

에 불모지나 다름없다. 그러나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농인의 언어인 수어

로 하는 영화를 만들 수 없을까를 고심하다가 농인끼리 자조모임으로 출발

한 농인영화동호회가 농인 영화 창작집단인 데프미디어(대표 박재현)로 발

전한 사례가 있다. 데프미디어 대표 박재현은 자신의 경험을 담은 <소리없

는 절규>를 제작하였다. 이 영화는 청인의 도움 없이 순전히 농인의 힘만으

로 제작한 최초의 영화다. 또한 박재현 감독은 본인과 스태프 3명 외 20여 

명의 후원뿐인 열악한 환경 속에서 선구적인 노력으로 20분 남짓의 단편 

영화를 12편이나 제작했다. 영화에 대한 열정만으로 완성시킨 첫 번째 영

화 <친구>를 시작으로, 일산인권영화제에 초청된 <소리없는 절규>, 2006년 

4월 장애인권영화제 수상작으로 상영된 <어느 애비의 삶>(15분), 서울 및 

부산인권영화제등에 초청되어 상영된 <그림의 떡> 등 12편의 작품 중 11번

째까지는 모두 흑백의 무성 영화였다. 그는 일상 속에서 알게 모르게 행해

[그림 7-18] 아름다운 손짓

※ 제공: 안영회

[그림 7-19] 낮은자의 행복

※ 제공: 강재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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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차별들을 개선하고자 영화를 구상하고 농인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

며 영화를 만든다고 하였다. 그는 예술 분야에서 농인이 차별 없이 문화를 

향유하고 직접 창작할 수 있기 위해서는 교육적인 제반 환경이 갖추어져야 

하는데, 수어통역 바우처와 같은 제도적 뒷받침에 대한 아쉬움을 호소했다. 

최근 그는 농영화 제작 및 농인 후배를 양성하기 위한 데프미디어센터를 

짓는 것을 꿈꾸며 <한국의 농역사> 제작에 열중하고 있다.

장애인인권영화제의 시작은 많은 농인이 아마추어 영화 제작자로 나서는 

계기가 되었다. 전문 지식은 없지만 주인공, 연출자, 시나리오 작가 모두 농

인으로 구성되어 영상을 제작해보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새로운 분야에 대

한 농인의 진로를 모색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 뿐만 아니라 영화라는 작업이 

농인이 할 수 없는 영역이 아니라는 인식 전환의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3. 다양한 분야의 스포츠 활동

농인에게 스포츠는 서로 만나고 참가하고 경쟁하며 어울리는 멋진 기회

를 제공한다. 청인과 같이 농인도 스포츠를 사랑하며 이를 즐기기 위해 스

포츠 단체에 참가하고 청인들과의 경쟁도 마다하지 않는다. 농인의 스포츠 

[그림 7-20] 데프미디어 박재현 감독

인식개선 홍보 영상 촬영 장면(13/4/7)

※ 출처: 데프미디어

[그림 7-21] <조선농역사> 상영 장면

※ 출처: 데프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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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을 통한 성과에 대해 청인은 들을 수 없는 역경에 집중하며 불굴의 의

지로 극복하였다고 표현하지만 농인은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과 영광스러움

을 강조한다.

1) 참여와 향유의 스포츠

초기 농인 공동체에 없어서는 안 되는 대표적인 스포츠 종목은 바둑과 

축구였다. 두 종목 모두 1980년대부터 매년 전국대회가 실시되었다. 1980

년대 초반 바둑을 좋아하는 농인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전국 농아인 바둑

대회가 1983년에 처음 개최되었다. 이후 2010년까지 28회에 걸쳐 계속되

었으나 갑작스런 지원 중단으로 대회의 명맥이 이어지지 못하였다. 하지만 

많은 농인들의 정서 함양과 건전한 정신을 기르는 데에 많은 기여를 했다.

한국농아인축구는 한국농아복지회(현 한국농아인협회) 산하에 한국농아인

체육회가 설립되던 1982년에 청각장애자복지회의 주최로 개최되었다. 제1

회 전국농아인축구대회를 시작으로 전국 시도를 순회하며 2003년 울산대회

까지 매년 개최되었으며, 농인에게 특별히 각광받는 스포츠 종목이었다. 이 

대회를 위해서 각 지역에서는 대회 한 달 전에 농인축구단을 꾸려 대회에 

참가시키기 위한 아마추어 경기를 진행해 왔다. 이후 2004년부터 전국농아

인축구대회는 종합체육대회의 성격인 전국농아인체육대회로 변경되면서 종

합체육대회 속에 포함되어 운영되기 시작하였다.

농인이 참여할 수 있는 전국 규모의 대회는 1981년부터 개최된 전국장애

인체육대회가 있다. 농인은 초창기에 청각장애 종목인 육상, 수영, 역도, 유

도 종목에 참가하였으며, 현재는 배드민턴, 볼링, 사이클, 탁구 등이 더해져

서 총 8개 종목에서 남녀 경기로 나누어 참가하고 있다.

이러한 스포츠 활동은 학교 체육 활동과 농인 관련 기관에서 실시하는 

체육대회를 통해 기본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농아인 체육 발전의 기틀을 마

련하고 스포츠를 통해 농아인의 체력 단련과 사회 통합은 물론 유능한 체

육인재 발굴을 위한 목적으로 1982년 한국농아인체육회가 설립되면서 스포

츠 관련 국제 교류 활동 등을 원활하게 할 수 있었다. 1975년 4월 한국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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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농아야구팀인 돈암교회 농아야구팀(단장 겸 감독 박집원)이 창설되었고 

우리보다 30여 년 앞선 일본팀을 초청하여, 한일 친선 야구대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를 통해 활발하지는 않았지만 농인 스포츠팀의 구성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후 2002년 9월 충주성심학교에 농아인고교야구팀이 창단되

면서 한국농아인야구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충주성심야구가 전 국민의 관심

을 받으면서 농인 사회에는 야구의 열풍이 불기 시작했고, 2005년에는 청

주지역에 드래곤이어즈라는 성인팀이 만들어지면서 이어 전국적으로 농성

인 야구팀의 창단이 줄을 이었다. 2015년을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활동하는 

야구팀은 모두 14개이다. 또 농인 박대순 심판은 충주성심학교 야구 선수 

출신으로 KBO 심판과정을 이수해서 최초의 공인심판 자격을 얻어 농인야

구협회 심판으로 활동하고 있다.

2) 관련 단체 및 주요 행사

우리나라 장애인체육 환경은 장애인체육업무가 2005년 보건복지부에서 

문화체육관광부로 이관되면서 대한장애인체육회라는 주관 부서 설립과 함

께 전문체육으로 발전하는 기틀이 마련되었다. 이를 기점으로 한국농아인협

회 산하 한국농아인체육회는 2006년에 단체명을 대한농아인체육연맹(KDS

F: Korea Deaf Sports Federation)으로 변경하고 대한장애인체육회의 가

맹 단체로 등록하였다. 이후 전국 시도협회 산하에는 대한농아인체육연맹의 

시· 도 연맹이 설립되었고, 사격, 당구, 게이트볼, 육상, 배드민턴, 야구, 농

구, 볼링, 컬링, 사이클, 축구, 유도, 탁구, 태권도 등 14개의 가맹 경기단

체가 생겼다. 대한장애인체육회로부터 사단법인 분리 독립을 추진한 결과 

대한농아인체육연맹은 2016년 말 사단법인 한국농아인스포츠연맹으로 새롭

게 출발하며 농아인생활체육의 활성화와 국내외 농아인체육경기대회 및 국

제 스포츠 교류 활동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농인의 공식적인 국제 대회는 국제농아인스포츠위원회(ICSD: The Intern

ational Committee of Sports for the Deaf)가 주관하는 농아인올림픽(D

eaflympics, 데플림픽)과 아시아태평양지역 농아인체육대회 등 대륙별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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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대회, 종목별로 개최· 운영하는 세계선수권대회가 있다. 

데플림픽(Deaflympics)은 스포츠를 통한 심신 단련과 세계 농인 간의 유

대 강화를 목적으로 4년마다 개최되며, 국제올림픽위원회(IOC: Internation

al Olimpic Committee)의 승인을 받은 4대 올림픽 중 하나이다. 1924년 

파리에서 처음 열렸으며, 농아인올림픽의 공식 대회명은 18회까지 WGD(W

orld Games for the Deaf)였다가 2001년 19회 하계대회부터 데플림픽으

로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다. 데플림픽은 4년마다 개최되며 올림픽 경기와 

마찬가지로 매 2년마다 하계 대회와 동계 대회로 나누어 개최된다. 우리나

라는 1984년 CISS(현 ICSD) 회원국으로 가입하여 1985년 미국 로스앤젤레

스에서 개최된 15회 대회부터 농아인올림픽에 출전하기 시작했다.

아시아태평양농아인경기대회는 1984년 홍콩에서 개최된 아시아농아인축

구대회를 공식 인준을 받은 첫 경기로 본다. 초기에는 대회가 2년마다 개최

되다가 현재는 4년마다 개최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1992년과 2012년에 

서울에서 두 번의 대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 외에도 아시아태평양농아축구

선수권대회, 종목별 선수권 대회 등 다양한 경기 대회가 있다. 우리나라는 

아시아태평양농아인대회, 농아인올림픽대회, 종목별 세계 선수권 대회 등 

국제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으며, 이러한 스포츠 활동은 농인으로 

하여금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농 정체성 회복을 할 수 있는 내적인 동기

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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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현대사회의 이슈는 한 국가에 머물지 않고 전 세계가 하나의 

공동체로서 상호작용하며 영향을 미친다. 특히 농인은 시각 언어인 

‘수어’를 사용한다는 동질성 때문에 농사회는 하나의 국가를 너머 세계로 

그 범위가 넓혀지고 있다. 따라서 국내에서도 국제 농사회의 이슈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현재 심포지엄, 영화제, 각종 스포츠 대회 등 국제 교류 기회가 한층 

확대되고 있는 만큼 향후 한국 농인의 참여 확대를 위해 국내 농인들은 

국제 교류에 필요한 역량 강화 및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이 장에서는 농사회의 국제 교류와 관련된 대표적인 기구와 주요활동, 

그리고 국내 농인의 국제 교류 현황에 대해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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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과 교통의 급속한 발전은 국가 간 이동을 자유롭게 함과 동시에 

세계를 하나의 생활 단위로 인식하게 하였다. 이는 사람, 자본, 기술, 상품, 

서비스 등이 국경 없이 자유롭게 이동하는 토대가 되었다. 또한 빈곤, 인권 

등의 문제도 더 이상 단일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가 하나의 공동체

로 서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따라서 서로 다른 국가와 인종과 문화를 뛰

어넘어 함께 살아가는 이웃으로 국제사회를 이해하고 인정하는 것이 필요

하다. 

농인의 권익 옹호 및 건전한 참여 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대표적으로 

한국농아인협회는 세계 각국의 농인 정책 및 인권문제에 관한 흐름과 변화

상을 공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농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

속가능하고 실질적인 정책 수립을 위하여 다양한 국제 교류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본 장에서는 농사회의 국제교류와 관련된 대표적인 기구와 주요

활동, 그리고 국내 농인의 국제 교류 현황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국제기구

1) 세계농인연맹

(1) 세계농인연맹 소개

경제사회이사회(ECOSOC)를 포함하여 유엔에서 자문 자격을 갖고 있으며 

국제장애인연맹(IDA: International Disability Alliance)의 창립 회원이기

도 한 세계농인연맹(World Federation of the Deaf, WFD)은 세계에서 가

장 오래된 장애인 단체 중 하나이다. WFD는 전 세계 농인의 불완전한 접

근성, 불평등한 인권 보장, 농인에게 미칠 영향력 있는 정책 결정 참여의 

제한 등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1951년 9월 이탈리아 로마에서 

창립되었다. 제1회 WFD 총회에는 25개국의 농인단체 대표만이 참석했다. 

현재는 전 세계 5개 대륙 135개의 회원국이 있으며, 세계 농인의 인권 복

지, 교육, 문화, 수어 등 농인의 권익 옹호를 위해 일하는 국제 비영리 및 

비정부기구로서의 그 위상이 막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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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핀란드 정부와 당시 회장 리사 카우피넨(Liisa Kauppinen) 박사

가 이끈 핀란드농아인협회의 지원에 힘입어 WFD 사무실은 핀란드로 옮겨

졌다. WFD는 1950년대 후반부터 유엔 기관들과 협력해 왔는데, 2006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되어 2008년 발표된 장애인권리협약(CRPD: Conventio

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을 지지하고 개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각국의 CRPD 이행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WFD의 조직은 회장, 부회장 및 9명의 정규 회원의 각기 다른 국적을 가

진 농인으로 구성된 이사회가 있다. 그 다음으로 지역별 사무국이 운영 중

인데, 현재는 남아프리카 지역(RSSA: WFD Regional Secretariat for So

uth America), 멕시코와 중미 및 카리브 지역(RSMCAC: WFD Regional 

Secretariat for Mexico, Central America and the Caribbean), 아시아 

지역(WFDRSA: WFD Regional Secretariat for Asia), 동부 및 남부 아프

리카 지역, 서부 및 중앙 아프리카 지역(WCAR: WFD Regional Secretari

at for Western and Central Africa ), 중동의 아랍 지역(RSAR: WFD R

egional Secretariat for the Arab Region ), 오세아니아 지역(RSO: WFD 

Regional Secretariat for Oceania), 동유럽 및 중동 아시아(EEMARS: E

astern Europe and Middle Asia Regional Secretariat of WFD) 및 지

역 협력 기구로서 참여하는 유럽 연합 농인회 등 8개의 지역 사무국과 1개

의 협력기구가 있다. 이 외에도 실무위원회, 청소년위원회, 사무국의 자문 

역할을 하는 전문가 그룹 등이 있다. 특히 청소년위원회는 농청소년의 인권

을 옹호하기 위해서 1987년 핀란드의 에스포시(市)에서 조직되어 이듬해 

헬싱키에서 첫 회의를 가졌다. 1995년 오스트리아에서는 WFD 총회에 앞서 

청소년위원회에서 세계농청소년연맹(WFDYS: World Federation of the D

eaf Youth Section)을 결성한 후, 어린이 캠프(9-12세), 청소년 캠프(13-1

7세), 청년 캠프(18-30세)를 4년마다 개최하면서 농청소년을 위한 리더십 

훈련, 청소년 단체 지원 및 옹호 활동과 네트워크 및 문화 교류를 제공하고 

있다. 

유엔 주도의 국제 조정 회의(International Coordination Meeting of Y

outh Organizations)의 동반자일 뿐 아니라 아동 및 청소년 주요 그룹의 

일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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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표적 활동

세계농인연맹은 총회(General Assembly), 세계 의회(World Congress), 

국제 콘퍼런스(International Conference), 국제 농인 주간, 권익 옹호, 접

근성 보장 및 세계수어통역사협회(WASLI: World Association of Sign La

nguage Interpreters)와 함께 국제수어통역사 인증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

하고 있다.

총회(General Assembly)는 WFD의 주된 의사결정기구로 4년마다 개최

된다. 회비를 완납한 모든 정회원 대표단은 제안된 사안에 대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의사소통을 위해 국제수어가 사용되며 모든 대표는 국제수

어에 대한 실무지식을 습득해야 한다. WFD 총회가 있기 전에 통상적인 하

루 일정으로 워크숍이 개최되기 때문에 참가자들은 인권 활동과 관련된 주

요 안건 및 의제에 관해 논의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여야 한다. 

세계 의회(World Congress)는 WFD 총회 다음 날 개최되는데, 회원국가

의 협회, 청소년 단체 및 세계 정보 교환 및 WFD 비전, 사명 및 목표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행사가 펼쳐진다. 1967년 폴란드 바르샤바 대회부터 

특별한 주제를 가지고 개최되었으며, 이는 회원국이 주최하는 세계농인연맹

의 공식행사이다. 일반회원은 세계 의회 유치를 위한 입찰 참여가 가능하며 

WFD 총회에서 투표에 의해 확정된다. 차기 WFD 세계 의회는 프랑스 농

아인회의 주최로 프랑스 파리에서 2019년 7월 23일-27일까지 개최될 예정

이며, 2023년에 개최될 세계 의회 유치를 위한 입찰 요청은 2018년 7월부

터 12월 말까지 이루어질 예정이다.

<표 8-1> WFD 세계의회 개최지 및 주제

개최연도 개최지 주제

1951 로마, 이탈리아 -

1955 자그레브, 유고 슬라비아 -

1959 비스 바덴, 독일 -

1963 스톡홀름, 스웨덴 -

1967 바르샤바, 폴란드 청각장애인

1971 파리, 프랑스 진화론 세계의 농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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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콘퍼런스(International Conference)는 일반회원, 준회원 또는 국

제 회원 등 회원 누구나 주관할 수 있으며, WFD 총회와 국제 콘퍼런스 사

이의 기간에 진행되며 호스트 회원이 재정적 책임까지 지게 된다. 2017년

에는 11월 8일부터 10일까지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개최되었으며, 다음 2

021년 국제 콘퍼런스 입찰 요청은 2018년 여름부터 12월 31일까지로 201

9년 봄에 주최자가 발표된다. 

<표 8-2> 국제 콘퍼런스 개최지 및 주제

국제 농인 주간(International Week of the Deaf)은 WFD의 주도로 19

58년 이탈리아 로마에서 처음 시작되었다. WFD의 첫 번째 세계 의회(Wor

ld Congress)가 개최된 같은 달을 기념하기 위해서 매년 9월 마지막 주에  

세계 농인 공동체가 경축하는 행사이다. 이 주간에는 농인의 가족, 동료, 

정부기관, 전문수어통역사 및 장애인단체 등을 포함한 다양한 이해 관계자

들이 참여한다. 국제 농인 주간은 농인 공동체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

개최연도 개최지 주제

2005년 헬싱키, 핀란드 우리의 권리 - 우리의 미래

2013년 시드니, 호주 농인 평등

2017년 부다페스트, 헝가리 수어로 완전한 참여

1975 워싱턴 DC, 미국 모든 농인을 위한 시민권

1979 바르나, 불가리아 현대 사회의 청각장애인

1983 팔레르모, 이탈리아 난청 오늘과 내일: 현실 &유토피아

1987 에스 포, 핀란드 하나의 세계 - 하나의 책임

1991 도쿄, 일본 평등과 자립

1995 비엔자, 오스트리아 인권을 위해

1999 브리즈번, 오스트레일리아 다양성과 통일성

2003 몬트리올, 캐나다 21세기의 기회와 도전

2007 마드리드, 스페인 수어를 통한 인권

2011 더반, 남아프리카공화국 세계 농인 르네상스

2015 이스탄불, 터키 인간의 다양성 강화

2019 파리, 프랑스 모두를 위한 수어의 언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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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전 세계적으로 옹호 활동을 펼치는 유일한 주간이며 세계 다른 국가들

과의 단합을 보여주는 행사이기도 하다. 2017년 국제 농인 주간은 수어가 

사회에서 널리 인정되고 사용될 때 농인의 완전한 사회적 참여가 가능함을 

강조하기 위해 ‘수어로 완전한 참여’를 주제로 9월 18일부터 24일까지 열

렸다. 

• 2009년: 농인의 문화적 성취

• 2010년: 농인 교육

• 2011년: 정보 및 통신 접근성

• 2012년: 수어 이중 언어주의는 인권입니다!

• 2013년: 농인의 평등

• 2014년: 인간의 다양성 강화

• 2015년: 수어라는 언어 권리를 통해 우리 아이들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 2016년: 수어로, 나는 평등합니다.

국제 옹호는 농인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정부의 의사 결정 과정

에 농인이 참여할 기회가 거의 주어지지 않는 것을 인식하고, 농인에게 평

등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편견의 장벽을 무너뜨리며 세상을 바꾸려는 다양

한 노력들을 의미한다. 장애인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

sons with Disabilities, CRPD) 및 2030년 의제 원칙을 추진하면서 세계농

인연맹은 수어의 언어권 보장이 모든 분야에서 농인을 평등하게 한다고 주

장한다. 이것을 위해 WFD는 장애 관련 분야를 대표하는 회의 및 행사에 

참여하고 UN을 비롯한 국제기구, 정부, 회원 및 파트너와 협력하여 CRPD

가 농인 관점에서 이해되고 존중되며, 이행과 적절한 모니터링이 이루어지

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한 농인의 인권이 근본적으로 보장되기 위하여 수어

의 사용을 촉진하는 등의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WFD에서는 농인과 관련

된 다양한 문제에 대한 WFD의 견해를 강조하기 위해 성명서, 의견서 등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일도 하고 있다.

접근성 보장은 농인이 CRPD에 명시된 정보 및 통신에 대한 모든 권한을 



제8장 농인 관련 국제기구와 활동  139

가질 수 있음을 인식하고 건강, 교육, 고용, 정의에 대한 접근, 공공 서비스 

누리기, 정치 참여, 비상사태나 자연 재해에 대한 정보 등 모든 삶의 영역

에서 의사소통이 가능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농인은 종종 정보 

접근성이 낮고 수어로 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정보 및 통신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가 박탈된다. 이와 관련하여 세계농인연맹(WFD)-세계수어통역

사협회(WASLI)의 국제수어통역사 인증은 증가하고 있는 국제 대회나 경기

장에서의 국제 수어통역 요구를 충족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국제수어

통역사 인증을 위해 국제 수어통역 표준을 설정하고 있으며, 세계농인연맹

(WFD)-세계수어통역사협회(WASLI)의 공인 국제 수어통역사 등록 제도와 

함께 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한 자격증의 질 유지와 통역 역량의 증진

을 위한 품질 보증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자격 신청은 1년에 1회로 제

한되며, 자격 취득 후 5년간 유효하다.

2) 세계수어통역사협회

세계수어통역사협회인 WASLI(World Association of Sign Language I

nterpreters)는 2003년 7월 23일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린 제14회 WFD 

총회에서 세계 각국의 수어통역사들이 모여서 결성하였다. WASLI의 주요 

목표는 전 세계적으로 수어통역 전문가를 배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수어

통역사협회가 없는 국가에 협회 설립을 권장하고 통역 관련 문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다. 또 국제 콘퍼런스, 스포츠 관련 행사를 비롯한 다양한 국

제 행사에 참여하는 수어통역사를 지원하고, 농인 및 농맹인의 수어통역에 

관련된 일에 협조하며, 영어 등의 음성언어 통역 단체 및 유사 관심사를 지

닌 단체에 대한 가교 역할을 하는 등의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러

한 활동들은 누리집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수어통역 관련 연구를 

장려하거나 수어통역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의 실천적 기준을 마련

하고, 수어통역 소비자 및 전문 단체들과 콘퍼런스 및 세미나 등의 교류를 

한다. 회원은 국가 회원, 조건부 회원, 후원 회원, 명예 회원으로 구성되며 

4년마다 총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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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제농아인스포츠위원회

국제농아인스포츠위원회(ICSD: The International Committee of Sports 

for Deaf)는 농아인올림픽대회(Deaflympic, 대플림

픽)을 운영하는 기관이다. 1924년 국제농아인경기대

회(International Silent Games)으로 알려진 첫 번째 

경기대회는 벨기에, 체코 슬로바키아, 프랑스 등 유럽 

9개국의 선수들이 참가한 가운데 프랑스에서 열렸다. 

당시 농인 스포츠 지도자 회의에서 CISS로 알려진 

국제농아인스포츠 위원회(불어 약칭 CISS: Le Comit

é International des Sports Silencieux)를 창립하

여 활동하다가 최근 영어 ICSD로 명칭을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다. 초기 9개국으로 시작한 ICSD의 회원

국은 약 113개국으로 늘었다. ICSD는 언어적 소수 

민족인 농인 선수가 경쟁의 절정에 도달하기 위해 노

력하는 농인 스포츠 정신을 기념하기 위하여 “스포츠를 통한 평등”이라는 

모토 아래 농아인올림픽대회(Deaflympic), 농아인세계선수권대회와 대륙별 

종합경기대회 등을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농인 운동선수가 아마추어에

서 엘리트 수준에 이르기까지 스포츠 기회와 경쟁을 평등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며, 데플림픽의 개발 및 홍보를 하고 있다.

2. 국제 교류 현황

1) 세계농인연맹 활동

대한농아협회는 1959년 세계농인연맹(World Federation of the Deaf, 

WFD)의  정식 회원국으로 가입하였다. 그러나 당시의 협회는 재정이 열악

[그림 8-3] ICSD의 심볼 마크

는 랄프 페르난데즈(Ralph

Fernandez)가 2003년에 디

자인하였으며 ‘수어, 농 문

화, 단일성, 및 연속성’을

하나로 묶어 국제농아인스

포츠 공동체의 긍정적이고

강력함을 상징한다.

※ 출처: http://www.ciss.org

/icsd/lo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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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WFD 총회에 참가할 형편이 되지 못하였다. 또한 군사 정부에 의해 

모든 단체가 해산되면서 WFD의 회원 자격은 유명무실해졌다. 1980년 대한

농아협회는 ‘한국농아복지회’로 재인가 받으면서 WFD에 재가입을 추진하

였고, 1983년 이탈리아 팔레르모에서 개최된 제9회 WFD 총회에 김기창 

회장 등 한국 대표가 최초로 참가하게 되었다. 이후 4년마다 WFD 총회에 

꾸준히 참가하면서 한국농아인협회의 위상을 알리기 시작하였다. 2005년과 

2013년에는 WFD 국제 콘퍼런스에도 참가하였다. 또한 1999년 한국농아인

협회 강주해 이사는 세계농인연맹의 이사로 선출되면서 2000년 74차 WFD 

이사회를 서울에 유치하여 한국농아인협회의 국제적 위상을 더 높였다.

2) 세계농인연맹 아시아-태평양 지역사무국 활동

전 세계 135개 회원국이 참여하고 있는 WFD는 8개의 권역으로 나누어 

사무국을 설치하고 회원국 간의 결속력을 강화하고 있다. 한국은 WFD의 

회원국으로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사무국에 의무 가입되어 있다. WFD 아시

아-태평양 지역사무국은 WFD RSAP라는 명칭으로 사용되어 오다가 호주, 

뉴질랜드, 피지 등의 회원국 대표자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2011년부터 아시

아 지역사무국(WFD RSA)이라는 명칭으로 분리, 변경되어 사용되고 있다. 

아시아-태평양 대표자 회의는 매년 회원국이 돌아가며 개최하고, 이 회의를 

통해 농인 인권이나 복지, 농교육에 대한 다른 나라의 최신 정보를 입수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농사회의 국제적 상황과 실태를 파악하여 국내 활동을 

다양화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되고 있다.

한국은 2009년 10월 경주에서 제21차 WFD 아시아-태평양 대표자 회의

를 열었으며, 2011년 남아공 더반에서 개최된 WFD 총회와는 별개로 개최

된 아시아-태평양 대표자 회의에서는 이상용 강원도협회장이, 2015년에는 

임승택 한국농아인협회 이사가 아시아-태평양 지역 사무국 임원으로 선출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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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계농인연맹 청년회 활동

세계농인연맹 청년회(WFDYS: World Federation of the Deaf Youth 

Section)에 대한 홍보 부족과 국제 행사에 참가할 만한 전문성을 갖출 수 

있는 환경의 부재, 재정적 어려움 등의 이유로 한국은 WFDYS에서 주관하

는 캠프에 단 한 번도 참가하지 못하고 있었다. 2007년 뒤늦게 스페인 세

고비아에서 열린 WFDYS 청년 캠프에 한국 청년 3명이 자비로 처음 참가

한 데 이어, 2009년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 청년회의에서 일본 청년 

리더가 WFDYS 주니어 캠프에 관해 소개하면서 한국 농청소년의 WFDYS 

가입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후 2010년 8월 수어수엘라에서 열린 WFDYS 유소년 캠프에 한국의 

농유소년이 처음 참가하게 되었다. 또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차원에서 200

8년 인도네시아에서 개최된 청년 캠프에 한국 농청년 대표가 참가하게 되

면서 농인 청소년 및 청년의 국제 활동이 본격화되었다. 이를 계기로 한국 

농청년이 3명이나 WFDYS의 이사로 선출되었다. 현재 국제 교류 경험이 

있는 농청년은 현재 한국의 농사회 발전을 위해 크게 기여하고 있을 뿐 아

니라, 세계 교류 행사에 농인 후배들을 참여시키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

울이고 있다. 최근에는 13세-17세의 농청소년을 위한 리더십 교육, 국가 

[그림 8-4] 제6회 아시아태평양농청

년캠프 포스터

[그림 8-5] 2018년 WFDYS 어린이

캠프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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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류를 통한 청년 인적 네트워크의 구성 및 각국의 농 문화와 언어의 교류

를 목적으로 호주 빅토리아주 필립섬에서 개최된 제6회 WFDYS 주니어캠

프에 한국 농 청소년 3명과 한국농아청년회 이사회에서 추천한 대표자 1명

이 한국대표로 참가하기도 했

다. 

특히, 2013년 한국농아인협

회는 제6회 WFD 아시아-태

평양 농청년 대회를 우리나라

로 유치하여 고양시에서 개최

하였다. 이를 통해 한국 농청

년들의 국제적 리더십의 중요

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고 

이에 한국농아인협회에서는 

국제교류전문가 교육을 실시하였다. 

4) 국제농아인스포츠위원회 활동

농인의 스포츠와 관련된 공식적인 국제대회는 농아인올림픽(Deaflympic)

과 아시아태평양농아인경기대회가 있다. 한국은 1984년 국제농아인스포츠

위원회(ICSD: The International Committee of Sports for Deaf)에 가입

하였으며, 1985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개최된 제15회 세계농아인경기대

회에 처음으로 출전한 이후 4년마다 열리는 세계농아인경기대회(현 농아인

올림픽대회)에 참가하고 있다. 1993년 불가리아 소피아에서 개최된 제17회 

대회 당시 개최된 ICSD 총회에서 한국농아체육회 박인기 사무국장이 동양

인으로서는 처음으로 집행위원에 뽑히면서 한국농인체육의 위상을 드높였

다. 최초의 메달은 1997년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개최된 제18회 대회의 육

상과 배드민턴 종목에서 획득하였다. 이러한 활동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위

하여 대한농아인체육연맹은 우수한 농인 체육인 발굴을 위한 노력을 기울

이고 있다.

[그림 8-6] 강원도농아인협회 주관 제6회 아시아태평양

농아청년캠프 대비 국제수어통역인 양성프로그램

※ 출처: 한국농아청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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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국제기구들을 통한 활동 이외에도 농인의 역사를 연구, 보전 및 

보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국제농역사협회(Deaf History Internation

al, DHI)에서 3년마다 개최하는 국제 회의, 전세계농인예술축제 클린 도일

(Clin-doeil), 각 국가의 농인 관련 기관에서 개최하는 심포지엄이나 농인영

화제 등 국제 교류 기회가 한층 확대되고 있다. 이런 행사들은 주로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향후 한국 농인의 참여가 확

대되어 지속적인 네트워크를 갖출 수 있는 시스템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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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등 첨단 IT 기술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우리 곁에 왔다. 인간, 사물, 공간 연결 기반의 

인공지능 혁명, 기계의 판단에 의한 산업 최적화 도입을 가능케 하는 

4차 산업혁명시대는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세계를 살아야 하는 숙제를 

우리 모두에게 던진다. 

4차 산업혁명시대가 되면서 농사회에서는 다음의 두 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떠오른다. 첫째, 모든 농인들이 최소한 ‘기능적 문맹’ 상태를 

단연코 벗어나야 한다. 지식정보 사회에서 읽고 쓰는 문해 능력은 

인간됨의 필수 조건이며 그 기준은 더욱 엄격해 지고 있다. 

일상생활에서 신문이나 TV 자막을 해독하지 못하고 자기를 소개하는 

글을 제대로 쓸 수 없으면 그는 곧 ‘기능적 문맹’으로 분류된다. 둘째, 

농인들에게 수어에 의한 정보접근권이 보편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수어는 농인의 모어이며, 농인들에게 일차적(기본적) 소통 

통로이자 삶 그 자체다. 농인들에게 정보격차에 따른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 수어를 매개로 ‘농인이 행복한 세상’을 향유할 수 있게 지원해야 

한다. 그것은 함께하는 청인 세계의 책무이다. 

현대 사회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공부해야 하는 ‘평생학습’시대다. 

농인 스스로가 평생학습자로 거듭나는 노력을 하지 않고는 계급보다 

무서운 ‘정보 격차’를 해소할 도리가 없다. 게다가 4차 산업혁명시대를 

살아가야 할 신세대 농인에게는 그들이 학교에서 배운 내용조차도 거의 

쓸모가 없을 정도로 변화의 속도가 빠르고 충격적(파괴적)이다. 모든 

농인들이 ‘지금 여기’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공부하는 삶의 

형식이 몸에 배이도록 스스로를 부단히 되돌아보지 않으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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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은 많이 하지만 아직은 우리의 일상적 삶에 구체

적으로 와 닿지 않아서 크게 느낌이 없다. 하지만 우리에게 미래는 과거 어

느 때보다도 충격적이고 그 변화속도가 엄청 빠르게 다가온다. 엘빈 토플러

(A. Toffler)가 ‘미래의 충격’을 제기한 지 40년이나 지났다. 그리고 「제3의 

물결」(1981)이 우리나라에 상륙한 지 겨우 한 세대가 지나는 시점에서 다

시 ‘제4의 물결(4차 산업혁명)’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 장에서는 4차 산업혁

명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함으로써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특징을 이해하고, 

이런 시대의 변화가 농인과 농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생각을 

해본다.

1. 4차 산업혁명의 이해

1) 4차 산업혁명의 도래

이스라엘의 역사학자인 유발 하라리(Yuval N. Harari) 교수는 「사피엔스」

(2015)에서 인류 역사에서 인간은 세 차례의 혁명을 거쳤다고 한다. 첫 번째

가 약 7만 년 전의 인지혁명, 두 번째가 1만 2천 년 전의 농업혁명, 마지막 

세 번째가 5백 년 전부터 시작된 과학혁명이다. 18세기 과학혁명이 시작된 

이후 불과 3백 년 동안 인류는 세 번에 이르는 ‘산업혁명’을 겪었다.

1차 산업혁명에서는 수력발전, 증기기관, 기계의 발전을 통해 생산성이 

극대화되었다. 2차 산업혁명에서는 전기와 생산조립라인을 통해 분업에 의

한 대량 생산이 가능하게 되었다. 3차 산업혁명에서는 전자공학과 정보기술

을 통한 자동화에 의해서 어렵고 복잡한 작업을 기계가 대신함으로써 생산

성이 한층 높아졌다. 이 3차 산업혁명을 우리는 ‘컴퓨터 혁명’ 혹은 ‘디지털

혁명’이라고 부른다. 

21세기의 4차 산업혁명은 3차 산업혁명의 연장이기도 하지만, 그 속도와 

범위와 깊이, 그리고 시스템 충격 면에서 완전히 다른 모습을 나타내고 있

다. 디지털 혁명을 기반으로 한 4차 산업혁명은 유비쿼터스(ubiquitous) 모

바일 인터넷, 저렴하고 강력해진 센서, 인공지능과 기계학습(machine l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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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ng)이 그 특징이다. 즉, 3차 산업혁명의 자동화 기술이 4차 산업혁명에서

는 자율 기술로 변화한다.

1차에서 4차 산업혁명에 이르기까지 시기별로 이어지는 변화과정을 간단

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1차

산업혁명

(18세기~)
➭

2차

산업혁명

(19세기~

20세기 초)

➭

3차

산업혁명

(20세기 후반)
➭

4차

산업혁명

(21세기 초반~)

⦁증기기관 기반 ⦁전기에너지 기

반

⦁컴퓨터와 인

터넷 기반

⦁인간, 사물, 공

간 연결 기반

⦁기계화 혁명

⦁기계를 통한 

생산 시작

⦁분업화

⦁대량생산 혁명

⦁컨베이어벨트 

도입

⦁지식정보

혁명

⦁생산자동화 

기술 도입

⦁정보화

⦁인공지능 혁명

⦁기계의 판단에 

의한 산업 최적

화 도입

[그림 9-1] 산업혁명의 변화과정

「사피엔스」에서 하라리 교수는 다가올 문명의 역사를 물리학-화학-생물

학으로 이어지는 연속체의 다음 단계로 규정했다. 세계경제포럼(WEF)을 이

끌어 온 클라우스 슈바프(Klaus Schwab)은 「제4차 산업혁명」(2016)에서 

이 혁명을 이끄는 핵심 기술로 물리학 기술, 디지털 기술, 생물학 기술을 

들고 있다. 물론 이 세 분야는 서로 깊이 연관되고 상호 보완적이다.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물리학 기술은 자율주행차를 비롯한 무인 운송수

단, 디지털 견본을 사용해 3차원의 물체를 만들어 내는 3D 프린팅, ‘인간과 

기계의 협업’을 일상적 현실로 만드는 로봇공학의 진보, 그리고 가벼우면서 

강하고 재생 가능한 신소재의 활용을 제시했다. 예를 들어, ‘그래핀’(graph

ene)과 같은 최첨단 나노 소재는 강철보다 200배 이상 강하면서도 두께는 

머리카락의 100만분의 1 정도로 매우 얇고 뛰어난 열과 전기 전도성을 갖

추고 있다.

디지털기술은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핵심 동력이다. 실물과 디지털의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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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기술의 하나인 ‘사물 인터넷’은 이제 ‘만물 인터넷’(internet of all thin

gs)으로 불린다. 실생활과 가상 네트워크를 연결해주는 센서와 장비들이 놀

랄만한 속도로 쏟아져 나오고 그것은 우리들 삶에 혁신적 변화를 안겨준다. 

생물학적(biological) 기술 혁신은 인간의 생명과 유전자 형질을 단지 기

술적 문제로 다룬다. 생명 과학의 기술적 진전은 유전자 염기서열분석을 훨

씬 간소화했으며, 최근에는 유전자 활성화 및 그 편집 기술까지도 가능해졌

다. 합성생물학(synthetic biology)의 발전은 의학 분야뿐만 아니라, 농업과 

바이오 연료 생산에도 해법을 제시할 수 있다.

의료 분야에서 유전표지(genetic markers)와 질병 사이에 데이터가 축적

될수록 개인별 맞춤 의료 서비스와 표적치료법이 용이해질 수 있다. 이미 I

BM 슈퍼컴퓨터 시스템은 단지 몇 분 만에 질병과 치료 기록, 정밀 검사와 

유전자 데이터 등을 거의 완벽한 최신 의학 지식으로 비교 분석하여 암 환

자들에게 개인별 맞춤형 치료법을 권고한다. 

3D 제조업은 생체 조직을 만들어내기 위해 유전자 편집 기술과 결합한 

바이오프린팅(bioprinting), 즉 생체 조직 프린팅 기술을 개발해 피부와 뼈, 

심장과 혈관 조직을 만들어 냈다. 유발 하라리 교수는 「호모데우스」(2017)

에서 이제 인간은 자신의 생명을 죽지 않는 ‘불멸’의 기술 문제로 다루기 

시작한다고 말한다. 물론 여기에는 중대한 사회적·윤리적 문제를 수반한다.

「세계경제포럼보고서」(2015)는 과학 기술이 이끈 변화가 기존의 주류 사

회를 강타해 미래의 디지털 ‘초연결사회’(hyper-connected society)를 구

축하는 21가지 ‘티핑 포인트(tipping point)’ 즉, 작은 변화들이 축적되어 

어느 시점에서 돌연히 큰 변화를 초래하는 지점)를 밝히고 있다. 2025년까

지 일어날 티핑 포인트 20개 중 그 가능성이 높은 순서로 일곱 가지를 뽑

으면 다음과 같다.

• 인구의 10%가 인터넷에 연결된 의류를 입는다.(91.2%)

• 인구의 90%가 (광고료로 운영되는) 무한용량의 무료 정보저장소를 보

유한다.(91.0%)

• 1조개의 센서가 인터넷에 연결된다.(89.2%)

• 최초의 로봇 의사가 등장한다.(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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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의 인구가 인터넷이 연결된 안경을 쓴다.(85.5%)

• 인구의 80%가 인터넷상 디지털 정체성을 갖게 된다.(84.4%)

• 3D 프린트로 제작한 자동차가 최초로 등장한다.(84.1%)

가령 인구의 10%가 인터넷에 연결된 의류를 입으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

까? 처음에 컴퓨터는 큰 방에 둬야했지만 후에 책상으로 옮겨졌고, 이어 사

람들의 무릎 위로 자리를 옮겼다. 이제 우리 주머니 속에 모바일 폰이 담겨 

있듯이 머지않아 의류와 장신구에 칩이 내장될 것이다. 칩이 내장된 의류나 

장신구를 착용한 사람은 인터넷에 연결되어 스스로(자동적으로) 건강관리를 

하게 되며 수명 연장이 가능해진다. 하지만 사생활 침해와 감시의 위험이 

뒤따른다.

2) 4차 산업혁명의 사례

주요 산업선도국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경제 패러다임을 과감히 바꿔가

고 있다. 스마트 팩토리 분야는 독일이, 가상현실과 로봇 분야는 미국과 일

본이, 3D 프린팅은 유럽이, 인공지능은 미국, 드론과 슈퍼컴퓨터 분야는 중

국이 주도하고 있다. 특히, 자율주행 자동차 기술과 새로운 산업 동력의 바

탕이 될 빅테이터 분야는 위의 모든 나라가 그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재홍은 「4차 산업혁명시대, 대한민국의 기회」(2017)에서 국내외 저명 

미래학자, 시장예측전문기업, 언론, 정부기관 등의 자료를 비교분석하여 한

국의 미래 신성장 동력 9개 분야를 선정했다. 즉, 미래 자동차(전기자동차, 

자율주행 자동차), 드론, 인공지능 로봇, ICBM(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빅데

이터, 모바일), 가상현실, 차세대 실리콘 반도체, 디지털 헬스케어, 스마트 

팩토리, 우주산업 등 9개 분야다. 여기서는 대표적 사례로 자율주행차, 인

공지능과 로봇, 디지털 헬스케어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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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율주행 자동차

완전 자율주행차를 개발하는 데에 세계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미국 고속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최근에 컴퓨터를 새로운 자동차 운전자로 인정

했다. 자율주행이 가능한 무인택시, 전기 로보캡(Robocab) 사업자가 2030

년까지 전 세계 자동차 모빌리티 시장의 3분의 1이상을 장악할 것이라는 

시나리오도 있다. 이제 개인 소유 중심의 자동차 사용은 사라질지도 모른

다.

세계적으로 공들여 개발하는 미래형 자동차는 네트워크로 연결돼 외부와 

통신 기술을 통해 정보를 주고받는 ‘커넥티드 카'(connected car)와 운전

자가 필요 없는 자율주행 자동차다. 4차 산업혁명과 이동의 미래가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다. 여유 시간이 늘어나고 자동차

를 소유하고 유지하는 방식이 바뀜에 따라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의 변화를 

체험하게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롤랜드 버거(R. Berger)는 「4차 산업혁

명, 이미 와있는 미래」(2017)에서 “미래 생태계에서 우리는 가치 사슬의 끝

에서 왕성한 활동을 펼치는 모빌리티 서비스 제공자들을 보게 될 것”이라

고 한다(Berger, 2017, p.132). 

이런 면에서 자율자동차는 흔히 사람이 운전하지 않는 차라고 생각하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다. 즉, 단순히 차를 타고 다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다. 모빌리티(mobility) 서비스의 핵심은 네트워크에 있다. 사람과 사람, 사

물과 사람, 사물과 사물이 서로 그물처럼 연결되어 인간의 이동이 이루어진

다. 이와 함께 자율자동차는 외부 환경을 인식하는 기술이 종합된 결과이

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농인들이 이런 네트워크의 일부로 

어떻게 함께 하는가이다. 네트워크는 의사소통을 동반한다. 늘 언어적 소수 

집단으로 청인 중심의 네트워크에서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겪었던 농인들은 

음성언어도 수어도 아닌 새로운 시대에 컴퓨터와 의사소통하는 기술을 익

혀야 할 것이다. 희망적인 것은 농인들 대부분이 스마트폰을 잘 사용하면서 

일상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면에서는 4차 산업혁명의 네트워크 

기술이 농인에게 새로운 사회 참여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농

인들이 차를 타고 가면서도 운전을 하지 않고 수어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시대가 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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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공지능과 로봇

이세돌 9단과 알파고의 바둑 대국은 2016년이 지능정보사회의 원년이라

는 것을 실감케 했다. 알파고는 컴퓨터에 사람이 일일이 가르치지 않고 규

칙을 알려준 뒤 필요한 데이터만 제공하면 패턴을 보고 스스로 학습해 최

고 수준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인공지능 기술(artificial intelligence)이다. 4

차 산업혁명에서 인공지능 기반 기술 혁신은 산업, 고용, 서비스, 삶의 방

식 등 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혁신을 불러 올 것이다.

1차 산업혁명으로 기계가 인간의 근육을 대신해 주었다면, 4차 산업혁명

에서는 기계가 인간의 뇌를 대신하게 된다. 최근 인공지능과 관련된 ‘상호

학습 로봇’의 출현은 스스로 일하는 ‘노동자 알파고’의 출현을 가능케 한다. 

상호학습 로봇은 인간의 개입 없이 인터넷망을 통해 로봇들끼리 학습정보

를 주고받으면서 능력을 키워간다. 

노동경제학자인 리처드 프리먼(Richard B. Freeman, 하버드대 석좌교

수)은 “미래에는 로봇을 소유한 자가 세상을 지배할 것”이라 했다. 2025년

에는 한국 제조업 생산인력의 40%를 로봇이 대체할 것으로 예측한다. 그럼

에도 노동의 미래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턱없이 부족하다. 기술 혁신에서 

가장 큰 우려는 로봇과 인공지능이 일자리의 절반 이상을 없앨 것이라는 

전망이다. 2016년 세계경제포럼은 주요 국가에서 앞으로 5년 동안 500만 

개의 일자리가 기계로 대체되고, 초등학교 입학생 중 65%는 미래에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직업을 갖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런 인공지능 시대, 로봇이 스스로 학습하고 노동 분야에서 인간을 대체

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농인의 미래는 과연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하는 것

은 큰 관심이 아닐 수 없다. 지금도 농인들은 음성언어 기반의 청인 사회 

속에서 언어적 차이로 인해 직업 기회를 갖는 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갖고 

있는데 미래 사회에서의 변화는 농인들에게 큰 도전이 아닐 수 없다. 

역사적으로 1차에서 3차 산업혁명을 거치는 동안 경제사회적 변화는 언

제나 더 큰 ‘불평등’을 초래했다. 따라서 우리는 4차 산업혁명이 가져다 줄 

기술혁신과 함께 변화의 혜택이 누구에게 돌아가는지를 엄중히 질문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은 농인에게 빛과 그림자이다. 그런 만큼 분배 정의가 

절실히 요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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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디지털 헬스케어

롤랜드 버거(R. Berger)는 「4차 산업혁명, 이미 와 있는 미래」(2017)에서 

디지털 헬스케어 제품과 서비스의 가치는 매년 20% 이상 성장해 2020년까

지 2천억 달러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한다. 디지털 헬스케어는 헬스케어와 I

T의 융합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건강관리와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헬스케어는 기대수명 연장에 따라 진단, 

치료중심에서 사전 진단과 예방 중심으로 패러다임이 바뀐다. 

유발 하라리 교수는 「사피엔스」(2015)에 이어 「호모데우스; 미래의 역사」

(2017)의 저자로 세계적 이목을 끌고 있다. 여기 ‘호모데우스’는 신이 되고

자 하는 인간을 지칭한다. 생명공학계에서는 2045년 즈음에 인간의 평균수

명이 120세에 이를 것으로 보며, 수명연장 기술과 의료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개인별 맞춤형 헬스케어가 가능해진다고 본다. 바이오 빅데이터가 의

료 기관으로 전송되어 개인별 맞춤 처방을 지원하게 되며, 로봇이 수술도 

대체한다는 것이다. 재료공학 발전으로 신소재와 정교한 3D 프린터를 이용

해 모세혈관 등 미세 조직을 갖춘 인공 장기를 생산하는 데까지도 이른다. 

농인도 디지털 헬스케어의 중요한 수혜자 중의 한 집단이 될 것이다. 유

전공학을 통한 예방과 원격 의료 진료 시스템을 통한 원활한 치료가 가능

해지면서 농인의 수명도 더 늘어날 것은 분명하다. 농인의 수명이 단순하게 

늘어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늘어난 수명으로 어떤 삶의 질을 유지하

며 살아가느냐가 숙제이다.

(4) 농인의 의사소통을 위한 신기술

포베스(Fobes, 2015)는 농인과 난청인의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해소할 4

대 신기술을 제시했다. 

첫째, 모션사비(MotionSavvy)팀이 개발한 ‘유니(UNI)’이다. 로체스터 기

술연구소의 국립농기술연구소(Rochester Institute of Technology’s Nati

onal Technical Institute for the Deaf)는 수어(ASL)를 말로, 말을 글자

로 바꾸어주는 농인을 위한 세계 최초의 양방향 의사소통 소프트웨어인 ‘유

니(UNI)’를 개발하였다. 이것은 손과 손가락의 동작을 추적하는 특수 카메

라를 사용한다. 사람이 이 시스템을 쓰면 쓸수록 소프트웨어는 학습을 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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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변환이 더 정확해진다.

둘째, ‘솔라이어(Solar Ear)’이다. 세계 3억 6천만 농인구 중 절반 이상이 

저·중소득 국가에서 살고 있다. 저·중소득 국가의 농인들이 보청기를 사

용하는 데 있어 가장 어려운 문제점은 배터리 공급이 어렵다는 것이다. 솔

라이어(Solar Ear)는 태양전지를 보청기에 적용하여 2-3년간 쓸 수 있다. 

그래서 기존의 배터리들이 1주일 정도 사용하고 버려야 하는 것과는 비교

할 수 없을 만큼 경제적이다.

셋째, ‘ISEEWHATYOUSAY’이다. 이것은 스마트폰에 말을 하면 블루투스

를 이용해서 원거리에 있는 사용자에게 음성언어를 문자로 바꾸어서 전송

하는 것이다. 우리가 손으로 문자를 스마트폰에 입력하는 것과 달리 음성언

어를 발화하면 음성언어가 문자로 변환되고 이것을 전송하면 농인이 읽을 

수 있는 문자 메시지로 전달된다.

넷째, ‘Hayleigh’s Cherished Charms’이다. 이것은 로우 테크(low-tec

h)로 많은 영향을 미친 것이다. 열 살인 Hayleigh는 자신의 보청기를 머리 

뒤에 감출 것이 아니라 예쁘게 디자인해서 착용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보청기를 아름답게 만듦으로써 보청기 사용을 더 적극적으로 하게 만들었

다.

[그림 9-2] 포베스(2015)가 제안한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해결할 4대 신기술

모션사비팀이 개발한

‘유니’(MotionSavvy U

NI)

※ 출처: http://assistivet

echnologyblog.com/2014

/10/uni-device-that-con

verts-sign-language.ht

ml

솔라 이어(Solar Ear)

※ 출처: https://koperni

k.info/technology/solar-e

ar-hearing-aid

ISEEWHATYOUSAY

※ 출처: https://www.yo

utube.com/watch?v=cR4

rDxnHWDI

Hayleigh’s Cherished

Charms

※ 출처: http://www.hay

leighscherishedcharms.c

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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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4차 산업혁명과 농인의 삶

1)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보편적 능력 

4차 산업혁명은 놀라운 혁신을 초래하게 되겠지만 그에 따라 발생되는 

예기치 못한 문제들도 존재한다. 클라우스 슈바프(Klaus Schwab, 2016)는 

4차 산업혁명의 성공을 위해 우리에게 요구되는 능력을 다음처럼 제기한다.

• 상황 맥락(contextual)지능(정신): 인지한 것을 전체 맥락에 비춰 이해

하고 적용하는 능력

• 감성(emotional)지능(마음): 사고와 감정을 조절하고 결합해 자기 자신 

및 타인과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능력   

• 영감(inspired)지능(영혼): 변화를 이끌고 공동선을 위해 공공 목적, 신

뢰성, 박애를 발휘하는 능력

• 신체(physical)지능(몸): 변화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기 위해 건강과 행

복을 유지하는 능력

‘지성-감성-영감-몸’이 하나로 어우러져 내면적으로 통합되어야겠지만 4

차 산업혁명시대에서의 안정적 성공을 위해서는 감성과 영감이 차지하는 

비중이 특히 더  중요할 수 있다. 

‘다보스포럼 2016’(Davos Forrum 2016)에서 4차 산업혁명을 의제로 공

표하면서, 한국도 ‘네 번째 물결’에 편승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에 맞닥뜨

리고 있다. 인류문명은 1차 농업혁명, 2차 산업혁명, 3차 정보혁명을 거쳐 

이제 4차 혁명이 도래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은 ‘산업+정보혁명’이어서 사

실은 그냥 ‘4차 혁명’이라 해도 좋다.

윤석만(2017)은 단지 정답만 찾는 스마트(smart)가 아닌 공동체와 공동선

을 염려하는 휴머니티(humanity)가 살아 있는 미래형 생각법 혹은 인간상

으로 ‘휴마트 씽킹’(Humart Thinking)을 제기한다. 그는 최근 저술인 「휴

마트 씽킹」(2017)에서 이렇게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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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혁명시대를 제대로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미래 자원인 

휴먼 리소스를 키워야 하고, 그래야 4차 혁명시대에 걸맞은 성

숙한 ‘문화’를 만들어 낼 수 있다. 과거 1차 혁명시대에 토지

가, 2차시대에 산업 기술이, 3차시대에 정보혁명이 그랬듯 4차 

혁명시대는 교육과 문화가 새 시대의 핵심자원이 될 것이다. 

이제 우리는 교육과 문화를 바꿔야 한다(윤석만, 2017, p.19). 

4차 혁명시대에는 교육과 문화가 새 시대의 핵심자원이 된다면 농인의 

교육과 농 문화의 발전은 농인의 삶을 결정짓게 되는 핵심 변인이 될 것이

다. 교육과 문화는 혁명이나 혁명적 방법으로 바꿔지는 게 아니다. 그는 미

래 인재의 핵심으로 ‘인성 역량’을 말한다. 인성은 우리에게 삶의 도구가 

아닌 ‘목적’ 자체다. 또한 윤석만은 「휴마트 씽킹」(2017)에서 지금까지는 

‘아는 것(knowhow)’이 중요했다면, 앞으로는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알아

내는 방법(how to know, howknow)’의 습득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가 

말하는 ‘인성 역량’은 유연하게 사고하고 통섭할 줄 알며, 옳고 그름을 정

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휴머니티’의 역량이다. 이제는 농인의 교육도 말하

기, 글쓰기와 같은 기능적인 것에 갇혀있지 말고, 한 단계 더 나아가 ‘인성

역량’을 어떻게 기를 것인가에 대해 생각을 모을 때이다.

세계적 혁신 기업인 구글(Google)에서는 일하는 원칙으로 ‘성실과 겸손’

을 강조한다. 구글의 복(L. Bock) 부사장은 구글이 추구하는 인재로 첫째가 

학습 능력, 둘째가 협동적 리더십과 팔로워십, 셋째가 겸손이고, 넷째는 책

임감, 마지막 다섯 번째가 전문지식으로, 다른 요소에 비해 전문지식의 중

요도가 덜하다. 구글의 ‘일하는 원칙’이 젊은 농인 세대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크다. 21세기 ‘평생 학습’ 시대에서 농인들이 지속적으로 자기학습능

력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평생 학습’을 통해 농인의 삶의 

질은 보장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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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농인의 삶

4차 산업혁명은 장애인들에게 유토피아인가, 디스토피아인가? 

농인들 가운데 상대적으로 젊고 디지털문화와 친숙한 사람에게는 제4의 

물결은 축복이다. 하지만 청인 가운데도 나이 들어 디지털 문화와 거리가 

먼 아날로그문화에 젖어 사는 사람들에게 4차 산업혁명은 소외와 불안, 불

평등 그 자체다.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변화가 충격적, 파괴적일수록 지구 

전체적으로 계층 간·지역 간 불평등은 심화될 것이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에는 이러한 불평등이 더욱 심화될 위험을 안고 있다. 

농인들이 4차 산업혁명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서로 얽

혀 있는 다음 두 측면이 해결되어야 한다. 하나는 모든 농인들이 최소한 

‘기능적 문맹’ 상태에 있어서는 안 된다. 농교육에서 ‘9세 벽’은 신화처럼 

존재한다. 세월이 지나도 9세 벽이라는 말은 농교육에서 그대로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이 신화처럼 되어 버렸다. 지식정보 사회에서 읽고 쓰는 

문해 능력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다가온다. 오늘날 문해 능력의 기준

은 더욱 엄격해 지고 있다. 20세기 중반까지만 해도 문자해독이 전혀 되지 

않는 사람을 문맹이라 했지만, 지금은 글을 읽고 쓸 수 있는 것은 당연히 

할 수 있어야 하고, 일상생활에서 신문이나 TV 자막 등의 글 속에 숨은 의

미를 파악하지 못하거나 자기를 적절하게 소개하는 글을 제대로 쓸 수 없

으면  ‘기능적 문맹’으로 분류된다. 

여기에 덧붙여 사물 인터넷(IoT), 인공지능, 로봇, 생명과학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는 ‘기능적 문맹’의 의미가 또 다른 차원에서 이야기될 

수 있다. 유치원에서도 코딩 교육의 열풍이 불고 있는데, 바로 컴퓨터 언어

를 알고 모름에 따라 문맹이 결정되는 디지털 환경이 되었기 때문이다. 위

의 이러한 기술들은 인간과 인간의 의사소통 기능을 넘어서 인간과 기계가 

의사소통할 수 있어야 하는 사회가 된 것이다. 이런 환경이 된 것이 농인들

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 음성언어가 아닌 시각 언어인 컴퓨터 언

어를 수어로 학습할 수 있는 좋은 환경만 주어지면 말을 배우는 것보다 컴

퓨터 언어를 더 잘 배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것은 농인이 4차 산업



제8장 농인 관련 국제기구와 활동  157

혁명 사회에서 다양한 역할을 하면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게 할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농인들에게 수어에 의한 정보접근권이 보편적으로 보장

되어야 한다. 수어는 농인의 모어다. 농인 세계에서 자연스럽게 통용되는 

수어를 우리는 ‘자연수어’(natural sign language)라고 한다. 2Bi(bilingua

l, bicultural)접근에서 1차 언어로 ‘자연수어’의 획득을 왜 그처럼 중시하

는가를 상기할 필요가 있다. 수어는 농인들에게 기본적 소통 통로이자 삶 

그 자체다. 농인들에게 정보격차에 따른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 수어를 매

개로 ‘농인이 행복한 세상’을 향유할 수 있게 지원해야 한다. 이런 해결책 

중 하나가 앞에서 언급한 모션사비(MotionSavvy)팀의 유니(UNI)와 같은 

소프트웨어이다. 

현대 사회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공부해야 하는 ‘평생학습’시대다. 농인 

스스로가 평생학습자로 거듭나는 노력이 필요하다. 미래 사회에서는 계급보

다 무서운 ‘정보 격차’를 해소하지 않고는 살아가기 어렵다. 게다가 4차 산

업혁명시대를 살아가야 할 신세대 농인에게는 그들이 학교에서 배운 내용

조차도 거의 쓸모가 없을 정도로 변화의 속도가 빠르다. 그래서 학교에서 

배운 지식들이 급속하게 쓸모없어진다고 하여 ‘파괴적’이라고 표현한다. 모

든 농인들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공부하는 

삶의 형식이 몸에 배이도록 스스로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지 않으면 안 된

다. 농인 사회가 공부하는 일에 힘을 쏟을 때 농 문화는 품위 있게 성숙되

고, 농학(Deaf Studies)에서 강조하는 당사자로서 농인의 자기권리 주장도 

설득력을 지니게 된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 농인 당사자의 권리주장은 농인

이 단순 복지 대상이 되지 않도록 농인이 적절하고 적합하게 학습할 수 있

는 환경을 마련할 것을 주장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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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읽을거리>

위의 참고 문헌 중 문명사적 측면에서 미래문제를 다룬 주목할 만한 저

술로 유발 하라리 교수의 「사피엔스」(2015)와 「호모데우스」(2017)를 추천한

다. 그리고 인류의 내일에 대한 중요한 문제 제기로, 자신의 강의록을 정리

한 재러드 다이아몬드(Jared M. Diamond)의 「나와 세계」(2016)가 주목을 

끌고 있다. 다이아몬드는 「총․균․쇠」의 저자로 진작에 우리나라에서도 널리 

알려져 있다.

이만열(Emanuel Pastreich(임마누엘 페스트라이쉬), 경희대 휴마니타스 

칼리지 교수)의 「한국인만 몰랐던 더 큰 대한민국」(2017)은 우리에게 더 큰 

한국을 만드는 데에 필요한 용기와 지혜를 주는 저술로 주목을 끈다.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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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엔스」, 「나와 세계」, 그리고 「한국인만 몰랐던 더 큰 대한민국」에 관심 있

는 사람은 <오마이뉴스>(책동네)에 게재된 필자의 서평을 참고할 수 있음.)

4차 산업혁명의 기본 텍스트로 클라우스 슈바프(Klaus Schwab)의 「제4

차 산업혁명」(2016)을 추천한다. 「4차 산업혁명 이미 와 있는 미래」(2017)

는 독일의 롤랜드 버거(R. Berger)가 전 세계에서 발표한 많은 보고서 중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만 골라 단행본으로 

재구성한 책이다. 4차 산업혁명의 약속, 현장의 실천 사례, 2030 7대 메가

트렌드 등을 포괄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재홍의 「4차 산업혁명시대 대한민국의 기회」(2017)는 4차 산업혁명의 

실체와 9가지 미래전략사업으로 미래 자동차, 드론, 인공지능, 초연결 ICB

M, 가상현실, 차세대 실리콘 벨리, 디지털 헬스케어, 스마트 팩토리, 우주

산업 등을 들고 있다. 이어 2부에서는 4차 산업혁명을 새로운 기회로 만들

기 위한 전략들을 제시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의 도래가 한국사회에 얼마

나 혁신적인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가를 다면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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